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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외모지상주의가 팽배해지고 사회적 비교에 
의해 자신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자존감이 손상되고 
우울증과 심각한 경우 대인기피까지 발생하게 되었다. 패션도 패션을 활용
한 사회적 인간행동이며, 제2의 피부로 항상 공존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패
션이 테라피 도구로 사용가능하지만 패션의 부정적인 측면(강박감, 충동 구
매)에 대한 연구만 치중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extreme 
makeover(미국), what not to wear(영국), let미인(美人)(한국)과 같은 
TV 프로그램에서 패션을 테라피 수단으로 하여 개인의 자존감 향상과 사회
적 수용증대, 주관적 안녕감 향상 등 문제 해결 사례가 제시되고 있다. 또
한 최근 정신적 건강을 회복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치료가 등장(음악치료, 
미술치료, 놀이치료 등)함에 따라 패션을 치료로 접근할 필요성이 대두되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패션을 치유로써 그 효용성을 살피며, 패션 산업
의 사회적 책임 증대와 패션테라피 관련 전문 영역 개발로 새로운 직무를 
창출하는 기회를 제안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패션의 사회적 가치에 대해 다
시 한번 부각시키고자 한다.  
패션테라피에 대한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이론적 기저를 구축하기 위해 
유사 연구들을 탐색하여 패션테라피 시스템 모형을 제안하였다. 특히, 사회
학 이론에서 연극학적 이론(Dramaturgical Theory), 상징적 상호작용론
(Symbolic Interaction), 상호결정론(Reciprocal Determinism)을 기반으로 
사회학 입장에서 패션테라피 치료 기제를 유추하였다. 또한, 상담심리 이론
에서 인지행동주의(Cognitive Behavior Therapy), 인간중심 치료
ii 
(Person-centeredness Therapy), 대상관계이론(Object Relations 
Theory)을 기반으로 패션테라피 치료 기제를 유추하였다. 문헌 연구를 통
해 제안된 패션 테라피 시스템 모형을 확인하기 위하여 우울과 불안 등 심
리적 괴로움을 겪는 여성 5명을 대상으로 패션테라피 프로그램을 실시하였
다. 7주간 패션테라피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진행 전, 진행 중, 진행 후, 
1개월 후, 3개월 후, 각각 양적 측정과 질적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인터뷰 
된 내용은 현상학적 질적분석을 기반으로 분석을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과 같다.  
패션테라피로 치료 가능한 스트레스 요인으로는 크게 개인적 요인과 사회
적 요인으로 나타났다. 개인적 요인은 신체적 문제, 가족 관계 문제, 미에 
대한 갈망으로 하위 차원이 나타났으며, 사회적 요인은 사회적 비교와 억압
이 하위 차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트레스에 의한 증상으로는 타인 지향성, 
대인관계 기피, 낮은 자기 통제력의 낮은 자존감과 우울과 불안의 부정적 
정서와 높은 기준과 용납과 수용 불가의 경직된 사고로 나타났다. 패션테라
피의 치유 기제로는 전문가의 장려와 긍정적 피드백의 장려, 타인지향성의 
시각변화와 자기 성찰 및 낮아진 기준의 인지변화유도, 자기 찾기와 꾸밈의 
자기표현이 도출되었다. 또한 이러한 기제에 의한 즉각적인 반응으로는 시
각변화, 환경지배, 동기부여, 카타르시스 경험이 나타났다. 패션테라피에 의
한 효과로는 크게 정서적, 인지적, 사회적, 행동적 변화의 4가지로 파악되었
다. 긍정적 정서와 성취감 등의 정서적 변화, 자기개념 정립과 자존감 향상, 
시야 확대 및 타영역으로의 자신감 확대의 인지적 변화, 대인관계의 편안함
과 대인관계 기술 향상의 사회적 변화, 패션 아이템의 도전과 쇼핑까지 행
동화를 시행하는 행동적 변화로 나타났다. 또한, 실행된 패션 테라피 프로
그램을 기반으로 의뢰, 친밀감 형성, 평가 및 관찰, 목적 및 전략, 실행, 평
가의 6단계의 패션테라피 프로토콜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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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를 통해서 기존에 등한시 되었던 패션테라피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 실증적으로 검증하였고, 패션을 상담치료 이론에 접목 가능한 치료 도
구임을 확인 할 수 있는 결과였다. 본 연구를 통해 심리치료, 예술치료와 
의류학의 학제간 연구로 의류학 연구의 시야를 좀 더 넓힐 수 있도록 하였
다. 또한, 패션테라피의 지지 이론 제안으로 패션 테라피 연구의 기초를 마
련하였으며, 패션테라피의 시스템 모형 제안으로 후속연구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한 학문적 의의를 지닌다. 또한, 다음과 같은 실무적 의의를 지니는
데, 패션테라피스트라는 직무 가능성을 제안하였으며, 패션테라피스트가 실
전에서 사용 가능한 프로토콜과 양식을 제안하였다. 또한 패션 기업이 패션
테라피를 마케팅 전략으로 사용한다면 브랜드 진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패션산업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한계와 후속연구를 위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대상
자 모집의 어려움으로 5명만 참여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장시간을 
할애하여 모집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패션테라피의 각각 하위 영역별로 
그 효과를 살펴보지 못하였으므로 후속연구에서 이에 대한 탐색을 할 필요
성이 있다. 그리고 실제로 패션테라피스트가 존재하지 않아 진행의 어려움
이 많았으므로, 향후 패션테라피를 수행하기 전 상담치료 지식 축적의 노력
등 신중을 기해 진행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부정적인 측면
의 개선에 대하여 초점을 맞춘 것으로 향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긍정심
리학적 접근에서의 패션테라피를 시행한다면 패션테라피의 적용 다변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패션테라피, 연극학적 이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상호결정론, 
인지행동치료, 인간중심치료, 대상관계이론, 패션테라피 프로토콜 
학   번 : 2009-3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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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의의 
 
현대 사회는 사회적, 문화적으로 발달을 이뤘지만 이 시대를 흔히 우울의 
시대, 불안의 시대, 심지어 소외의 시대라고 한다. 인간소외현상, 물질 
만능주의, 가족 해체, 빈부격차, 도덕적 불감증 등 다양한 스트레스에 의해 
심리적· 정신적 문제로 고통 받는 이들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심리장애, 정서장애, 대인관계 장애, 일탈행동이라는 말이 낯설지 않을 
정도이다.   
또한,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외모지상주의가 
팽배해지면서 사회의 이상적 미에 자신이 근접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정신적인 고통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외모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타인과 비교(social comparison)를 하게 되며, 이러한 비교에 의해 
자신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기도 한다. 이로 인해 자아 존중감이 
손상되고 우울증이 유발되어 심각한 경우에는 사회에 나아가지 않는 
대인기피까지 하게 된다. 우울증 등의 정신적 질병에 대해 약물 치료가 
효율적인 효과를 가져오기는 하지만 개인의 자아상에 대한 문제 요인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심리적인 치료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정신적인 
건강을 회복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심리치료가 등장하였으며 
음악치료(music therapy), 무용치료(dance therapy), 미술치료(art 
therapy), 향기치료(aroma therapy) 등 다양한 형태로 계속 발전하고 
２ 
있는 추세이다. 더군다나 예술 분야 뿐만 아니라 가정학 분야에서도 놀이를 
하나의 치료(play therapy)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Bang, 2009). 따라서 
의류학 분야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에 발맞춰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심리치료의 한 방법으로 패션테라피의 유용성을 주장하고자 
한다. 우울증, 불안증 등 심리적 손상, 정신적 질병을 앓고 사회관계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패션을 통하여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사회 적응 및 재사회화로의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패션이 테라피 
도구로 사용 가능한 이유는 패션을 활용한 행동이 사회적 인간 행동이기 
때문이다. 또한, 의류 착용이나 외모관리 행위는 누구에게나 제2의 피부로 
항상 공존하는 현실이며, 미적 경험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패션을 도구로 하여 패션을 경험하도록 하고, 패션과 타인과의 
다양한 관계를 맺어가면서 변화를 도와주는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패션 
사회심리 연구 대부분이 패션의 긍정적 영향은 간과한 채, 강박감, 소외감, 
신체 만족 저하, 부정적 신체 이미지 등 부정적 영향에 치중된 연구 양상을 
보였다(e.g. Gapinski, Brownell & LaFrance 2003; Irving, 1990). 
소비자에 패션이 미치는 영향을 다룬 연구 역시 패션의 부정적 영향(충동 
구매, 상실감, 과시적 소비 등)에 주목하고 있는 현실이다(e.g. Hafstrom, 
Chae & Chung, 1992; 최선형, 2003). 하지만 실제로는 다수의 소비자들이 
일상 생활에서 자아 존중감 향상, 자기 효능감, 자기 만족 등 패션의 
긍정적인 효과를 체험하고 있다(Wood-Barcalow, Tylka, & Augustus-
Horvath, 2010). 또한, 최근에는 extreme makeover(미국)(Schultz, 
2002), what not to wear(영국)(Hakami, 2003), 
let미인(美人)(한국)(박현우, 2011)과 같은 TV 프로그램에서 패션을 
테라피 수단으로 하여 개인의 자존감 향상, 사회적 수용(social acceptance) 
증대,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 향상 등의 문제 해결 사례가 
３ 
제시되고 있다. 그러므로 패션 행동의 긍정적 측면인 테라피 효과를 
강조하여 패션 소비를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를 꾀해야 할 것이다(Masuch 
& Hefferon, 2014).  
패션테라피 선행연구에서 패션테라피가 정신병리학적 이상 소견자의 
공황장애나, 우울감, 스트레스 해소 등 해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Graham & Kligman, 1984; Ji, 2012; Sharma & Black, 
2001; 윤상훈 & 이혜은, 2012; 허정록 & 김선형, 2012). 또한 몇몇 
선행연구에서 패션의 테라피적 기능이 인정되고 있으나(Shin & Lee, 1999, 
2000; Dubler & Gurel, 1984; Horn & Gurel, 1981; Kim & Lee, 1999; 
Thompson, 1962), 학계에서는 이에 대한 학문적 위상이 미비하며 
체계적인 연구가 이뤄지고 있지 않은 현실이다. 현재 향기, 요리 등 주요한 
테라피가 아닌 비주류의 다양한 테라피 연구마저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패션테라피 연구는 1950~60년대에 중점적으로 이루어졌고, 이후 몇몇 
연구만이 수행되어온 상황이다. 기존 선행 연구의 경우, 연구 대상 역시 
정신 병리학적 이상 소견자에 국한되어 있어(윤상훈 & 이혜은, 2012; Ji, 
2012; Shin & lee, 2000), 질병으로 진단되지는 않았으나 다양한 심리적 
문제로 고통받는 현대인에게 치유 필요성이 요구되는 오늘날, 테라피 적용 
대상에 대한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더불어, 패션의 테라피 기능에 
대해 다룬 선행 연구가 일부 존재하나 외모 관리 행동 방법에 대한 편중된 
양상을 보여(Yoh, 2015). 패션 테라피 수행을 위한 진단 및 메커니즘과 
프로토콜에 대한 체계적인 정립이 필요하다.   
따라서, 병리적이지 않지만 심리적 문제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패션테라피의 효과와 그 메커니즘을 탐색하고자 한다. 기존의 패션테라피 
연구 대상을 확대함으로 패션테라피의 효과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메커니즘을 제안함으로써 향후 패션테라피 연구의 기초가 되도록 
４ 
한다. 더불어, 최근 웰빙과 심리적 안정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부상하고 있다(Cho, 2017; Kim 2017). 
그러므로 연구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패션테라피 
진단과 중재의 프로토콜을 제안한다면 소비자의 웰빙과 심리적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심리치료학, 사회학 및 예술치료학을 
기반으로 패션테라피 프로토콜을 탐색하며, 실제 적용 가능하고 사회가치를 
도모할 수 있는 패션테라피의 프로토콜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패션테라피 연구를 재조명하고, 간과되었던 패션의 
사회적 가치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데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소비자 복지에 











제 2 절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패션테라피 연구의 효용성을 재조명한다.    
패션의 테라피 효과가 현실에서 입증되고 있는 상황에서(Horn & Gurel, 
1981), 패션이 개인의 인지  정서  행동에 긍정적 영향력을 미친다는 
연구를 통해 패션의 부정적 기능에 대해 집중한 온 학계에 새로운 연구 
시각을 제공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학, 심리치료학 
및 예술 치료학의 이론을 살피고 이를 통해 패션테라피의 메커니즘과 
프로토콜을 수립하자 한다. 또한 향후 패션테라피 연구 영역의 확대와 참여 
대상 다변화를 모색하고,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패션테라피의 연구 기초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둘째, 패션의 사회적 가치 증진을 도모한다.  
기존 선행 연구들은 패션이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에 치중하였으며, 
(Weinberger & Cash, 1982) 문제의 해결 방안보다는 문제를 열거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패션을 통해 우울감 및 대인기피 등 
개인의 심리정서행동적 문제를 치유하고 나아가 사회 적응력 향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패션테라피의 실제 적용 및 결과 분석을 통해 사회적 
６ 
해악으로써의 의미에서 벗어나, 사회적 가치를 증진시키는 학문으로써의 
패션의 미래를 모색하고자 한다.  
 
셋째, 패션 산업의 사회적 책임 증대와 패션테라피 관련 전문 영역 
개발로 새로운 직무 창출의 기회를 제안한다. 
노동과 환경 문제 등 패션 산업의 사회적 책임이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패션 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대안적 프로그램에 기업의 
관심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소비자의 관심 유발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은 미약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패션테라피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패션기업의 새로운 직무 창출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는 본 연구를 
통해 제안된 패션테라피스트라는 새로운 전문 영역 개발과 동시에 패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 가능하도록 하여 패션산업의 사회적 정의 












제 2 장 패션테라피 모델 구축을 위한 문헌연구 
 
본 장에서는 패션테라피의 정립과 메커니즘의 기제 및 모델 도출을 위해 
기존 선행연구를 살펴본다. 패션테라피의 개념을 살펴보고 정의를 내린 후, 
사회학과 심리치료학에서 접목 가능한 이론을 살펴본다. 사회학 이론은 패
션테라피의 기제에 관계 중심 관점을 제안해주며, 심리치료학 이론은 패션
테라피 기제의 개인 중심 관점을 제안해 줄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기반으
로 패션테라피 접목 가능한 기제를 추출하고자 하며, 이와 더불어 패션테라
피 메커니즘을 위한 스트레스 요인과 효과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제 1 절 패션테라피의 개념 
 
본 절에서는 패션테라피의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 기존의 심리치료와 예
술테라피를 살펴본다. 또한 패션테라피의 선행연구와 유사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패션이 테라피로써의 가능성과 패션테라피의 필요성, 하위 영역을 탐






1. 테라피와 예술테라피의 개념 
 
‘테라피’에 대한 정의는 매우 명확하다. 정신적이나 신체적 질병에 관하여 
약이나 수술을 사용하지 않는 처치(Therapy, n.d.)로 정의된다. 또한 테라
피의 기본개념은 ‘마음’에 관심을 두는 것으로, 환경을 바꾸려 하지 않고 마
음을 바꾸려 하는 것이다. 즉 기본 구조는 인간의 문제를 이해하고 심리적
인 기제의 변화를 꾀함으로써 궁극적인 문제해결을 지향하는 것이다(Ju, 
2010). Strupp (1963)은 상담의뢰자들의 증상을 감소시키며 동시에 인간
으로서 충분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 자기에 대한 이해와 강점과 
약점에 대해 모두 수용하도록 하며, 인간관계의 만족과 지속을 유지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테라피라고 하였다(as ctied in Lambert, 2013).  
Won & Kwon(2000)은 물리적 수단을 통해서 정신 장애를 치료하는 것이
라 정의하면서 음악치료, 미술치료, 사이코드리마, 작업치료, 의상치료, 운동
치료 등 다양한 방법들을 소개하였다.  
이와 함께 Ulman(1961)은 테라피는 인간 장애의 변화에 대하여 목적이
나 소망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좋은 방향으로의 변화를 돕기 위
해 테라피 과정이 디자인되어야 하며, 그 자체만으로도 오래 지속되도록 해
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효과적인 테라피 절차는 근본적이고 영구적인 
변화가 나타나야 하며 단지 일시적으로 머리를 식혀주는 것과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as cited in Dalley, 2008). 따라서 테라피는 다양한 물
리적 수단을 활용하여 충분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해나가면서 원활한 인간관
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으로 총체적인 인간의 삶을 좋은 방향으로 변화를 
돕는 처치라 할 수 있다.  
또한 심리치료이기 위한 전제들이 존재하는데 Lambert (1992)는 메타
９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8가지 공통적인 요소를 파악하였다. 첫째, 치료는 
치료적 관계, 상담과정,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과업 등에서 상담의뢰자의 
관점이 반영된 것이어야 하며, 둘째, 치료는 원인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상담의뢰자의 결점이나 병리가 
아닌 강점이나 능력, 자원을 강조해야 하며, 넷째, 치료는 미래 지향적이어
야 한다. 또한 다섯째, 상담자의 태도가 치료성과에 매우 중요하다. 여섯째, 
상담의뢰자는 꼬리표 붙은 개인화가 아닌 인간으로서 대우받아야 하며, 일
곱째, 성공적인 치료는 기술과는 상관없으며 치료적 관계와 더 상관이 많으
며, 마지막으로 치료 방법은 상담의뢰자의 신념체계나 변화방법에 대해 상
담의뢰자의 의견과 일치할 때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Bertolino, 2005) 
심리치료에서는 언어를 사용하여 상담의뢰자의 문제 진단과 치료를 하
였지만, 예술테라피는 언어 외 비언어인 미술이나 음악, 무용 등을 예술을 
활용하는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었다. 이와 동시에, 예술테라피는 정신분석
에서 말하는 치료 과정에서 상담의뢰자가 치료자에게 반응하는 ‘전이현상’에
도 획기적인 역할을 하였다(Forestier, 2007/2013). 즉 테라피의 철학과 
전제를 기반으로 예술이라는 효과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다. 음악치료와 
미술치료 등의 예술치료는 인간의 정신적, 심리적, 신체의 문제나 병을 약
화하거나 치유하며 삶을 윤택하게 하는 목적지향적인 치료이다(Ebesutani 
& Kim, 2013). 예술치료연합(The National Coalition of Creative Arts 
Therapies Associations)1에서는 예술 테라피의 목표를 ‘증상의 경감과 건
강 및 웰빙 증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술형상과 창조적 과정을 이용
                                           
1 The National Coalition of Creative Arts Therapies Associations: 예술치료분야에서의 가장 대
표적인 기관으로 1979년 미국에서 창설됨. 현재 음악치료, 시치료, 무용치료, 드라마치료 등 
여러 분야가 포함되어 있으며 다양한 학회와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는 기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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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사회적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예술테라피는 인간의 정신세계에 관심이 많았던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걸쳐 예술활동이 자연스럽게 정신치료가 진행되던 현장으로 그 영역을 
넓히면서 시작된다. 특히 표현과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가진 장애인에게 예
술 본연의 기능은 효과적인 치료수단으로써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20세기 
초 음악치료를 필두로 하여, 새로운 심리학적 모델로 과학적인 예술치료인 
미술치료도 등장하였으며 점차 예술기법 전체인 미술, 음악, 춤, 연극, 문학 
등 아우르는 다양한 분야의 예술치료가 출현하였다(Forestier, 2007/2013). 
예술테라피는 심리치료의 기본에 창조와 표현이라는 차원이 더해져 그 치료 
효과가 배가되고 있다. Forestier(2007/2013)는 경험론적 사실들을 바탕으
로 상담의뢰자와 주변의 교감, 세상과의 관계 형성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
면서, 예술테라피의 효과를 두 가지 방향으로 설명하였다. 즉 감상과 창작
이다. 감상은 상담의뢰자가 예술 활동에 대한 수동적인 관찰자로서 참여하
면서 예술의 미적 가치를 체감하는 방법으로 인간의 외부에서 내부로 향하
는 것이다. 창작은 상담의뢰자가 예술 활동에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주체자
로 참여하면서 경험하는 것으로 인간의 내부에서 외부로 향하는 승화
(catharsis)를 느끼도록 하는 치유방법이다.  
따라서, 예술테라피처럼 패션도 비언어적인 도구를 활용하여 증상의 경감
과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사회적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패션도 감상
과 창작을 통해 상담 의뢰자와의 교감과 전이현상으로 효과적인 치유가 가
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패션을 하나의 심리적 치유 도구로 판단하고 패션을 
테라피로써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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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패션의 테라피로써의 가능성  
 
패션이 테라피로써의 가능성을 지니는지 파악하기 위해 패션의 기능과 
심리적 치유 효과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은영 (1997)에 따르면 패션의 기능을 크게 개인적인 기능과 사회적
인 기능으로 나누었다. 개인적인 기능은 자기 정체감의 형성, 메시지의 전
달, 인정의 획득, 상황의 규정, 역할 수행의 다섯 가지 기능이다. 사회적인 
기능은 변화에 대한 적응력 증가, 성취동기 강화, 질서의 유지, 문화적 동질
감 향상의 네 가지 기능이다. 이중 패션이 테라피로써 그 가능성을 지지할 
수 있는 기능으로는 자기 정체감 형성, 메시지의 전달, 인정의 획득, 문화적 
동질감의 향상, 변화에 대한 적응력 증가의 다섯 가지로 간추릴 수 있다. 
각각의 기능과 그 가능성에 대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 정체감 형성의 기능이다. 패션을 활용하여 상담의뢰자의 정체감
을 새로이 만들어 줄 수 있다. 상담의뢰자는 자신에 대한 정체감이 약하게 형
성되어 있거나 부정적으로 형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패션테라피
스트는 이러한 상담의뢰자의 정체감에 대한 진단을 내리고 정체감을 긍정적
으로 형성할 수 있도록 패션 아이템을 활용한다. 패션을 활용하여 긍정적인 
자기 정체감이 형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긍정적으로 형성된 자기 
정체감은 자존감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므로 패션의 자기 정체
감 형성 기능을 통해 패션의 테라피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다.   
둘째, 메시지 전달의 기능이다. 패션 상징성을 활용하여 상담의뢰자가 원하
는 이미지로 관찰자에게 전달한다. 상담의뢰자는 자신이 원하는 메시지가 존
재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때 패션테라피스트는 원하는 메시지가 존
재하면 그에 적합한 패션테라피를 시행하여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돕는
다. 자기 정체감이 약하거나 자존감이 낮은 경우에는 원하는 메시지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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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있다. 이때, 패션테라피스트는 다양한 대화와 관찰을 통해서 상담의뢰
자가 인지하지 못하지만 그 안에 내재된 욕구를 파악하여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셋째, 인정 획득의 기능이다. 패션을 이용하여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주변으로부터 인정과 긍정적 피드백을 받게 된다. 주변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면 상담의뢰자는 점차 자신에 대한 개념을 긍정적으로 형성해 나갈 수 있고, 
사회적 관계까지 개선될 수 있다.  
넷째, 문화적 동질감의 향상 기능은 인정 획득 기능의 넓은 범위에 해당된
다. 패션테라피스트가 상담의뢰자가 사회적 관계를 잘 맺지 못한다고 진단을 
내릴 경우, 소속감과 문화적 동질감을 높일 수 있도록 패션테라피를 중재하도
록 한다. 이를 통해 상담의뢰자의 문화적 동질감과 소속감이 향상된다. 향상
된 동질감과 인정의 획득을 통해 상담의뢰자는 사회적 관계가 개선되고 사회
적 자아도 향상될 것이다.  
다섯째, 변화에 대한 적응력 증가 기능이다. 상담의뢰자가 패션테라피로 변
화된 자신에 대해 자신감을 갖게 되면 환경이 변화하더라도 무난하게 적응하
게 된다. 패션테라피로 인해 자기 개념이 형성되고 자존감이 향상되었기 때문
이다. 따라서, 새로운 사회적 환경에 놓였을 경우나 새로운 문화적 환경에 놓
여도 적응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패션의 다섯 가지 기능에 의해 패션이 테라피로써 





3. 패션테라피의 개념  
 
앞에서 패션에 대한 테라피로써의 가능성을 탐색하였다면, 더 나아가 패
션을 테라피(fashion therapy)로 하여 탐색한 연구가 존재한다. 패션테라피
는 여러 학자에 의해 정의되었듯이 ‘의복과 기타 인체에 부가되는 모든 요
소들을 사용하여 외모를 개선함으로써 자기 가치를 회복하고 사회 재적응 
등 정신 건강을 개선하는 심리치료 프로그램 중 하나’라고 정의할 수 있다
(Horn & Gurel, 1981; Thomas, 1976). 이인자, 이경희 & 신효정(2001)
의 경우, ‘의상을 통해 정신적·육체적으로 안정감을 증진시키고, 외모를 향
상시켜 치료가 되도록 하는 심리치료방법 중의 하나’로 정의하였다. 특히, 
여성의 경우 심적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레크레이션이나 옷 등의 비내구재
에 돈을 지불하며(Dahal & Fertig, 2013), 의복이 자존감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등 유사 많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패션의 치료적 효과가 존재함을 파
악할 수 있다(Dubler & Gurel, 1984; Horn & Gurel, 1981; Shin & Lee, 
1999, 2000; Thompson, 1962). 또한 실제로도 다수의 소비자들이 일상 
생활에서 자아 존중감, 자아 효능감, 자기 만족 등이 증가하는 패션테라피
를 체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50-60년대 이후 몇몇 연구만이 수행되
어 왔으며 현재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  
초기의 패션테라피 연구는 1959년 미국 California Napa 주립병원에서 
여자환자를 대상으로 처음 시행되었고, 패션테라피를 통한 환자의 증상이 
호전되는 효과가 입증되었다(그림1, 그림2). 그 후 Callis (1982)는 정신 
분열증 환자를 대상으로 자세, 피부관리, 헤어스타일, 화장, 의복과 액세서
리 착용 등에 관한 9주 동안 외모관리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환자들의 신체 
만족도와 자기 개념이 향상되는 효과를 확인하였으며 사회 복귀까지 돕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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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 효과를 입증하였다. Mulready & Lamb(1985)의 연구에서 유방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미용 테라피 연구를 진행하였다. 화학적 약물 치료에 의
해 외모가 손상된 유방암환자들은 그로 인해 우울증이 증가되고 오히려 치
료까지 거부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부정적 외
모에 대해 미용 테라피를 시행 후, 자아 개념과 자아 정체성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후 몇몇 연구가 진행되었지만(Callis, 
1982; Cash, 1981, 1985; Horn & Gurel, 1981) 크게 그 명맥이 유지되지 
않았다. 소외된 사람들의 사회재활을 위한 패션테라피의 필요성이 Yoder & 
Morgado(1985)에 의해 거듭 지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
가 미미한 상황이다.  
 
국내에서는 이인자(1984)가 최초로 의복을 치료 도구로 하여서 패션테라
피를 연구하였는데 정상인과 정신장애자의 의복 흥미와 욕구간의 관계에 대
한 연구를 시작으로 입원환자의 의복 욕구를 규명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신현영, 1987). 이후 지속적인 패션테라피 연구를 수행하여 Shin & 
Lee(2000)가 정신장애자를 대상으로 의복과 액세서리, 화장법, 손톱관리, 
헤어 스타일 등의 패션테라피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부정적 자아이미
지가 개선되었으며 자기 존중감이 향상 되었고, 부정적 정서가 감소하였으
며 장기적으로 사회적응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함을 밝혀 패션테라피의 효
과를 입증하였다. 또한, 이인자는 다양한 연구를 통해 정신장애자의 자기 
존중감 향상과 치료를 돕고 재발 방지에 대한 외모 향상 프로그램을 제안하
였다. 이와 더불어, Yu & Son(2010)은 패션테라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능을 밝혔는데, 우울증, 불안, 강박 등의 증상에 따른 선호 컬러와 질감, 
디자인을 파악하여 패션테라피 프로그램의 기반을 제시하였다. 이외에도 컬
러 테라피 연구(Ryu & Sung, 2008), 의복과 감성, 정신적 우울 증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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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힌 신경정신의학연구(Kim & Lee, 1999)가 있다. 최근에는 Yoh (2015)
가 암환자를 대상으로 패션테라피를 시행하여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 우
울감 등 효과가 있는 것을 파악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는 암환자, 정신분열증 및 정신 장애자인 신체적·정신적 
병리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패션테라피 연구이다. 하지만 정신적 힘듦
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비병리적이지만 심리










<그림 2> 초기 패션테라피 관련 연구 





<그림 1> 초기 패션테라피 신문기사  
From Sunday Gazette-Mail from 
Charleston, West Virginia. (1960). p.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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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패션테라피의 필요성  
 
미술, 음악, 무용 등 다양한 예술치료가 등장하고 있다. 예술테라피와 마
찬가지로 패션테라피에도 창작, 승화 등이 있다. 하지만 패션테라피는 예술
테라피의 대체재라기보다는 다른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그 필요성은 무엇인가. 패션테라피의 필요성은 무엇보다도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점이다. 다른 예술치료보다 패션은 사회심리적인 측면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 인간으로서의 사회적 활동을 긍정적으로 도와주는 역할을 담
당하기 때문이다. Kaiser(1990)는 의복을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개
념을 발전, 유지, 수정시킬 수 있고 의복 단서를 조절하면서 관찰자가 존중
할 수 있도록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다른 예술치료도 
좋은 심리치료 도구로 사용되지만 사회적응 측면에서는 패션테라피가 더욱
더 좋은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다음은 패션테라피의 필요성에 대해 대상
을 구분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우선, 병리적 정신이상자의 치료와 재발 방지를 위해 패션테라피가 필요
하다. 초기 패션테라피는 이미 앞에서도 언급되었듯이 미국의 병원에서 정
신이상자들을 위해 시작된 것이다. 정신이상자들은 정신적 이상 증상뿐만 
아니라 낮은 자존감과, 우울감, 정서적 고통의 증상이 함께 나타났으며, 더
군다나 바람직하지 못한 외모로 인해 더욱더 이러한 고통이 심화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이인자, 이경희, & 신효정; 2001). 이후, 정신 이상자들을 대상
으로 패션테라피를 시행한 경우, 정신이상자들의 외모가 개선됨으로 부정적 
정서가 개선되고 장기적으로 사회적응력을 높이기도 하였다(Shin & Lee, 
2000). 또한 정신이상자들의 외모가 개선됨으로 정신적 이상 증상의 재발
률이 낮아져서 그 필요성이 더욱더 강조되었다(Farina, Burns, Aust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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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gglin & Fischer, 1986). 따라서 병리적 정신이상자들의 재사회화를 위
해서 패션테라피가 필수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비병리적이지만 정신적 고통으로 힘들어 하는 사람들의 사회 적응
을 위해 패션테라피가 필요하다. 현대사회는 병리적 정신병이 아니더라도 
주변에서 삶의 힘듦으로 인한 우울증과 불안감 등 정신적 괴로움으로 고통 
받는 이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Kukinews, 2015; Lee, 2015). 이들은 정
신적인 괴로움으로 자신들의 외모를 관리하지 않아 악순환으로 자신들의 우
울과 불행을 심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외모를 개선해 줌으로써 그 악
순환의 고리를 끊어줄 수 있다. Linville-Shivel (1987)은 정신적 괴로움으
로 고생하는 싱글맘에게 패션테라피를 시행해줌으로써 자존감이 상승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Thomas (1976)는 여성 청소년에게 패션테라피를 시행
함으로써 자기 개념이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파악하였다. 따라서 비병
리적이지만 정신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패션테라피를 시행









5. 패션테라피의 영역 및 정의  
 
패션테라피는 예술테라피와 마찬가지로 상담의뢰자들이 전이현상을 경
험하고 승화를 느끼게 한다. 또한, 패션테라피는 상담의뢰자의 증상 경감과 
행복감 증진을 목적으로 의복 및 기타 패션의 하위 영역으로 외모 개선 과
정을 이용하여 심리, 인지, 사회, 행동적 기능을 향상시키는 심리치료이다. 
기존의 선행연구들 중에서 바디이미지(body image) 연구와 외모관리연구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가 일부 포함된다.  
기존의 바디이미지 연구는 대부분 개인의 부정적 심리 상태와 바디 이
미지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으로(e.g. Gapinski et al., 2003; Jung, Lennon 
& Rudd, 2001; Kim & Lennon, 2007; Rubin, Nemeroff & Rosso, 2004) 
패션 행동을 이용한 바디 이미지의 개선과 그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연구가 미약하다. 하지만 바디 이미지와 우울감의 관련성을 다룬 연구에서 
바디 이미지 개선이 우울증 개선에 긍정적 영향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Beck, 1973; Cash & Horton, 1983; Goin & Goin, 1981; Peto, 1972).  
바디 이미지를 개선할 경우 우울증 개선이라는 심리적 치유 효과가 존재한
다. 따라서, 바디이미지 연구 중 치유 관련 연구 또한 패션테라피 연구의 
한 맥락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외모관리 행동은 신체를 아름답게 가꿈으로써 타인에게 자신을 표현하
는 방법으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역할과 개성을 표현해 가는 
과정이다(이현옥 & 구양숙, 2009). 외모 관리 행동은 크게 외모 부착과 외
모 변형으로 나뉘며(Roach-Higgins & Eicher, 1992), 외모 부착은 신체에 
일시적인 패션 아이템 부착을 통해 외모를 관리하는 것이며, 외모 변형은 
신체의 영구적인 변형을 통해 외모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외모에 대해 
부착을 하든, 외모 변형을 하든 외모를 꾸미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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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또는 타인에게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에 따라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타인의 기준에 맞춘 꾸밈이든 자신의 기준에 맞춘 꾸밈이든 꾸밈을 통해서 
긍정적 피드백을 받게 된다. 긍정적 피드백을 통해서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향상되고 자존감도 강화된다. 따라서 외모를 가꾸는 것 자체가 치유의 효과
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으며, 선행연구에서도 외모관리 행동은 심리적 안정
감과 행복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Hwang & Kim, 2005; 
Lee & Jang, 2013; Lee, 2007). 따라서, 외모관리는 패션의 한 부류이며 
외모관리행동에서도 치유 효과가 존재하므로 외모관리연구 중 치유에 관한 
연구 또한 패션테라피 연구에 포함될 수 있다.  
 
여기서, 패션테라피연구는 외모관리행동연구과 바디이미지연구와 
유사하지만 차이점이 존재한다. 패션테라피도 외모관리행동과 마찬가지로 
착용자의 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인상관리의 목적이 존재하는 것이 
유사점이다. 외모관리행동은 착용자는 관찰자가 나를 어떻게 보아주고 
취급해 주기를 바라는 능동적 행동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형성하고자 하는 이미지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관찰자에게 
착용자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는 인상관리 방법 중 하나이다. 하지만 
패션테라피는 이러한 외모관리의 맥락과 더불어 진단과 중재가 추가되는 
것이 차이점이다. 패션테라피는 우울이나 대인관계 기피 등 부정적인 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특수 목적을 지닌 치료 대상자에게 패션테라피스트가 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진단을 내리며 내려진 진단을 기반으로 패션테라피 
중재가 개입되는 것이다. 패션테라피 중재를 기반으로 치료 대상자의 치료 
목적인 심리·정서·사회·행동에 변화가 나타난다. 이러한 점이 
외모관리행동과의 차이점이다. 바디이미지연구는 부정적으로 형성된 
바디이미지를 개선시킨다는 점에서 패션테라피의 인지 변화를 위한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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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과 유사하다. 하지만, 바디이미지연구는 신체만을 다루는 것이라면 
패션테라피는 그보다 광범위하게 외모 전반을 다룬다.   
 
기존의 패션테라피 연구를 기반으로 바디이미지연구와 외모관리연구 
중에서 패션테라피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되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패션테라피 하위 영역을 살펴본다. Callis(1982)는 자세, 피부관리, 
헤어스타일, 화장, 의복 & 액세서리로 패션테라피를 구성하였다. Shin & 
Lee(2000)의 패션테라피 연구에서는 외모관리, 화장, 의복 및 악세서리 
착용, 매니큐어, 머리손질, 자세수정 및 걷기를 포함하였다. Yoh (2015)의 
패션테라피 연구에서는 외모관리, 메이크업 & 헤어 관리, 액세서리 착용, 
코디네이션 & 향수 활용 강좌로 구성하였는데 특이한 사항은 향수사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패션테라피 선행연구와 
Johnson, Yoo, Kim & Lennon(2008)에서 외모변형에 대하여 
의복행동으로 간주한 결과를 포함하여 패션테라피의 하위 영역을 의복 & 
액세서리 코디네이션, 메이크업 & 피부관리, 헤어, 미용성형, 네일케어, 
체중 관리의 여섯 가지로 분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패션테라피의 정의를 앞에서 언급된 패션테라피 정의와 
예술테라피 개념을 기반으로 ‘패션 관련 모든 요소들을 사용하여 창작의 표
현 과정과 외모 개선 과정을 통해 내부 욕동을 고무시켜 자기 가치를 회복
하고 사회 재적응 등 총체적인 인간의 삶을 좋은 방향으로 돕는 심리치료 




제 2 절 스트레스 요인  
 
본 절에서는 패션테라피의 시스템 모형을 구축하기 위한 스트레스 요인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스트레스 요인은 크게 사회문화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으로 나눠 분석한다. 살펴볼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들은 
정서적, 인지적, 사회적 문제들로 이들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1. 개인적 요인  
 
1) 선천적 요인과 후천적 신체 변화  
개인적인 스트레스 요인 중에서 선천적인 요인이 있다. 이는 유전자에 
의한 것으로 선천적으로 병약하게 태어나거나 특이한 특질을 지니고 태어나
는 경우이다. 또한, 선천적 요인에 의한 특이 특성과 환경적인 상호작용 관
계가 정상적으로 형성되지 못할 경우 나타나는 개인적인 스트레스 요인이기 
하다(Won, 1997).  
이와 함께 질병이나 사고에 의한 물리적인 손상으로 생기는 육체적 장애
가 있다. 특히 암환자들의 방사선 치료에 의한 육체적 심리적 위협이나 유
방암에 의해 유방을 절제한 환자들에게 이러한 육체적 장애는 큰 혼란과 부
정적 심리상태를 유발한다. 암 환자들은 육체적, 정신적, 환경적 어려움에 
의해 우울, 불안 등 부정적인 심리상태가 나타나기 쉬우며, 수년 동안 지속
되는 경향이 있다(Montazeri,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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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신체 기능의 노화에 의한 신체적 변화가 있다. 중년기 이후에는 여
성들은 특히 호르몬 분비의 변화로 근육과 관절 등의 신체 기능이 약화되며 
신체변형이 서서히 일어난다. 신체 변화뿐만 아니라 외형적으로 탈모가 증
가하며 주름이 점점 증가하는 경우도 후천적 신체 변화 요인이라 할 수 있
다.  
 
2) 정신적 자아 관련 문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외모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으며, 아름답게 꾸미고 
아름답게 가꾸고 싶어하는 기본적인 욕구가 내재되어 있다. Bloch & 
Richins(1992)는 육체적 매력은 인간으로 내재된 가치라고 하였으며, 유아
들도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가 존재한다고 하면서 인간은 누구나 미에 대한 
갈망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어린 유아에서도 나타난 내재된 미의 욕구
는 사회적 비교에 의한 것도 아니며 매스미디어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 아니
라 인간 본연에 잠재되어 있는 욕구인 것이다. 따라서 자아 본연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스트레스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김민자 (2013)는 여
성이 남성보다 심리적으로 미성숙하여 나르시즘 경향이 있으며, 옷으로 더
욱 치장함으로써 관심을 끌며 허영심을 충족하려고 한다고 하였다. 아름답
고자 하는 내재된 자아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행동인 것이다. 여성으로서 아
름답고자 하는 갈망이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 스트레스가 발생하고, 이러한 
스트레스가 미미하지만 빈번히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우울증이 증가하거
나 사회 부적응에 이르는 등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스트레스 취약성을 지니는 개인들은 환경적 스트레스 사건에 직면
하여 심리적 장애를 일으키기도 한다(Won, 1997). 어떤 사람은 높은 취약
성을 지녔을 경우 낮은 스트레스에서도 심리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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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취약성을 지닌 사람은 심한 스트레스에서도 심리장애를 일으키지 않고 
잘 적응할 수 있다(Sarason & Sarason, 1972). 
 
  
2. 사회문화적 요인 
 
1) 사회적 비교 
 Festinger (1954)의 사회적 비교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노
력, 태도, 외모나 행동 등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하려는 욕구를 지니며, 객관
적인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도 자신을 타인과 비교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평
가를 형성한다고 주장하였다. 조근영 (1997)은 자아가 사회적 비교에 의해 
감정적, 인지적, 행동적 결과를 보인다고 하였다. 비교 기준과 지각된 자기
와의 차이가 클수록 불만족의 감정이 생기며, 그 차이가 커지면 실망, 질투, 
부러움, 자기 비하 등의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기 쉽고, 특히 중요하게 생각
하는 속성의 경우에는 그 감정이 더 커진다(Higgins, 1987). 신체이미지에 
대한 일부 선행연구에서도 자신의 외모 및 신체에 대한 사회적 비교의 결과, 
우울증과 불만족 등 다양한 결과가 나타났다(김수미, 2009; 조선명 & 고애
란, 2001a). 또한 가족들의 신체에 대한 비교와 놀림은 신체에 대한 불만족
과 섭식장애와 심리적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Keery, Boutelle, van den Berg, & Thompson, 2005). 이외 여러 연구에
서 가족의 피드백이나 친구와의 외모에 대한 대화 등 외모에 대한 비교 평
가 연구에서 대부분 결과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Myers & Crowther, 
2009; Thompson, Heingerg, & Tantleff-Dunn, 1991)  사회적 비교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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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스미디어는 불특정 다수인 대중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매개의 기술 수
단이다. 또한, 현대 사회의 가장 강력하고 보편적인 문화 도구로 생활의 여
러 측면에 대한 사회적 비교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시청자들의 사고, 가치, 
태도, 행동 등에 큰 영향을 미친다(Bandura, Grusec, & Menlove, 1966). 
Gerbner & Gross(1976) 는 문화개발효과이론(cultivation theory)에서 매
스 미디어의 일관된 내용과 묘사가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사람의 인식은 미
디어가 그려내는 방향이 현실이라고 인식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렇게 형성
된 매스미디어의 내용은 이데올로기로 하나의 힘을 형성하고 사회적 압력을 
행사하게 된다. 정형화된 외모에 대한 사회적 압력은 현대사회에 매우 큰 
영향력을 가진다. 특히 여성이나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압도적
이다. 또한 체중조절이나 몸매 가꾸기에 대한 매스미디어의 묘사는 이상적
이고 매력적인 여성 신체에 대한 사회문화적 기준을 제시하게 한다(이은주, 
2010). 외모에 관한 매스미디어의 영향력은 많은 선행연구에서 나타나(e.g; 
Kim & Lennon, 2007; Robinson, 2003; 김재숙 & 이미숙, 2001; 민지현, 
2008; 전지현 & 이미숙, 2014; 최수경, 2011), 매스미디어가 사회적 압력
으로 작용하므로 패션테라피를 위한 중요한 하나의 사회문화적 스트레스 요
인임을 알 수 있다.  
 
 
3) 대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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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화란 산업화, 서구화된 사회에서 여성은 ‘날씬한 여성이 이상적’이
라는 사회문화적 기준을 내재화하는 것이다(Fredrickson & Roberts, 
1997). 여성 외모에 대한 사회적 압력에 의해 사회에서 수용될 수 있는 존
재가 되기 위하여 여성은 일상에서 자신의 몸이 이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지
속적으로 점검하고 감시하고 평가한다(이은주, 2010). 이러한 것은 의식적
인 노력이나 심사숙고를 통해서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압력에 의해 복종하
고 설득된 것이지만, 기준에 부합하려는 노력은 자신이 자유롭게 선택한 것
이며, 자연스러운 것이라고까지 인식하게 된다(손은정, 2006). 따라서, 지속
적인 신체 감시로 자신이 사회문화적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수치심을 느
끼고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 여성들은 대상화로 인해 부정적인 감정이 증가
하고, 내재적 동기와 자기효율성, 인지기능이 저하되고(Gapinski et al., 
2003; Tiggemann & Kuring, 2004) 불안감을 경험하게 되고, 몰입을 하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부정적인 경험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섭식 장애 등 
정신 건강을 해치게 된다. 섭식장애, 우울 장애가 남성들보다 여성에게 더 
많이 나타나는 이유이기도 하다(Arroyo, Segrin, & Harwood, 2014; 손은
정, 2006).  
 
 
4) 사회적 지지의 결여 
사회적 지지란 한 개인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대인관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자원으로 관심, 도움, 인정, 격려 등을 의미한다(이
창식, 박미자, & 장은순, 2010). 가족, 친구, 이웃, 기타 사람들에 의해 제공
된 여러 가지 형태의 도움과 원조이다(Kong, 2009). 이러한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상황에 노출된 개인을 정서적, 정신적으로 보호하는 
방패나 완충역할을 함으로써 개인의 위기나 변화에 대한 적응을 도와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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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지지는 긍정적인 환경요인으로 작용하여 희망과 심리적 안녕감을 줄 
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반대로 중요한 영향을 미
치게 되는데 소속집단으로부터의 소외, 친구의 부족, 경제적 궁핍에 의한 
사회적 지지의 결여(lack of social support)는 심리적 문제를 발생시킨다
(Won & Kwon, 2000). 또한, Langford, Bowsher, Maloney, & Lillis 
(1997) 은 사회적 지지가 긍정적인 감정과 심리적 웰빙과 불안과 우울을 
감소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중년여성은 가
족이나 남편의 사회적 지지가 적을 경우, 우울 증상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우울감을 낮추고 자기 효능감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적 지지가 필요
한 것으로 나타났다(김미례, 2006; 김은정, 오경자, & 하은혜, 1999). 외모
만족도와 관련하여서도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심리적으로 안녕감이 높으
며, 자기 효능감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Kong, 2009; 전준선, 2006). 또
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에서도 가족과 선생님, 친구들의 지지가 
자신감, 자기조절과 외모 만족과 유행 의사 선도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Oh & Kim, 2011). 따라서 사회적 지지가 미치는 다양




3. 패션테라피로 치료 가능한 스트레스 요인 추출  
 
이상으로 위에서 언급된 요인들은 심리적 문제를 발생시키는 수많은 스트
레스 요인 중 패션테라피 시스템 모형 구축을 위해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
단되는 일부를 살펴보았다. 살펴본 스트레스 요인들을 기반으로 통합 및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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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여 패션테라피 시스템 모형에 적용하고자 한다.   
 패션테라피 시스템 모형을 위한 개인적인 스트레스 요인으로는 첫째, 신
체적 변화(physical changes)이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선천적·후천적 신
체 스트레스 요인으로 패션테라피와 관련성을 고려하여 명명하였다. 노화나 
출산 등 의한 신체변화, 탈모 등이 그 예이다. 둘째, 자아 문제(self-
problem)에 의한 스트레스 요인이다. 이는 미에 대한 갈망 등 욕구가 충족
되지 않거나 스트레스에 취약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개인적 측면에서 신체적
인 것과 대비된다.  
또한 사회문화적 스트레스 요인으로는 첫째, 사회적 비교(social 
comparison)이다. 본 연구에서 추론한 사회적 비교 요인은 
Festinger(1954)의 사회적 비교 개념뿐만 아니라 매스미디어의 영향과 사
회적 지지 결여의 개념을 추가한 개념이다. 즉, 친구나 가족에 의해 사회적
으로 비교 당하고 지지를 받지 못하며 매스미디어의 영향에 의해 타인과 자
신 스스로를 비교하는 것이다. 이 요인은 패션테라피 관련하여 매우 큰 상
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강박(obsession)이다. 강박은 
Fredrickson & Roberts (1997)의 대상화 개념을 기반으로 하여 매스미디
어 노출에 의한 강박적 사고가 추가된 개념이다. 다시 말해, 매스미디어의 
영향이나 대상화에 의한 사회적 이상미에 도달하고자 하지만 일반적인 수준
을 넘어선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하고자 하는 집착적인 생각을 말한다. 셋
째, 무시당함(neglect)이다. 위에서 언급한 사회적 지지의 결여가 주된 개
념이다. 주변에 의해 지지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외모 차별에 대한 무시를 
경험했을 경우, 이러한 경험이 자신의 인지 왜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
단되어 마지막 스트레스 요인으로 추출하였다.   
최종적으로 패션테라피 메커니즘을 위한 심리적 문제의 스트레스 요인으
로 신체적 변화, 자아문제, 사회적 비교, 무시, 강박이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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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패션테라피 중재  
 
1. 패션테라피 메커니즘을 위한 사회학 이론 
 
  본 절에서는 패션테라피가 어떠한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 살펴
보고자 한다. 특히 복식사회심리의 기반이 되었던 사회학 이론을 살펴 어떠
한 점이 패션테라피의 메커니즘으로 차용 가능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Goffman의 연극학적 이론과 Mead의 상징적 상호작용과 Bandura
의 상호 결정론을 살펴본다. Goffman의 연극학적 이론은 연극으로써의 사
회적 삶을 바라본 것으로 인상 형성의 근간이 되어 본 패션테라피의 기본 
기저로 활용 가능하다. 또한 Mead의 상징적 상호작용은 사회적 피드백에 
대한 기본 개념을 제공하는 이론이며 이와 더불어 Bandura의 상호결정론은 
주변 환경 변화의 가능성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패션테라피의 수행과 그 성
과에 대한 메커니즘 추론에 기반이 된다.  
 
 
1) 연극학적 이론 
   
연극학적 이론(Dramaturgical theory)은 뒤에서 다룰 상호결정론보다는 
일상생활에서의 대면적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인간 행위에 집중한 
이론으로 자아 집중적이며, 인간의 역할 수행을 강조한 이론이다.   
 
(1) 연극학적 이론의 개념  
미국의 사회학자 Erving Goffman은 매일의 사회생활을 하나의 무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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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에 비유하고, 개인이 어떻게 자기의 인상을 조정·관리하여 청중(타인)
에게 가장 효과적인 자아표현을 하고 상황을 정의하며, 그 상황 정의에서 
내려진 의미를 어떻게 견지하는가의 문제를 분석하여 이론을 전개하였다(송
성화, 1985). 그의 <자아 연출의 사회학(The presentation of self in 
everyday life, 1959)> 에서 연극학적 관점을 공연, 인상관리의 기술, 영역
행동, 팀, 모순된 역할, 부자유스런 의사소통 등으로 나누어 설명하였으며
(임경심 & 김진구, 1992) 이는 인상관리(impression management)의 이
론을 설명하는 기본 개념이 되었다.  
연극학적 이론은 개인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한 정보 신뢰를 의도
적 또는 우연적으로 타자에게 보낸다는 것이다. 상호작용의 신호를 토대로 
개인은 상황정의를 하게 되며, 정의된 상황의 성격에 따라 개인의 반응이 
나타난다. 개인의 반응은 이미 존재하는 것에 대해 항상 고정되어 있는 동
의라기보다는 상황의 이슈를 일시적으로 수용하여 시간적·공간적 상황에 
적합한 임시적 판단을 내리는 동의이다.  
Goffman은 사회적 맥락 안에서 행위자와 의미에 의해 표현되는 양식과 
관계에 연극적 접근(dramaturgical approach)를 이용하였다. 상호작용은 
사건을 구성하는 환경과 청중에 의해서 형태 지워져 있으며, 행위자의 목적
에 부합되는 인상을 청중에게 제공하면서 이루어진다(Turner & Turner, 
1978). 사회적 정체성을 공연하는 형태를 전면(front)라고 정의하면서 관
찰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이고 고정된 양식으로 상황 정의를 내릴 수 있게 잘 
짜여진 기능을 하는 것이라 하였다. 특히 표현도구로서의 장면은 무대배경
(setting)이라는 용어를, 표현도구의 다른 부분은 개인적 전면(personal 
front)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개인적 전면을 구성하는 것에는 외양
(appearance), 매너(manner)로 구분된다(임경심 & 김진구, 1992). 행위
자는 강제적인 ‘전면’ 전달을 수행하기 위해 사회적 역할 의미로 내용을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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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고 일관된 매너로 타인에 대한 역할 활동과 속성들을 전달한다. 이러한 
과정을 연극적 현실화(dramatic realization)로 알려져 있으며, 다시 말해  
‘인상 관리 행동’이다. Goffman은 또한 팀 개념을 도입하였는데, 팀 개념은 
연극 내에서 집단이 정의내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협동해야 하는 개인의 
집합이다(송성화, 1985). 협동은 태도와 행위, 또는 다양한 역할 수행에 있
어서 연기를 하는 목적에 대해 동의하는 것이다. 이러한 팀은 결국 청중과 
연기자팀으로 분할되는데 ‘야바위꾼(shill)’은 팀의 일원이지만 관중 속에 숨
어 연기자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관중의 모델로서 역할하게 되는 것이다. 
연기자 집단의 상대 집단인 관중 속에서 모순된 역할을 수행하지만 연기자
에 대한 심리적 흥미를 진작시키는 ‘연기’를 함으로써 팀의 목적 달성을 돕
는 것이다(Turner & Turner, 1978). 이러한 Goffman의 연극학적 이론의 
개념을 받아들여 1974년 슈나이더(Snyder)가 자기점검(self-monitoring)




(2) 연극학적 이론과 패션테라피  
Goffman의 연극학적 이론은 오늘날 많은 행동과학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으며 패션 분야에서도 다뤄지고 있다(Kaiser, 1990; 임경심 & 김진구, 
1992; 최샛별 & 엄인영, 2006). Goffman의 기본 개념은 역할(행위), 배경
(무대), 관객(배경에서의 다른 사람), 자아표현(배우)으로 구성되며 특히나 
사람들이 의복과 관련되며 액세사리를 포함하는 ‘정체성 도구(identity 
kits)’를 갖는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정체성 도구는 우리가 수행하는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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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역할과 관련있는 상징으로써 규범적 외모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준
다. 공적인 무대 위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부분으로 무대 아래의 
경우와 다르게 착용을 하게 되는데, 이때 공연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배우
에게 자신감을 주는 의복(Kaiser, 1990)을 선택하기도 한다. 배우는 다른 
사람의 승인을 얻기 위해 관객의 기대에 대한 자신의 해석에 따라 의복을 
입는다. 따라서 이러한 연극학적 이론은 이미 많은 패션 분야에서 인상 관
리라는 측면으로 사용되어왔다. 물론 이러한 점을 패션테라피에서도 적용 
가능하다. 특히나 Goffman은 사회 속 다양한 상황에 쓰고 벗는 가면들을 
모두 강제로 벗겨버린다면 남는 것은 진정한 자아가 아니라 방어능력을 잃
어버린 상처 입은 인간일 것이라 하였다. 이처럼 강제로 가면을 벗길 것이 
아니라 새로운 아름다운 가면을 씌어주는 것도 필요하기에 더욱더 패션테라
피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배우는 상담의뢰자이며 정체성 도구는 패션테라피의 다양한 패션 아이템
이 되며, 배우는 자신이 원하는 역할을 위해 이를 활용한다. 다양한 정체성 
도구를 이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역할과 인상이 준비될 경우, 전면의 무대 
위로 올라가 자신이 원하는 행위를 수행한다. 이러한 수행 과정에서 배우는 
자신감을 얻게 되고 관객의 긍정적인 승인 즉 반응도 얻게 된다. 더욱이 
Goffman의 팀 개념을 활용하면 그 효과는 더욱더 커질 것이다. 청중들 사
이의 야바위꾼이 배우(상담의뢰자)의 변화된 외양에 대한 칭찬을 동반하면 
배우의 심리적 흥미를 진작시킬 수 있다. 야바위꾼으로는 패션테라피스트보
다는 주변의 다른 배우가 더욱 적합하다. 주변에서 배우(상담의뢰자)의 변
화를 적극적으로 원하는 사람이나 신뢰감 있는 지인이라면 더욱 효과가 배
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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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징적 상호작용론  
 
연극학적 이론은 말 그대로 공적 역할 수행자로서의 자아를 강조한 것이
며 서로간의 상호작용보다는 관객의 역할과 배우의 역할로 각각 분리하여 
바라보았다. 반면, 상징적 상호작용(symbolic interaction)은 역할간 상호작
용의 의사소통으로 자아를 바라보았다. 따라서 연극학적 이론보다 상징을 
통한 해석과 다른 사람과의 피드백에 의한 상호작용에 집중한 것이다. 그러
므로 패션테라피의 피드백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 상징적 상호작용을 살펴보
고자 한다.   
 
 
(1) 상징적 상호작용 개념  
인간은 누구나 사회적 동물로 사회적 자아가 존재한다. 자아가 발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회적 공간이 필요하고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한 개인의 
행동은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 속에서만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사회는  
사람들이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역할을 맡은 구성원들 간의 역
동적 상호작용을 의미한다(정태연, 이장주, 박준성, 전경숙, 허성호, 김동수, 
박은미, 손찬호, 전미연, 장민희, & 안혜정, 2016). Hewitt (1976)는 인간
은 의미 있는 상징들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의미들에 기초해서 서로 상
호작용하며, 서로에 대한 반응은 상징들의 해석에 의존해서 이루어지는 것
이라 하였다. 이러한 개념은 상징적 상호작용이론으로 Mead (1934)의 개
념에 기초를 두는 것이며, 자아의 사회적 근원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Mead(1934)는 인간은 타인들의 반응에 따라서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과 
태도와 감정을 지니게 된다고 하면서 남들이 보는 자기에 대한 중요성을 강
조하였다.  
３４ 
따라서, 모든 행동은 사회적 상호작용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다. 사람들
은 자기 자신의 행동에 대해 스스로 옳은 방향으로 결정하기도 하지만 상대
방의 반응에 따라 자신의 행동이 다른 방향으로 결정되기도 한다. 자신의 
행동은 상대방의 행동을 결정하게 하며, 그 사람의 반응에 따라 자신의 행
동도 영향을 받는 것이다(이인자, 2001). 따라서 자기 개념은 중요한 타인
들의 행동 속에서 반사된 자신을 보면서 발달되며(Schlenker, 1980)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여러 종류의 피드백에 의해 순환되어 형성된다.  
또한 이와 유사한 상호작용 이론으로 상호의존이론(interdependence 
theory)이 있다. 상호의존이론은 대인관계의 본질을 상호작용이라고 가정한 
것으로 서로의 경험을 주고 받는 쌍방적 과정으로 강조하고 있다. 두 사람
의 상호작용에서 한 사람의 행동은 상대방에게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은 
상대방의 반응은 영향을 준 사람의 그 다음 반응에 영향을 준다. 둘의 상호
작용은 순차적으로 서로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모든 반응은 그 이전의 반
응에 달려 있다(Kelley & Thibaut, 1978). 따라서 상징적 상호작용의 상호 
관계와 반응이라는 것과 많이 유사하다. 이러한 상호의존이론의 상호간의 
감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본 개념은 인지심리학의 이론으로 접목되
어 치료에 사용되기도 하였다(Dolce & Thompson, 1989).  
 
 
(2) 상징적 상호작용과 패션테라피  
상징적 상호작용은 상징과 대상과 그 의미가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이다. 
Kaiser (1990)의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과 이인자(2001)의 
‘의상심리’에서 그 개념을 의복에 접목하여 의복의 상징과 상호작용에 대해
서 다루었다. 그들에 따르면 의복은 대상이고 상징을 지니며 그 의미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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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맥락 안에서 타인과의 반응 안에서 나타난다. 따라서 패션의 사회심리적 
현상이나 의복 이미지 등 패션의 기본 이론으로 적합하며 패션테라피에 적
용에도 적합하다. 의복 및 기타 패션 아이템에 상징이 존재하며 그 상징을 
관찰자의 해석과 함께 착용자와 관찰자는 영향을 주고 받는 쌍방적 과정이 
된다. 따라서 문제가 있는 상담의뢰자에게 패션테라피를 시행하게 되면 시
행된 패션 아이템이 지닌 다양한 상징이 패션 상담의뢰자에게 전달된다. 전
달된 의미는 관찰자에게 착용자에게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지 알려준다. 관
찰자의 상징적 상호작용에 의한 행동이 이제는 의복 착용자에게 상호 순차
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담의뢰자의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한 긍정적인 의미를 지닌 패션 아이템을 착용함으로써 관찰자에게서 
긍정적인 행동이 유도된다. 패션테라피의 선순환적 과정에 대한 설명이 가






 상호결정론(reciprocal determinism)은 위에 언급된 연극학적 이론과 
상징적 상호작용보다는 인간의 능동성에 초점을 맞춘 이론이다. 주어진 역
할이라는 연극학적 이론과 타인과의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보다 자신이 중심
으로 되는 능동적인 이론이다. 상호결정론은 자신의 행동에 의해 인지와 환
경에 영향을 미치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개념으로 패션테라피에 적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상호결정론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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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습이론으로 유명한 Bandura는 사람의 성격과 행동 그리고 환경이 
상호영향을 미친다는 상호결정론(reciprocal determinism)을 발전시켰다. 
상호결정론이란 사람, 환경, 행동 셋 중 하나만 바뀌어도 나머지 두 가지가 
영향을 받아서 변화한다는 것이다(그림3). 이것은 사람들의 성격을 이해하
거나 변화를 시도할 때 매우 유용한 틀을 제공해 준다(Kang, 2010). 상호
결정론은 인지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틀에서 벗어나 행동과 감정의 변화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도록 한 관점을 변화시킨 이론이다. 즉, 상호결정론 이
전에는 인지나 행동 따로 각자의 중요성만을 주장하였지만 Bandura 이후에
는 인지와 행동 및 환경의 연결과 역동성에 초점을 두게 되었다.  
이후 행동변화에 의한 인지변화라는 맥락에서 여러 이론들이 등장하였는
데 상호결정론에서 발전한 개념으로 감정과 행동에 의한 인지 변화라는 체
화된 인지 모델(embodied cognition)과 안면 표정이 정서를 유발한다는 
Adelmann & Zajonc(1989)의 안면 환류이론(facial feedback theory)이 
있다. ‘체화된 인지’란 신체적 상태나 지각 또는 경험을 하나의 수단으로 인
지적 처리에 영향을 준다는 것으로 신체와 마음, 두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
어 있다고 보는 것이다(Ahn & Min, 2013). 자신을 우울하게 만드는 생각
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면, 운동이나 여타 즐거운 일을 하면서 몸을 움직
이다 보면 우울증도 사라지게 될 것이고, 이를 기반으로 생각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논리이다. 생각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면, 감정이나 행동을 바
꾸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Kang, 2010). 억지로 웃음으로
써 그 웃음이 자신의 인지와 감정상태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으로 이
러한 기본 전제로 웃음치료가 등장하고 있다. 또한, 운동이나 즐거운 행동
을 하면서 몸을 움직이다 보면 우울증도 사라지게 되는 연구결과가 존재한
다(Kwon, 2016). 슈퍼맨이나 슈퍼 히어로처럼 어깨를 쫙 피고 허리에 손
을 올려 파워 포즈(high-power posing)를 취함으로 자존감과 자신감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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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한 연구결과도 있다(Carney, Cuddy, & Yap, 2010; Cuddy, Wilmuth, & 
Carney, 2012).  
 
 
(2) 상호결정론과 패션테라피  
  상호결정론은 앞에서 언급한 상징적 상호작용보다 자기 중심적, 능동적인 
개념이 들어가있다. 나의 행동변화가 나의 인지와 나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패션테라피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패션테라피라는 
행위를 선택함으로써 즉 메이크업과 헤어, 액세서리 등 패션을 이용한 다양
한 꾸밈(grooming) 행동을 통하여 치료 대상자의 인지상태와 감정상태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또한 패션 리테일 매장을 방문하는 행동으
로 부정적인 기분을 호전시킬 수도 있다(Kang & Johnson, 2010, 2011). 
이로 인해 우울감 등 부정적인 감정이 감소하고, 자존감이 상승하는 등 긍
정적인 효과가 유도된다. 더 나아가 상담의뢰자의 주변 환경까지 변화하는 
것이 상호결정론 입장에서의 패션테라피이다. 따라서 나의 부정적인 인지와 
감정을 변화시키고자 하지만 인지와 감정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선적으로 
행동 변화를 시도한다. 그러면 모든 것이 선순환적으로 변화할 것이다. 여
기서 환경이란 주변의 밀접한 대인관계는 물론 더 큰 집단까지 말한다. 다
시 말해, 자신의 행동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에 의해 인지와 감정이 긍정
적으로 바뀌고 더 나아가 적극적인 패션테라피 탐색행동을 하게 된다. 나선
형처럼 확장하며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되므로 상호결정론 또한 패션테





<그림 3> Bandura 상호결정론 





4) 사회학적 입장에서의 패션테라피 치료기제  
 
이상에서 언급한 3개의 사회학 이론을 패션테라피에 적용시킬 수 있다. 
연극학적 이론에 의해 패션 착장자는 인상 관리 차원에서 패션을 이용하여 
원하는 상징을 만들고 관찰자는 그 상징에 대한 해석을 하며 착장자와 관찰
자간의 상징과 해석을 주고 받는다. 또한, 상징적 상호작용에 의해 패션 착
용자와 관찰자간의 상징과 해석이 지속적으로 피드백되어 끊임없는 순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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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된다. 마지막 상호결정론은 패션 착용자와 관찰자의 피드백과 함께 환
경의 변화 측면까지 추가하는 것이다. 이를 종합하여 패션테라피에 적용하
여 살펴본다면, 내가 패션테라피 행동(꾸밈이나 자기표현 등)을 하게 되면 
그 행동이 나의 주변 사람들 생각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후 생각이 변화
된 주변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나에게 대하는 행동이 변화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변화된 주변 사람들의 행동을 내가 인지하게 됨으로써 나의 생각과 
신념이 긍정적으로 강화되고 다시 나의 패션테라피 강화 행동이 나타난다.  
 
따라서, 사회학 이론의 상징과 해석과 피드백을 패션테라피의 메커니즘
으로 차용한다. 연극학적 이론에서 ‘자기표현’을 추출 할 수 있으며, 상징적 
상호작용과 상호결정론에서 ‘능숙’과 ‘장려’를 추출 할 수 있다. 추론된 기제





2. 패션테라피 메커니즘을 위한 심리치료 이론  
 
앞에서는 사회적 측면에서의 나와 타인, 또는 나와 타인과 환경이라는 상
호작용의 ‘관계’ 중심에서 패션테라피의 메커니즘을 바라보았다면 여기서는 
‘개인’ 중심 측면 즉, 인간의 내부 변화에 대한 패션테라피 메커니즘을 살펴
보고자 한다. 다양한 심리치료 이론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 패션테라피로 적
용가능한 이론(인지행동치료, 인간중심치료, 대상관계이론)을 살펴본다. 이 
중 패션테라피의 주요 치료 기제로 활용하고자 하는 인지행동치료의 기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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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지행동치료의 개념 
인지이론(Cognitive theory)의 기본 명제 ‘인간은 사건 자체보다는 사건
에 부여한 의미에 의해서 고통 받는다’는 것으로(Won & Kwon, 2000) 삶
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정보를 얻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
냐를 강조한다. 인지이론의 시작은 행동주의적 입장의 반발에서 시작되었는
데 행동주의적 치료는 직접적인 관찰의 행동만을 치료 대상으로 삼는다는 
편협함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학습이론가들은 결과에 대한 
기대, 자기효능감 그리고 환경통제에 대한 생각과 같은 심리내적 과정으로 
행동을 설명하는 것이 더욱더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Bandura, 1977). 이
후 인지심리학이 발달하면서 잘못된 적응행동을 정보처리과정과 문제해결기
술의 결함으로 보고 이에 대한 전문가적 개입이 인지행동치료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Won, 1997).  
인지행동치료는 부정적인 인지를 변화시키는 것으로는 다양한 기법을 통
하여 상담의뢰자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돕는 체계적인 심
리치료이다(영남대학교 미술치료연구회, 2011). 사고나 인지로 불리는 개인
의 내면에서 은밀하게 일어나는 과정이 행동변화를 중재함을 의미한다. 인
지행동치료는 상담의뢰자의 사고체계를 바꾸어 정서를 바꾸고, 변화된 정서
는 행동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행동은 또 사고를 변화시키는 순환적 구조를 
지닌 이론이다(그림4). 대표적으로 Beck의 인지행동치료(cogni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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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havior therapy: CBT)와 Ellis의 합리적 정서행동치료(rational 
emotional behavior therapy: REBT)가 있으며 오늘날 가장 영향력 있는 
심리치료 접근법이다. 
인지행동치료의 치료 메커니즘을 패션테라피의 주요 메커니즘으로 차용하
고자 하며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루도록 한다. 
  
 
(2) 인지행동치료와 패션테라피의 활용 
인지행동치료를 패션에 적용한 사례가 일부 존재한다. Mulready & Lamb 
(1985)의 경우, 유방암 여성 환자들을 대상으로 수술로 인해 변화된 외모
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인지하고 있어 자신의 외모에 대한 인지를 변화시켜
주었다. 또한 바디이미지 장애에 관련된 상황에서 효과적임이 증명되었듯
(Cash, 1990), 바디이미지 왜곡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패션을 
활용하여 왜곡된 인지를 바로 잡아 줄 수 있다. Kates (2007)는 바디이미 
지를 긍정적으로 개선시켜줄 경우, 삶의 전반적인 부분까지 개선되는 것을 
밝힌바 있다. 따라서, 인지행동치료가 패션테라피에 접목 가능한 것이다. 신
체 이미지 왜곡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치료 대상자들은 객
관적으로 혐오스러운 자신의 외형때문이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요인과 주변
인의 비교 경험에 의하여 형성된 왜곡된 자기 인지로부터 심리적 문제가 시
작되기 때문이다(신미연 & 이정윤, 2012). 따라서 인지행동치료 방법을 활
용한 패션테라피를 이용하여 상담의뢰자의 비합리적인 사고를 교정하는 것
을 목표로 패션테라피를 시행한다. 상담의뢰자가 지닌 심리적 장애에 대하
여 패션테라피스트와 대화를 통해 잘못 형성된 왜곡을 인식하도록 긍정적인 
방향으로 논박해 나간다. 논박과 함께 적절한 강화와 자극을 주기 위해 메
이크업이나 헤어, 액세서리 등 패션을 이용하여 상담의뢰자의 장점이 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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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록 패션테라피를 시행한다. 즉, 패션테라피스트가 상담의뢰자에게 패션
을 활용한 외모 변화와 더불어 더 나은 자신이 될 수 있음을 논박을 통해 




<그림 4> 인지행동치료 CBT 










(1) 인간중심치료  
인본주의(humanitarianism)란 인간을 자각을 지니며 자아 성찰적인 의식 
능력을 가진 존재로 보며, 메타인지를 지닌 존재로 보는 것이다(Kim, 
2016). 인본주의의 기본 가정은 인간은 누구나 자아실현(self-
actualization)과 자아 성장(self-growth)의 성향을 지닌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안정성의 유지가 아닌 성장과 발달을 향한 분투로 지시하지 않아
도 인간은 성장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본주의적 입장
을 치료에 접목시킨 시각이 인간중심(person-centeredness)치료이다. 
인간 중심치료는 Rogers가 1940년대 발전시킨 심리치료 방법으로 내적 
충만을 도와주는 치료이다. 인간 중심치료는 인간은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내면적 동기와 잠재력을 가진 존재이므로 치료자가 상담의뢰자를 받아들여 
공감하고 존중하고 이해하면 상담의뢰자 스스로 변화를 모색하고 성장 잠재
력이 발현된다고 보는 것이다(Rogers, 2012). 인간 중심 치료에서는 진실
성, 긍정적 존중, 공감적 이해의 상담자 태도가 상담의뢰자 변화를 위한 필
요충분조건이라고 강조하지만 특별한 기법에 대한 것은 없다(윤순임, 이죽
내, 김정희, 이형득, 이장호, 신희천, 이성진, 홍경자, 장혁표, & 김정규 ; 
1995) . 이러한 인간 중심 치료를 Carl Rogers의 딸 Natalie Rogers이 예
술에 접목하여 인간 중심 표현예술치료로 발전시켰다. 표현예술치료
(Expressive Art Therapy)는 인본주의를 기저로 하여 성장과 치유를 촉진
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동작, 음악, 미술, 글쓰기 등을 이용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드러나는 내적 정서로 자신을 발견해 나가도록 개인의 능력을 
존중해준다. 공감과 수용으로 잠재력 발견의 기회를 제공하고 완전한 이해 
분위기로 안전함을 온전히 느끼게 해준다(Rogers,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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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간중심치료와 패션테라피의 활용  
인간중심 심리치료는 상담의뢰자에 대해 인간의 존중을 기본으로 심리치
료를 시행하는 것으로 모든 심리치료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으며 패션테라
피에서도 기본으로 수용해야 할 개념이다. 인간중심치료를 적용하기보다는 
인본주의의 존중 개념을 기저 삼아서 패션테라피로 접목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고 판단된다. 인본주의적 심리치료는 특정한 방법이 존재하기보다는 상담
자의 자질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패션테라피스라면 인본주의개
념을 철저하게 인지를 한 후 패션의 지식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나 긍정적인 존중과 공감자적 태도는 상담의뢰자의 마음을 
열도록 하는 친밀 관계 형성의 기본이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하다. 친밀 관
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패션테라피는 시행하여도 형식적이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 그러므로 공감과 수용으로 상담의뢰자를 존중해주면서 치유와 패션 
능력 등 여러 가지 성장이 가능하도록 해준다. 차후 패션테라피스트는 이러
한 인본주의적인 개념을 밑바탕으로 하여 패션테라피를 시행하도록 노력해






(1) 대상관계이론과 치료 
대상관계 이론(object relations theory)은 고전적 정신분석 이론을 보
완하는 이론이다. Freud의 정신분석이 본능적인 성(性)과 공격성에 대하여 
중요성을 강조한데 반해, 사회적 관계 추구가 인간의 기본 동기라고 생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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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Choi, 2010). 대상(object)은 정서적 에너지, 즉 애정이나 증오
가 투여된 사람이나 장소, 사물, 개념, 환상 또는 기억이다. ‘자기’는 나라는 
사람과 관련된 의식적이고 무의식적인 내적인 이미지를 가리킨다. 대상관계
는 자기와 대상과의 어떤 욕동(drive: 사람의 마음을 휘몰아치는 역동과정
으로 생체 내부에 욕구 긴장을 초래하는 힘)이나 정서로 연결되는 상호작용
으로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관계 안에서 존재한다
(Hamilton, 2007).  
대상관계이론은 사람들이 유아기때 가졌던 관계경험을 바탕으로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이 성격형성과 타인과의 관계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으로 심각한 정신장애의 치료, 가족치료, 집단치료 등 그 적용범위가 
점차 넓혀져 가고 있다(Kim, 2001). 따라서, 대상관계이론을 활용한 치료
의 목표를 살펴보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얻은 다양한 상실을 다뤄줌
으로써 자아 기능을 강화하여 온전한 대상 경험으로 변경해 나갈 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해 좀 더 현실적이고 수용적인 태도
를 갖게 되도록 해주는 것이다(Ryu & You, 2006).  
 
 
(2)대상관계이론과 패션테라피의 활용 
대상관계이론은 대상과 자아가 주요 개념으로 대상관계이론 전제를 활용
하여 패션테라피에 적용 가능하다. 대상은 상담의뢰자가 심리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기억이나 관계, 타인 등이며 이러한 대상관계를 개선하도록 패션
이 개입하는 것이다. 여러 선행연구에서도 나타났듯이 사회적 비교나 주변
의 사회적 지지 부족 등 다양한 이유로 대상(경험, 정서 등)이 부정적으로 
형성되어 심리적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 특히 외모 관련 부정적인 대상형성
으로 우울감과 섭식장애 발생 등 다양한 연구에서도 확인 가능하다(K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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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Oh & Kim, 2011; Smolak & Stein, 2006; 전준선, 2006). 따라서 
과거 부모나 주변인에 의해 부정적으로 형성된 자신의 이미지에 대하여 패
션테라피는 대상관계치료 방법을 활용하여 새롭게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도
록 도와주도록 한다. 패션테라피스트는 다양한 경험에 의하여 부정적으로 
형성된 상담의뢰자의 내적 자기를 패션 아이템을 활용하여 새로운 자기가 
형성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패션테라피스트와의 긍정적 피드백 경험에 
의해 과거의 부정적인 대상관계가 긍정적 대상관계가 변경된다. 특히나 패
션은 가시적이며,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을 유발하는 상징적 대상(Barnard, 
2002; Solomon, 2009)이므로 주변인의 긍정적인 반응은 치유 효과를 선순
환적으로 배가시키는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따라서 대상관계이론 또한 패




4) 심리치료 입장에서의 패션테라피 치료 기제 
 
앞에서 사회학 입장에서의 피드백과 상호작용에 대한 패션테라피 기제를 
살펴보았다면 여기서는 심리치료 입장에서의 인간 내면에 대한 패션테라피 
기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부정적인 극복을 위해 현존하는 치료 중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인지행동치료를 좀더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패션테라피에 적합한 기제를 도출하도록 한다.  
 
(1) 심리치료에서의 치료 기제  
우울감, 불안 등 부정적인 정서나 감정, 낮은 자존감이나 자기효율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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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인 심리상태에 대하여 극복 방안으로 다양한 심리 치료 기제들이 존
재한다. 하지만 패션테라피에 가장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
는 인지행동치료의 Beck의 CBT와 Ellis의 REBT을 살펴보도록 한다.  
우선, Beck의 CBT 메커니즘으로는 인지적 취약성-스트레스모형
(cognitive vulnerability-stress model)로, 심리적 장애는 인지적 취약성
을 가진 사람이 부정적인 환경적 자극에 직면하여 발생된다고 보는 것이다. 
모형의 구성개념은 역기능적 인지도식, 인지적 왜곡, 자동적 사고로 구성되
어 있다. 역기능적 인지도식(dysfunctional schema)이란 초기 아동기 경험
에 의한 결과로 자신과 세상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본 신념이다. 인지도식
은 상황 변화에 대하여도 융통성 없게 저항하고 그 지속성을 지니고 있어
(Beck, 1991), 부정적인 생활사건에 부딪치면서 그 사건의 의미를 특정한 
방향으로 왜곡하여 해석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심리적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또한, 자동적 사고(automatic thought)란 선택이나 노력없이 저절로 발생하
는 무의식적인 정보처리 과정으로 특정한 심리적 장애나 증상은 자동적 사
고에 의해 커다란 영향을 받는다. 우울증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실패, 상실, 
무능 등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내용의 자동적 사고를 습관적 경향을 갖고 있
다(Won & Kwon, 2000). 인지적 왜곡(cognitive distortion)이란 주변의 
사건이나 상황을 자동적 사고로 체계적으로 왜곡해서 그 의미를 해석하는 
경향이다(Kim, 2016; Won & Kwon, 2000). 다음 <그림5>는 앞에서 언급
한 내용에 대한 심리적 문제 발생에 대한 설명 모형으로 다섯 가지 구성개
념은 서로 유기적이다.  
인지행동치료(CBT)에서는 이러한 역기능적 인지도식, 인지적 왜곡과 자
동적 사고를 변화시키도록 자극하여 생각과 해석의 틀을 바꿔서 심리적 문
제에서 벗어나게 하는 메커니즘을 지닌다(Won & Kwon, 2000). 
 
４８ 
<그림 5> 심리적 문제에 대한 메커니즘 모형 
From Won(1997). p.254 
 
 
또한 인지행동치료의 한 분야인 Ellis의 REBT는 CBT의 기본적 심리 문
제 발생 메커니즘을 활용하지만 치료 방법은 다르다. REBT는 CBT보다 상
담의뢰자와 상담자와의 친밀 관계를 덜 중시하며 오히려 심리 교육을 중시
하며 상담의뢰자의 감정파악`보다는 인지와 행동을 중시하는 특성을 지닌다. 
CBT는 대부분의 주도적인 역할을 상담의뢰자에게 부여하여 스스로 치료하
는 것을 치료자가 돕고 조언자 입장이라면, REBT는 치료자가 교사적인 입
장으로서 상대를 깨우쳐주고 가르쳐주는 것이 차이점이다.   
이러한 Ellis의 REBT에서는 심리적 치료 체계를 ABCD로 제시하고 있다
(표1). 개인을 좌절시키는 사건(A)에 의해 무의식적인 사고체계(B)에 의해 
대응을 하며, 이를 통한 회피 등의 부적절한 정서적· 행동적 결과(C)가 나
타난 것이다. 이때 신념체계를 논박(D)을 통해서 비합리적인 사고를 합리적








(2) 심리치료 입장에서의 패션테라피 치료기제 
이상을 통해서 심리치료 입장에서 패션테라피에 활용 가능한 기제를 생각
해볼 수 있다. 기존의 많은 인지행동 예술치료나 인지행동 놀이치료에서도 
인지행동치료의 기본 기제를 적용하여 발전하였듯이 인지 변화라는 특성을 
패션테라피에도 적용 가능하다. 부정적인 신념과 사고를 패션테라피를 활용
하여 논박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유도하는 점을 차용하는 것이다. 이때, 
CBT보다는 REBT가 인지를 바꾸는데 상담자와의 관계를 덜 중시한다는 
점에서 패션테라피와 더 적합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패션테라피스트는 
전통적인 심리치료자들보다 심리 및 감정파악이 약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
이다.  
패션테라피의 기제로 차용하기 위해서는 인지 변화 유도를 중점적으로 고
려해야 한다. 과거 어떠한 사건이나 경험에 의해서 비합리적인 신념이나, 
역기능적 인지도식, 인지적 왜곡, 자동적 사고로 비적응적 정서나 행동이 
나타난다. 이때 인지를 변화시키는 수단으로 패션을 활용한다. 의복이나 액
A 선행사건 
(Activating events) 








선행사건과 신념체계의 함수로 나타나는 정
서적, 행동적 결과 
D 논박(Dispute) 신념체계를 수정하기 위해 논박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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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서리, 화장이나 헤어 등 다양한 패션의 아이템을 이용한 다양한 그루밍
(grooming)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된 인지를 바로 잡아 가는 것이다(Cash 
& Labarge, 1996; Rosen, Reiter, & Orosan, 1995; J Kevin Thompson, 
Heinberg, Altabe, & Tantleff-Dunn, 1999). 친밀 관계를 형성하고, 자기
표현과 긍정적인 정서, 승화 등 다양한 기제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고 긍정
적인 효과가 나타난다. 예를 들어서 ‘나는 뚱뚱해서 연애를 못한다’는 생각
을 지닌다면 뚱뚱한 것은 연애와 관련없다는 것을 패션테라피스트가 논박을 
통해 알려준다. 동시에 살을 빼는 것이 아니라 옷이나 기타 다양한 그루밍
을 통해서 충분한 매력을 지니고 있음을 인지시켜 정상적인 인지로 변화하
도록 해준다.  
다음 <그림 6>은 패션테라피 메커니즘을 REBT를 기반으로 구성한 것이
다. 개인의 목표를 좌절시키는 사실이나 사건(A)가 발생하고, 의식적, 무의
식적 신념 및 사고체계(B)가 생성되고, 선행사건과 신념체계의 함수로 나타
나는 정서적, 행동적 결과(C)가 있다. 여기에 패션테라피(F)와 신념체계를 
수정하기 위해 논박(D)을 사용해서 결과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심리치료학의 인지와 관계 변화, 인간 존중을 패션테라피의 
메커니즘으로 차용한다.  인간중심치료에서 ‘자기 표현’을 추출하고, 인지행
동치료와 대상관계이론에서 ‘장려’를 추출한다. ‘장려’는 사회학의 긍정적 선
순환 피드백 개념과 심리치료학의 대상관계 변화 개념을 통합한 것이다. 추









(3) 패션테라피 시스템 모형을 위한 치료 기제 추론  
 
이상 사회학과 심리치료학에서의 선행연구를 살펴 본 결과, 패션테라피 
시스템 모형 구축을 위한 기제를 세가지로 추론하고자 한다. 능숙
(competency), 장려(encouragement), 자기표현(self-expression)으로 
이 세가지 기제를 패션테라피 시스템 모형에 적용하고자 한다.  
첫번째 기제는 능숙(competency)이다. 능숙은 패션의 여러 가지 아이템
을 사용하여 다양한 조합을 가능하도록 하고 치료 대상자에게 패션 행동의 
능숙성을 기르도록 도와준다는 숙달의 개념이다. 능숙은 상호결정론과 상징
적 상호작용에 의해 추론 가능하다. 상징적 상호작용은 앞에서도 언급했듯
이 착용자의 상징을 관찰자가 해석하고 상호작용하는 것이며, 상호결정론은 
착용자의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관찰자의 행동뿐만 아니라 환경까지도 변
화하게 만든다는 이론이다. 따라서 상담의뢰자는 패션테라피를 받게 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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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이 지닌 상징을 알고 패션을 능숙하게 수행하게 된다. 그러면 관찰자들
과의 긍정적 상호작용과 긍정적 피드백이 나타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긍
정적인 환경변화까지 유도될 것이다. 이는 패션을 능숙하게 수행하면 자신
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며, 자기 효능감이 높아지며, 자신감도 
상승한다는 선행연구와도 맥락을 같이한다(Cho & Yoo, 1997; Yoh, 2015). 
또한 여러 외모관리 관련 연구를 통해서도 외모를 능숙하게 관리를 하게 될 
경우 다양한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남을 통해 충분히 추론 가능하다(Frith & 
Gleeson, 2008; Graham & Kligman, 1984; Hwang & Kim, 2005; Lee & 
Jang, 2013; Lee, 2007). 따라서 패션 행동이 숙달되면 창의적으로 패션 
아이템을 이용하여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함양되고, 스트레스로 
인한 혼돈스러운 자신의 문제점을 패션을 매개체로 하여 스스로 해결하여 
자존감 또한 상승한다. 그리고 숙달 행동을 통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일
부 자신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환경을 지배함으로써 긍정적인 목적
을 성취하도록 하는 기제인 것이다.  
 
두번째 기제는 장려(encouragement)이다. 긍정적 피드백을 유도하고 더 
나아가 몰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제이다. 장려는 인지행동치료와 대상관
계이론, 상호결정론에 기반하여 추론하였다. 인지를 변화시켜서 행동을 수
정하도록 하며 잘못된 대상 즉 기억이나 관계를 변화시키도록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패션테라피스트는 상담의뢰자가 자신의 문제점에 대한 인지를 하
도록 돕고 변화할 수 있도록 장려해준다. 또한 상담의뢰자의 기억이나 관계
에서 잘못된 관계를 변경시켜주고 지속적으로 장려를 통해 새로운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가 상호결정론 기반의 선순환(virtuous circle)이 일어나도
록 도와주는 것이다. 따라서 상담의뢰자는 변화할 수 있음을 독려받고 희망
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패션에 의한 장려를 통해 상담의뢰자가 자신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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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와 자기 이미지가 변화하게 된다. 주변의 긍정적인 피드백 또한 상담의뢰
자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Herbozo & Thompson, 2006, 2009; 
Tantleff-Dunn, Thompson, & Dunn, 1995) 긍정적 피드백에 의한 선순환
도 일어나게 된다. 강화되는 긍정적 피드백 의해 탄력을 받아 자신의 변화
를 위한 패션테라피 활동에 더욱더 몰입을 할 수 있게 되며 더 나아가 삶의 
다양한 의미(Seligman & Csikszentmihalyi, 2000/2004)를 찾게 될 것이
다.  
 
마지막 패션테라피의 기제는 자기 표현(self-expression)이다. 자기표현
을 인본주의와 예술치료 이론에 기반하여 패션테라피 기제로 추론하였다. 
인본주의는 존중의 개념으로 상담의뢰자가 자신을 돌아보며 있는 그대로 자
신을 표현을 한다. 내부에 존재하는 감정과 자아 등을 외부로 표현하는 것
으로 예술치료가 Forestier(2007/2013)의 창작 맥락과 같이한다. 또한, 
Schneider (1974)의 연구에서도 자아표현에 관한 의복 효과는 자신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상담의뢰자 내부의 감정과 자아 등
을 패션아이템을 도구로 활용하여 외부로 표출한다(Choi & Lee, 2014; 
Collier, 2011; 진태경, 2010). 천을 이용하여 엮어 만들거나 액세서리에 
장식하거나 패션 잡지를 활용한 콜라주를 하거나 화려한 메이크업 하는 등 
다양한 자아 표현적 활동을 함으로써 치료 대상자에게 내적 변화 반응이 일
어나는 것이다.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두 가지 기제와는 방향성이 약간 다
르다. 위의 두 기제보다는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주체자로 상담의뢰자
가 참여하게 된다. 인간의 마음속에 억압되었던 감정 등이 능동적이며 즐거
운 패션 표현 경험을 통해 외부로 표출함으로써 정신적인 안정을 찾아가게 
되는 즉 승화(catharsis)(Ju, 2010)되도록 하는 기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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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패션테파리 진단  
 
패션테라피를 수행하기 앞서 진단이 우선되어야 한다. 기존연구에서는 컬
러로 심리적 상태를 진단하기도 하며(홍근주, 김수미, 이범천, 이동희, & 안
성관, 2009) 이미지 메이킹에서는 음양 오행을 이용한 진단법으로 스타일
을 제안하기도 한다(김보배, 2010).  
진단(diagnosis)은 일반적으로 의사가 환자의 병명을 판정하는 일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심리치료에서는 통계적인 기준, 사회적 규범의 기준, 주
관적 불편감의 기준, 상식적인 기준 등 다양한 심리적 장애 진단 기준이 제
시되고 있다. 패션테라피에 대한 진단 연구는 전무한 상황으로 진단이라는 
것은 많은 축적된 자료가 수반되고 이를 기반으로 검증되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패션테라피 진단 관련된 자료가 부족하여 몇몇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제안만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패션과 심리 관련 연구를 
기반으로 패션테라피 진단을 제안하고자 하며, 극도의 심각한 병리적 정신
이상으로 진단 내릴 경우에는 심리치료사나 정신과의 진단이 필수적으로 필
요하다.  
우선, 객관적으로 이미 많이 타당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다양한 심리 진단
용 양적 심리 척도가 존재하며, 상담자의 주관적 불편감 평가와 테라피스트
의 관찰에 의한 지각 진단으로 3가지 접근방법이 있다.  
 
(1) 양적 진단 척도: 양적 진단 척도는 기존 심리치료에서 연구가 거듭하
면서 신뢰성과 타당성이 증명된 척도를 말한다. 우울감(예: BDI), 자존감
(예: ISE), 주관적 행복감(예: SHS), 심리적 안녕감(예: PWB), 삶의 만족
도(예: SWLS) 등의 양적 척도를 말하는 것으로 객관적 척도를 통해서 
우울감의 경중(輕重), 자존감의 고저(高低) 등 객관인 값으로 진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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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특히나 한국판 K-BDI, K-SSES 등 한국 상담의뢰자를 대상으로 
개발된 척도 또한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도 한국판 우울감과 자존감 척도
를 사용하여 패션테라피 상담의뢰자를 진단하고 효과를 살펴보았다.  
 
(2) 상담의뢰자의 주관적 불편감 평가: 객관적인 척도에 의한 기준 안에 
존재하지만 자신이 불편하고 괴로우면 즉 주관적 불편감이 존재하면 정상에
서 벗어났다고 할 수 있다. 주관적 불편감은 증상에서 경험하기 때문에 실
용적인 의미를 지닌다. 주관적 자기 평가에는 상담의뢰자의 호소인 우울감, 
대인관계의 문제, 낮은 자존감 등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상담의뢰자와의 인
터뷰에서 상담의뢰자가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도 하지만 본인이 정확하게 인
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패션테라피스트의 지각
에 의한 진단이 수행된다.  
 
(3) 패션테라피스트의 지각 진단: 패션은 상징성을 지니고, 의도적으로 
착용자가 그 상징을 연출하기도 하며 이러한 상징 연출시 사회적 규범 안에
서 통용되는 형식을 취한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 통용의 범위를 넘어설 경
우, 이상이라고 진단할 수 있다. 예로 이상한 의복 행동은 우울증과 관련이 
있거나 정신분열증과 관련이 있으며, 정신병적 증상의 진행에 대한 성향이
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Won, 1997). 계절에 맞지 않는 의상을 착용하여 
거부감을 불러 일으키거나 청결하지 못한 의복 착용으로 주의에 피해를 주
기도하며, 너무 기괴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공포감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경
우도 심각한 심리적 장애로 진단 내릴 수 있다. 또한, 얼굴 표정은 내적 상
태를 반영하기 때문에(Rinn, 1984) 얼굴표정(슬픔, 분노, 공포, 허약 등)으
로 감정상태를 파악하여 상담의뢰자의 상태를 진단한다. 음성(말의 속도, 
크기, 긴장 등) 및 눈맞춤(시각회피 여부, 눈맞춤 지속 시간 등), 자세(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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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진 어깨, 구부정한 자세, 걸음 걸이 등), 의복(청결, 색상, 스타일 등)로 
테라피스트의 지각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다. 특히 패션테라피스트는 의복을 
통한 진단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할 것이다. 의복 진단을 통해 의복의 상
징성을 인식하고 상담의뢰자가 표출하는 의미(예: 어두운 색상 - 경계)를 
정확히 포착해야 한다.  
 
패션테라피스트는 위에서 언급한 세가지를 통합적으로 진단내려야 할 것
이다. 즉, 상담의뢰자를 관찰을 통해서 문제점을 인지하고, 양적 척도를 통
해 그것을 확인하며, 상담의뢰자의 인터뷰를 통해서 총체적으로 진단을 내
려야 한다. 내려진 진단은 상담의뢰자의 치료 목적 설정에 기반이 되는 중
요한 자료이다. 진단을 내릴 때 패션테라피시트는 자신의 선입관을 철저히 
배제한 상태로 하여야 한다. 즉, 상담의뢰자를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4. 패션테라피의 종류  
 
패션테파리의 수행 방법을 Forestier (2013)가 제시한 수동적, 능동적 
관점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수동적으로는 패션에 대한 감상으로써 
패션테라피를 실행하는 방법을 말한다. 능동적으로는 패션을 예술로 보고 
창조의 기능을 수행하고 자신을 관리하는 패션테라피로써의 실행 방법이다.  
 
1) 수동적 방법  
수동적인 방법은 예술치료에서도 언급된 감상이다. 감상을 통해서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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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적인 치유를 도모하는 방법으로 패션쇼 감상이나 패션 작품을 
감상함으로써 그 효과가 나타난다. 이는 패션을 하나의 예술작품처럼 
상담의뢰자가 감상을 함으로써 미적 가치를 체감하는 것이다. 무의식에 
대한 접근과 긍정적인 정서 및 승화를 통해서 상담의뢰자의 심리적 문제가 
치유되는 것이다. 이러한 수동적인 방법을 통한 패션테라피 효과가 존재할 
것으로 짐작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현재 없는 상태로 예술 
테라피의 예술품 감상에 대한 연구를 참조하여 패션테라피의 감상에 대한 
효과를 유추할 뿐이다.  
 
 
2) 능동적 방법  
창조의 능동적 패션테라피의 실행은 예술치료의 측면과 많이 흡사하다. 
패션 아이템을 이용하여 자신의 내부에 잠재되어 있는 것을 표출하는 
방식이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콜라주, 패션쇼, 외모관리가 가능하다.  
콜라주(collage)는 원래 프랑스어로 ‘풀로 붙인다’ 의미이며 패션 잡지 
등을 찢거나 오려서 작품을 제작하면서 상담의뢰자의 내면을 그림으로 
표출하고 해석하면서 치료해 나가는 방법이다. 잡지를 통해서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선택하고 재구성해서 자신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분산되어 있는 자신의 생각과 
사고 등 조각들을 조합하여 조작함으로써 능숙함의 즐거움을 통해 긍정적인 
자아상(조익조, 2005) 형성하며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되는 것이다. Choi & 
Lee(2014)는 콜라주를 활용하여 자아상 변화를 살펴본 패션테라피 연구로, 
콜라주 패션테라피를 시행한 후 참여자 모두 자아 정체감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그 효용성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콜라주 패션테라피도 하나의 









두번째 방법으로는 패션쇼이다. 패션쇼는 타인에게 보여준다기 보다는 
자신의 내면 표출을 위한 패션쇼이다. 평소에 시도하지 못했던 파격적인 
모습을 함으로써 불안과 상처를 극복하는 것으로 패션테라피스트의 과감한 
행동치료 지도이므로 행동치료 측면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콜라주, 패션쇼 테라피 외에 또 하나의 능동적인 패션테라피 방법으로 
외모관리를 들 수 있다. 외모 관리는 흔히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긍정적인 
이미지로 변화시켜주는 방법이다. 따라서 이를 패션테라피의 하나의 
방법으로 활용한다. 심리적인 문제에 직면한 상담의뢰자를 대상으로 외모나 
표정과 자세 등 변화시켜줌으로 인해 그 내면이 변화되도록 도와준다. 이때 
주변의 긍정적인 피드백과 행동의 변화에 의한 인지변화가 심리적 상태를 
치유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단순히 패션테라피스트가 이미지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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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상담의뢰자가 이미지 변화를 주도적으로 할 수 




5. 패션테라피 프로토콜  
 
패션테라피를 실제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프로토콜이 필요하다. 현재 
몇몇의 패션테라피 연구에서 실행 절차를 제안하였는데(Ji, 2012; Shin & 
Lee, 2000; Yoh, 2015), 국내의 패션테라피 초창기 연구인 Shin & 
Lee(2000)의 연구에서는 총 8회의 패션테라피 프로그램에 관한 내용이다. 
이후 Yoh (2015)와 Ji (2012)의 연구에서 일부 진행 과정에 대하여 
기술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패션 및 미용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으로 
프로토콜에 대해 불충분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패션테라피의 
프로토콜이 빈약하므로, 예술 및 기타 심리 치료를 탐색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음악치료자 Hanser(1999/2003)은 10단계를 제안하고 있으며, 
놀이치료자 Jung(2013)은 4단계의 치료 절차를, 미술치료자 Ju (2010)는 
5단계의 치료 절차를 제안하고 있다. 대부분 유사한 내용으로 세분화 
정도에 따라 4~10단계로 나눠지며 패션테라피로 적용 가능하다. 그 주 
내용은 치료 의뢰, 유대감형성, 진단평가, 목적·목표 설정, 정보수집, 전략, 
실행, 평가의 단계이다.  
1단계는 패션테라피의 의뢰(Inquiry)를 받는다. 의뢰를 하는 단계는 
상담과정의 첫 회기이다. 상담의뢰자가 의뢰를 결정하고 치료 의뢰서가 
작성되면, 현재의 문제 행동을 기술하고 포괄적인 치료목표를 설정(Hanser, 
1999/2003)하게 된다. 2단계에서는 치료 대상자와 패션테라피스트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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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밀 관계(rapport)를 형성하는 단계이다. 패션테라피스트가 지시적인 
역할을 하므로 친밀관계 형성을 위해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3단계는 
진단평가(assessment)로 치료 대상자의 본질적인 면을 파악하는 단계이다. 
치료 대상자의 주호소를 중심으로 문제를 정리하고 이해하는 것이다(Ju, 
2010). 진단 평가는 양적 진단평가(Quantitative assessment)와 질적 
진단평가(Qualitative assessment)로 시행된다. 4단계로 치료의 자세한 
목적(goal), 목표(objectives)를 설정하는 것이다. 1단계에서 나타난 
포괄적인 치료목표를 세부적으로 수립하는 단계로 치료 대상자의 주호소와 
연결되는 목표는 문제의 양적인 경감과 심리적 상태의 질적인 변화를 위한 
목표로 설정되어야 한다(Ju, 2010; Kim & Park, 2012). 5단계에서는 
정보를 수집(information gathering)한다. 이를 통해 치료 대상자의 현재 
수준을 파악하고, 차후 행동들을 관찰함으로써 변화에 대한 비교도 할 수 
있게 된다. 정보를 면담(therapeutic interview)과 관찰(observation)로 
수집한다. 6단계는 개입방향을 결정하는 전략(strategies)의 단계이다. 
특정한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합한 방법을 결정해야만 하며 
일반화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하는 일(Hanser, 1999/2003; Ju, 2010)이다. 
7단계는 패션테라피스트에게 많은 준비가 요구 되는 실제로 치료를 
실행하는 단계이다. 이때 치료 대상자의 발전 정도를 기록하며, 꾸준히 
치료관계를 되새겨 보는 것이 필요하다(Hanser, 1999/2003; Jung, 2013; 
Kim & Park, 2012). 마지막 8단계는 패션테라피 프로그램의 성과를 
평가(evaluation)하는 단계이다. 성과에 대한 평가는 초기에 세웠던 치료 
목표를 달성하였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에 답변을 제시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성과의 최종 평가를 통해서 건설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패션테라피도 음악, 미술, 놀이 등 치료와 마찬가지로 상담의뢰자에게 
의뢰를 받으며, 상담의뢰자와 패션테라피스트가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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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치료 목표를 가져야 하는지, 실행 
가능한 치료는 무엇인지 찾아내야 한다. 또한 모든 테라피 절차에서 
나타나는 실질적인 실행과 치료에 대한 평가도 패션테라피 절차에 맞게 




6. 패션테라피스트의 역할, 자질 및 윤리적 문제  
 
테라피를 시행할 때, 치료자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또한 
역할뿐만 아니라 자질과 윤리적 소양은 패션테라피뿐만 아니라 모든 
테라피에 기본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상담학회의 윤리강령을 기반으로 
패션테라피스트에 접목하여 살펴본다(표2).   
 
1) 역할 
한국 심리치료 전문가의 직무 역할 중 패션테라피스트의 역할로 적용 
가능할 것을 살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향후, 패션테라피스트가 되고자 
하는 지원자는 자신의 역할을 유념하고 패션테라피를 시도해야 할 것이다.  
첫째, 패션테라피스트는 다양한 심리적 문제와 부적응 및 대인관계 
개선과 기술 향상을 도우며, 강박이나 중독 등의 문제 행동을 개선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 역할은 패션테라피의 가장 주된 목적이다. 
패션테라피스트는 패션이라는 도구를 이용하여 상담의뢰자가 창조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 승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우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패션테라피스트는 상담의뢰자의 발전 가능성을 인정해주고, 
자신감 증대와 지속적인 패션 강습 효과가 유지될 수 있도록 독려해주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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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둘째, 패션테라피스트는 자신이 속한 지역 사회의 건전한 환경과 사회 
문제 예방을 위한 심리 교육과 프로그램 수립 및 실시의 역할이다. 예로, 
청소년 왕따 문제 같은 경우, 의복 착장이 또래 집단의 문화에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경우 왕따를 당하기도 한다. 따라서 패션테라피트가 또래 집단의 
의복 착장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왕따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수립하도록 한다. 
셋째, 비정상적인 대인관계 개선과 자아실현 및 자기 개발, 부적응적 
행동의 평가를 위한 새로운 심리 측정도구의 개발 역할이다. 패션테라피 
자체가 그리 많은 연구가 수행되지 않아, 우울감, 자존감 등 측정을 
심리치료 척도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패션관련 심리측정도구를 융합 및 
개발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넷째, 직무 만족도와, 조직내 대인관계 향상 및 효율화를 위한 교육자의 
역할이다. 직장에서 또한 스트레스 등 부정적인 정서가 존재하므로 
패션테라피스트의 역할 또한 존재할 수 있다. 유희 (2009)의 연구에서도 
직장인을 대상으로 전략적인 외모관리를 통해 업무 능력과 조직내 대인관계 
향상과 직업적 성과를 확인하였으며, 네일케어를 시행한 결과 직무 
스트레스가 감소하여 직무 만족도가 높아진 사례를 통해 패션테라피스트의 




패션테라피스트는 다른 테라피스트와 달리 패션에 대한 전문적인 능력과 
충실성이 전제되어야 하며, 사회적 책임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표2).  
패션테라피스트는 전문인으로서의 자질뿐만 아니라 패션 지식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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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패션에 대한 지식은 옷감의 특성, 
색상의 특성, 스타일의 특성, 코디의 특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지식 
습득이다. 이러한 지식은 다양한 교재와 강의를 통해서 습득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패션테라피스트는 상담의뢰자에게 진단 및 중재를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증상에 대한 지식도 갖춰져야 할 것이다.  
증상에 대한 지식은 패션관련분야의 지식과 더불어 상담치료분야의 
지식도 함께 준비해야 한다. 상담치료에 대한 지식은 의류학분야에서는 
접하기 어렵지만 다양한 경로(K-MOOC, 방송대, 평생교육원 등)를 통해서 
지식 습득이 가능하다. 상담치료와 패션테라피 지식 기반의 진단이 
내려진다면 적합한 패션테라피를 시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패션테라피스트는 패션과 심리치료의 학제간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필수적으로 두 학문간의 전문성을 두루 갖추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치료자는 자신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자기반성 및 
자기평가와 패션 및 상담치료 교육도 받아야 할 것이다. 
더불어 전문성뿐만 아니라 인성적인 자질도 요구된다. 인간의 권리와 
존엄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지녀야 하며, 공감능력이 있어야 하며, 창의성과 
창조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또한 인간적인 면에서의 성숙과 꾸준한 
자기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상담의뢰자에 대한 윤리적인 
책임감을 가져야 하며, 사회 윤리 및 도덕적 기준을 존중하고, 사회 공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 
 
 
3) 패션테라피스트로서의 역할과 자질  
위에서 언급된 패션테라피스트의 4가지 역할에 따른 자질을 좀더 
세부적으로 제안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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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심리치료 및 심리치료자의 역할에서는 패션테라피스트는 패션의 
전문적 지식이 물론 필요하지만 그보다 심리치료에 관한 전문성을 더욱더 
정교하게 지니고 있어야 한다. 이에 심리치료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그에 
따른 다양한 실전 임상 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존의 심리치료 자격증을 
지닌 심리치료 전문가 중에 패션 자질을 지니고 있다면 패션 지식을 추가로 
습득하여 패션테라피스트로 역할을 수행한다면 그 효과가 더욱 좋을 것이다.  
두번째, 지역 사회 상담 교육 및 예방의 역할에서는 패션테라피스트는 
심리치료의 전문성과 더불어 패션 전문성을 지녀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왕따 사례로 살펴본다면, 왕따를 예방하는 프로그램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또래집단에서의 의복 착장 문화를 정확히 알 수 있는 패션의 눈과 전문성을 
지니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의 패션 전문가가 심리적 지식 
습득을 통한 접근이 더욱더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세번째, 심리 측정과 평가의 역할은 패션과 상담치료 전문적 지식과 
더불어 학자로서의 지식이 동반되어야 한다. 심리치료 척도를 개발하기 
위한 타당성과 신뢰성 검증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심리 
측정 및 평가의 역할을 위해서는 패션테라피 척도 개발을 위한 다양한 
전문적 지식(통계, 검증 방법 등)이 필요하다.  
네번째, 기업체 자문과 교육의 역할에서는 상기에서 언급된 심리치료 
전문성보다는 패션 전문성이 더욱더 크게 요구된다. 일대일보다는 그룹 
대상으로 하여 패션 지식 전달을 통한 직무 만족과 직무 성과를 개선하기 
위하여 패션테라피를 제시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이미지 메이킹 





< 표 2> 패션테라피스트 자질(출처: 김선현, 2012, p.24를 재구성) 
구분 내용 
육체적 자질 
심신이 건강해야 한다. 
용모가 단정해야 한다.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는 표정과 말투, 행동이 있어야 한다.  
인성적 자질  
선입견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한다. 
정직하고 진실하게 환자를 대하며 공감 능력이 있어야 하
며, 객관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 
치료 상황에서 이루어진 대화나 환자의 개인적인 문제를 유
출하지 않는 윤리적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지식적 자질 
인간을 이해할 수 있는 사회 심리적 지식 및 다양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치료사의 역할, 치료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패션에 대한 진단 및 중재에 대한 경험 및 지식이 있어야 
한다.   
상담의뢰자에 대한 정확한 관찰력이 있어야 한다. 
패션테라피를 위한 사회적 트렌드를 파악하는 지식을 지녀
야 한다.  
 
 
4) 윤리적 문제 
패션테라피스트는 상담의뢰자의 사생활과 비밀유지를 하며, 상담의뢰자의 
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상담 기록 등에 관한 내용은 상담의뢰자의 동의를 
구하며, 보관을 윤리 규정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또한 상담의뢰자의 
상담기록 처리시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타인에게 공개할 때 상담의뢰자의 
직접적인 동의를 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만약 상담의뢰자가 자발적으로 
동의가 불가능한 미성년일 경우 부모나 보호자가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이와 더불어 패션테라피스트는 인간성에 대한 이해와 안녕 
구현을 위해서 전문가로서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지 지속적인 점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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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윤리적인 기준들을 잘 지키고 있는지 치료자 자신 


















제 4 절 패션테라피 효과  
 
패션테라피를 시행할 경우의 효과는 선행연구와 예술치료연합(NCATA)
이 추구하는 치료 목표를 기반으로 심리적인 효과, 정서적인 효과, 사회적 
효과와 행동적 효과로 세분화하여 살펴본다. 또한 앞 절에서 파악된 패션테
라피의 7개 하위 영역에 따른 효과를 추가로 살펴보도록 한다. 이를 통해 




1. 심리적 효과 
 
대표적인 심리적 테라피 효과로는 자존감(self-esteem), 자기 효능감
(self-efficacy), 자아탄력성(self-resilirence) 향상을 들 수 있다. 
자존감이라는 개념을 William James는 1890년에 심리학의 원리(The 
principles of psychology)에서 자존감의 공식을 ‘자존감(self-esteem) = 
성공(success) /야망(pretensions)’으로 정의하였다. 자기가 되고 싶은 존
재에 얼마나 가까이 성공했는지 의해 결정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자기가 
되고 싶은 존재나 모습으로 다가갈수록 자존감은 높아지는 것이다. 외모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면 자존감이 향상되고 행복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
난 선행연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Mendelson, McLaren, Gauvin, & 
Steiger, 2002; O'Dea & Abraham, 2000; 서윤경, 2003). 또한, 자존감이 
낮으면 섭식장애와 정신적인 문제까지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나(Bard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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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hs, Abramson, Heatherton, & Joiner, 2000; J. H. Kim & Lennon, 
2007) 낮은 자존감을 지닌 상담의뢰자를 대상으로 패션을 활용할 경우 자
존감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패션 콜라주 프로그램과 같은 활
동 이후 자아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변화됨을 보고한 연구를 통해 확인 가능
하다(Choi & Lee, 2014).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은 자신이 특정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고 믿
는 신념을 말한다(Bandura, 1977). 실패나 불만의 경험이 반복되면 장래 
성공에 대한 기대가 저하되며 특히 노력이 성공과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
는 태도가 늘어나 결과적으로 자기효능감에 대한 자신감 마져 상실해 버린
다(신기명, 1990).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람은 실패를 능력 부족으로 귀인하
는 경향이 있어서 두려움과 절망을 가지고 마지못해 과제수행에 임하거나 
피하려고 하고(Bandura, 1997), 자기 효능감이 극단적으로 낮은 경우에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학습된 무기력감을 갖
게 된다(배정희, 2008).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환경의 요구를 도전으
로 평가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덜 지각하게 되어 긍정적인 대
처 방안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김금순 & 유성모, 2010). 자기효능감과 
외모와 관련된 연구를 살펴 보면, 외모스트레스가 적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고, 자신감도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Cain, Bardone-Cone, Abramson, 
vohs, & Joiner, 2008; Kates, 2007; Oh, 2003). 따라서, 외모를 향상시키
는 행위는 자기 효능감을 향상시켜 다양한 과제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결과를 긍정적으로 기대할 수 있게 한다.  
 
자아탄력성(self-resilience)이란 변화하는 상황적 요구, 특히 좌절되고 
스트레스가 되는 사건들에 대해 경직되지 않고 유연성 있게 반응하는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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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말한다(이지연, 황순택, & 이수경, 2000). 그러므로 탄력적인 사람은 
적응을 위해 다양한 행동적, 인지적, 사회적 과정을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으며, 그 과정이 재빠르고 환경이 허락할 경우 충분히 이완하고 즐길 수 
있다(황순택, 구형모, & 김지혜, 2001). 또한 이들은 스트레스나 변화로 생
긴 불안에 대한 민감성이 높지 않으며 세상에 대해 긍정적으로 개입하고 긍
정적인 정서를 갖고 경험에 대한 개방성을 보인다(Block & Kremen, 
1996). 반면에 비 탄력적인 사람들은 적응의 유연성이 떨어지면 변화나 낯
선 상황에 반응하는데 있어 불안해하고 보수적이며 외상적 사건에서 회복하
는데 어려움이 있다(Block & Block, 2006). 자아탄력성이 낮을수록 불안, 
우울, 신체화 비행, 과잉행동의 정서행동문제가 많이 나타나며(김은주 & 이
승희, 2013), 심지어 섭식장애까지 동반하기 때문에 적절한 처리가 필요하




2. 정서적 효과 
 
정서적 효과로는 두 가지로 부적 정서와 정적 정서가 있다(Kalat, & 
Shiota, 2007). 부적 정서로는 우울감이 대표적이다. 우울감은 일차적인 기
분 장애이다. 병적인 우울은 정상적인 우울에 비해 지속기간이 길며, 보통 
6개월 이상 지속된다. 이를 우울증이라고 하며 병적인 우울 상태에서는 최
소한의 일상적 업무마저 포기하게 되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
다. 우울증은 남자보다 여자에게서 더 흔한 장애로 여자에게 두 배 정도 많
이 나타난다고 보고되고 있다(유범희, 1996). 남녀 비율의 차이는 특히 
25~44세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 보고되기도 하였는데,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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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적인 사회에서 여성들이 심리적인 스트레스와 좌절을 더 많이 경험하기 
때문이라는 주장과 스트레스에 대한 여성의 대처방식이 비효율적이서 우울
증에 취약하다는 주장도 있다(권석만, 2000).  
불만족스러운 외모 등에 의해 우울증이 증가하게 되는데 특히 여성과 주
변인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청소년기에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진다 
(Littrell, Damhorst, & Littrell, 1990; Peto, 1972; Reilly & Rudd, 2007; 
전연숙 & 김향숙, 2008; 최의순 & 오정아, 2000). 외모를 가꿈으로 인해서 
우울증이 개선되는데, Kong & Kim(2010)는 이를 행동학습이론의 사회적 
강화, 모델링, 촉구 방법을 통한 외모 가꾸기 학습으로 자신이 아름다워짐
을 인지하고 이를 통해 우울증이 감소하고 행복감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또
한 외모 가꾸기로 자신의 이미지를 높여 자존감이 상승하고, 우울감을 효과
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김현순 & 김병석, 2007). 따라서 패션
테라피로 외모를 향상시켜 우울감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으로 판단된다.  
정적 정서로는 안녕감과 행복감, 만족감이 있다. 이 세가지는 유사한 의
미로 해석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안녕감을 대표적인 긍정적 정서로 하
여 안녕감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안녕감(well-being)은 최적의 심리
적 기능과 체험으로 정의되며, 행복에 초점을 둔 쾌락주의적(hedonism) 안
녕감과 인간 잠재력의 실현 및 성장에 초점을 둔 자아실현적(eudaimonism) 
안녕감으로 나뉜다(Ryan & Deci, 2001). 쾌락주의적 안녕감은 개인이 주관
적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주로 ‘주관적 안녕감’이라는 이라는 용어로 사용되
고 있다. 주관적 안녕감(Diener, 1984)이란 삶에 대한 태도로 삶의 만족이
라는 인지적 측면과 생활경험에서의 긍정  부정의 정서 반응인 정서적 요
소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자아실현적 안녕감은 진실한 자기와 일치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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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 그것을 실현시키는 삶을 위한 노력을 말하므로 Ryff (1989)가 제안한 
주장한 ‘심리적 안녕감’의 개념과 유사하다. 심리적 안녕감은 자기 수용
(self-acceptance), 긍정적 대인관계(positive relations with others), 자
율성(autonomy), 환경에 대한 지배력(environmental mastery), 삶의 목
적(purpose in life), 개인적 성장(personal growth)을 하위 요인을 포함하
며 인간의 행복감을 주관적으로 느끼는 유쾌한 상태를 넘어서 자아실현 측
면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외모만족도와 심리적, 주관적 안녕감은 매우 중요한 인과관계에 놓여있다. 
외모에 대한 만족이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외모관리행
동과 신체 이미지 향상을 도모하는 해야 한다는 주장도 등장하였다(Hwang 
& Kim, 2006; Kong, 2009). 노인층에서 신체적 자기 개념을 향상시킬수록 
주관적 안녕감이 높아지며, 다양한 연령층에서도 외모가 만족스러울수록 행
복감 즉 주관적 안녕을 증가한다는 결과도 있다(Lee, 2007; Xiao-xiao, 
2013: 주경숙, 2011).  
 
 
3. 사회 및 행동 적응 효과 
 
Keyes (1998)는 인간은 대인관계 속에서의 행복감을 증진시키고자 
하는데, 이를 사회적 안녕감(social well-being)이라고 지칭하며 다섯 가지 
하위차원을 도출하였다. 첫째 차원은 사회적 통합(social integration)으로 
사회적 관계 안에서 타인들의 지지와 동질성을 느끼는지를 의미한다. 두 
번째 차원은, 개인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 어느 정도 긍정적인 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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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는지를 의미하는 사회적 수용(social acceptance)이다. 세 번째 
차원은, 사회적 기여(social contribution)로 자신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평가이며 네 번째 차원은, 사회적 실현(social actualization)으로 사회가 
발전할 가능성이 있고 더 나은 곳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믿는지를 의미한다. 
마지막은, 세상에 대해 알고자 하는 관심, 사회가 이해 및 예측 가능하고 
논리적이라고 믿는 정도인 사회적 응집력(social coherence)이다.   
사회적 안녕감의 다섯 가지 하위차원과 외모와의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적 통합은 사회적 지지와 동질성 관련 개념으로 
오경화 & 김현숙(2011)의 청소년 대상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외모만족도가 높아지고 유행의사 선도력 또한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회적 수용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대부분 외모가 그룹 안에서 사회적으로 
수용되느냐와 같은 맥락의 연구로, 타인에 대한 그룹 수용의 개념으로 
접근하였다(Littrell & Eicher, 1973; Williams & Eicher, 1966). 사회적 
기여와 사회적 실현, 사회적 응집력은 외모 관련하여 세부적으로 연구된 
선행연구는 없지만, 총체적인 사회적 안녕감과 외모에 관련된 선행연구는 
존재한다.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외모 자신감을 잃게 되면 남의 시선을 
과도하게 의식하게 되고, 당당하게 행동할 수 없고, 자신을 과소평가하게 
되어 사회적 안녕감이 매우 낮아지게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외모관리 
기술 향상에 따른 외모 만족도와 외모 칭찬은 사회성 계발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관계에서도 진취적으로 행동하는 동기가 
됨을 알 수 있다(Cherulnik, 1995; Reis, Wheeler, Spiegel, Kernis, 
Nezlek & Perri, 1982). 
 
또한 일정 수준 이상의 삶에 대한 만족감은 사회에 적합한 적응 행동을 
하지만 낮은 만족도는 다양한 부적응적 행동을 야기한다. 강박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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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주의집중력 저하, 문제해결능력의 감소 등도 
발생한다(Frisch, 2006). 특히 외모와 관련된 문제라면 사회생활 및 
대인관계의 위축  지연행동, 무리한 다이어트에 의한 섭식장애(eating 
disorders)와 강박적 소비행동(obsessive consumption behavior)과 
망상(delusional), 절도 충동 증상(shoplift compulsive disorder)이 
나타나게 되는 되며 성형중독행동을 하기도 한다(Cash, 2001; Lee & Ku, 
2006; Lee & Shim, 2006; Mendelson et al., 2002; Seid, 1994).  
 
  따라서, 패션테라피를 수행할 경우 나타날 결과로 심리적 효과, 정서적 
효과, 사회적 효과, 행동적 효과의 네가지로 추출하고자 하며, 이를 패션테




4. 패션테라피 처치와 하위 영역별 효과  
 
다음은 패션테라피를 수행할 때 필요한 중재(강좌)를 파악하기 위해 각각
의 하위 요소에 따른 효과를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대상인 비
병리자들 위한 패션테라피의 연구가 많이 부족한 현실이다. 따라서, 바디이
미지 연구와 외모관리연구 중에서 패션테라피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
되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패션테라피 하위 영역에 따른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앞에서 유추한 여섯 가지 패션테라피 처치의 하위 영역을 기반으로 
의복 & 액세서리 코디네이션, 메이크업 & 피부 관리, 헤어 스타일링, 네일
케어, 미용성형, 체중 관리로 분류하고 각각의 효과를 살펴본다(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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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복 & 액세서리 코디네이션 
의복과 액세서리는 자아 관련 평가를 할 때 의식적으로 많이 사용하게 
되는 상징적 도구이다. 의복과 액세서리를 활용하여 꾸밈이 잘 되었을 경우, 
자신감이 높아지지만 잘 차려입지 못하면 자의식을 부정적으로 느끼게 된다. 
괴로움에 그룹의 관심에서 벗어나려고 노력까지 한다(Frith & Gleeson, 
2008; Horn & Gurel, 1981). 또한, 의복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게 하는 자기 수용의 심리적 안녕감에도 정적  영향력을 
미친다(박혜원, 2013). 청소년에서도 의복이 바디이미지의 개선과 사회적 
자기 개념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이미숙, 2009), 
노년층에서도 의복이 사회적 참여와 삶의 만족, 자존감에 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Dogan, 2015; Joung & Miller, 2006). 따라서 
의복과 액세서리를 활용한 코디네이션이 자존감 향상 등의 심리적 효과를 
지니며, 사회적 자기 개념 향상의 사회적 효과와 삶의 만족감 증대라는 
정서적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메이크업 & 피부관리  
얼굴은 사람을 평가할 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이다. 
메이크업은 열등감을 해소시켜 주고 자의식 높이는데 도움을 
준다(Mulready & Lamb, 1985; 임미연, 2005). 따라서, 부정적이고 
매력적이지 않은 얼굴을 메이크업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Murasawa, 2002). 또한, 치매노인들을 대상으로 미용치료를 
시행한 결과, 인지변화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부정적 감정이 감소하고 
정적인 기분 변화가 나타났다(Ji, 2012). 중 · 장년 여성뿐만 아니라 청소년 
및 노년층에서도 메이크업을 통해 사회적 웰빙과 자신감과 만족감의 심리적 
７５ 
안녕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Graham & Kligman, 1984; 전혜정, 
2015). 또한, 피부는 생활의 활력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변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과시 및 이성으로부터 호감을 받고 싶어하는 
이유로 피부에 대한 관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문희정 & 박길순, 2013). 
따라서, 메이크업과 더불어 패션테라피의 중재 요소이며, 이를 통해  
심리적, 사회적, 정서적 효과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3) 헤어 스타일링 
헤어는 머리를 보호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미적 기능을 담당하는데 특히나 
여성에게는 매우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자신의 상황 메시지나 
자기 이미지 등 헤어를 통해서 반영되기 때문이다. 암 치료 등에 의해 
헤어를 상실한 환자의 경우, 여성성의 상실, 부정적 자기 이미지, 자존감과 
삶의 질까지 손상을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Ghalachyan & MacGillivray, 
2016). 헤어를 관리하게 되면 자기 수용과 삶의 목적 의식, 대인관계가 
향상되므로(박혜원, 2013) 헤어스타일링도 패션테라피의 한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헤어스타일을 통해 
상담의뢰자의 심리, 사회, 정서적 안녕감이 향상됨을 유추 할 수 있다.   
 
4) 네일케어   
네일을 관리하게 되면 스트레스 등 부정적 정서의 감소와 기분 전환의 
긍정적인 정서와 자신감 및 자존감이 향상된다(고정민, 장현희, & 안성관, 
2012; 이수현 & 박옥련, 2010; 이재화, 2010). 또한 유사한 페디큐어를 
관리할 경우에도 긍정적 기분이 들고 자신감이 향상하며, 심리적 안정감과 
성취감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패션테라피를 시행할 경우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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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다(방효진, 2013). 따라서, 네일 케어를 통해 성취감 
등의 긍정적 정서효과와 자신감 향상 등의 심리적 효과를 확인 할 수 있다.  
 
5) 미용성형   
미국에서 미용을 목적으로 성형수술을 한 사람의 수술 전과 수술 후 
사진을 보여줬을 때 수술 후를 더 친절하고 따뜻하고 행복해보인다고 
사람들은 평가를 하였다(Kalick, 1974). 한국에서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미용성형을 받은 여성들은 외모가 놀랄 만큼 향상되어 외모에 대한 
긍정적인 느낌을 지니게 된다. 또한, 자아존중감 향상과 우울감 감소, 
적극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의복 연출 방법도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여 성격 
또한 외향적으로 변하게 된다(한동조 & 박길순, 2010). 미용성형도 앞에서 
패션테라피의 한 영역으로 살펴보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실행의 어려움으로 
미용성형은 제외하기로 한다. 하지만 미용성형을 통해 상담의뢰자의 심리, 
사회, 정서, 행동이 정적으로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다.   
 
6) 체중관리  
현대는 마른 체형을 선호하여 비만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것으로, 
날씬함을 아름다움과 동일시하는 인식이 등장하였다. 따라서, 체중관리가 
신체만족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드러났다. 바디 이미지 관련 선행 
연구에서도, 바디 관련 스트레스가 매우 심각한 경우 우울과 섭식장애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비만 관련 체중관리를 통해서 주관적 
웰빙과 삶의 질, 자존감이 향상되었다(Huang, Norman, Zabinski, Calfas, 
& Patrick, 2007; Palmeira, Minderico, Makrland, Barta, Sardinha, Silva, 
Vieira, Teixeira, Martins, & Serpa, 2009). 따라서 체중관리롤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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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와 정서 행동이 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미용성형과 
마찬가지로 패션테라피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체중관리도 실행의 어려움으로 

















자기 수용, 바디이미지 개선, 자신감과 자존
감 향상  
사회적 자아 개념 향상, 사회적 참여 증가  
삶의 만족, 심리적 안녕감 증가  
make-up & 




자기 개념 및 자신감 향상, 높은 자기 평가 
대인관계 민감성 개선, 사회화 개선 








부정적 자기 이미지 개선, 삶의 목적 의식, 
자기수용 및 자존감 향상 
대인관계 개선 
삶의 질 개선 
nail care  심리적 효과 
정서적 효과 
자신감 향상 








자존감 향상, 외향적 성격 변화 
우울감 감소 
적극적인 사회생활, 타인 평가 개선 
다양한 의복연출방법 시도  
Weight 
management 
심리적 효과  
정서적 효과 
행동적 효과 
자존감 및 자신감 향상, 자기 만족감 향상 




패션테라피 하위 영역에 대한 효과를 살펴본 결과, 앞에서도 나타난 심
리적 효과, 정서적 효과, 사회적 효과, 행동적 효과가 나타났다. 행동적 효
과는 미용성형과 체중 관리에서만 나타났지만 선행연구의 탐색 부족에 의한 
것으로 사료되며 의복과 관련해서도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 유추한다. 더불
어, 위에서 살펴본 여섯 가지 중 본 연구에서 실행하기 어려운 미용성형과 






5. 패션테라피 시스템 모형 제안  
 
이상으로 패션테라피의 스트레스요인, 치료기제, 효과 등 살펴본 결과를 
기반으로 “패션테라피 시스템 모형(system model of fashion therapy)”을 
도출 하였다(그림13). 구성 요소는 치료자(fashion therapist), 상담의뢰자
(client), 스트레스요인(stressor)과 패션테라피 경험(experience of 
fashion therapy), 효과(outcome)로 나뉜다. 
패션테라피스트는 다양한 개인적 특성과 문화사회적 특성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아 부적 상태를 경험하고 있는 상담의뢰자에게 패션테라피를 시행
하고 상담의뢰자가 변화하도록 한다. 다양한 패션테라피를 시행하고 공감하
고, 그에 따른 상담의뢰자의 반응이 일어나고 다양한 테라피 효과가 나타난
다. 이 과정에서 행동적, 심리적, 감정적, 사회적 변화가 예상된다. 즉 사회
적응행동이 향상되고, 자존감/자기효능감이 제고되며, 부정적 정서가 완화, 
긍정적 정서가 강화되며, 대인관계가 향상될 것이다.  
７９ 









제 3 장 패션테라피의 실증적 고찰을 위한 연구문제 
및 모형 
 
제 1 절 연구문제 
 
본 절에서는 이론적 연구를 통해 고찰한 개념들을 바탕으로 실증적 연
구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심리치료와 예술테라피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기반으
로 패션테라피에 대한 개념, 스트레스 요인과 효과 요인을 파악한다. 이후, 
패션테라피의 실제 효과를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패션테라피의 시스템 모
델을 수립하고자 한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문헌연구를 통해 도출된 패션테라피의 시스템 모델을 검증한다. 
연구문제 1-1. 패션테라피로 치유 가능한 스트레스 원인과 증상을 실증
적으로 살펴본다. 
연구문제 1-2. 패션테라피의 기제를 실증적으로 살펴본다.  
연구문제 1-3. 패션테라피의 효과(단기·장기)를 실증적으로 살펴본다.  
연구문제 2. 실증된 패션테라피를 기반으로 보완된 패션테라피 프로토콜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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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절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 설계 
 
본 연구에서는 상담의뢰자가 패션테라피 강습이 끝난 후에도 스스로 패
션테라피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강습 및 훈련 방법을 택하였다. 패션테라피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설계하였다(표4).  
사전에 집단상담 전문가를 만나 적합한 대상에 대한 정의 및 진행방식에 
대한 논의하였다. 상담의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담이 아닌 패
션테라피의 효과를 위해 집단 상담 전문가는 최소한의 개입을 하기로 논의 
하였다. 또한, 패션테라피를 시행하기 전 모집 응시자들을 대상으로 적합성
에 대한 사전 전화인터뷰를 진행하였다. 6주간 패션테라피 강습 및 훈련을 
시행하며, 시행 중, 시행 후 사후 조사와 1개월과 3개월의 추적조사를 통해 
효과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연구를 설계하였다. 패션테라피 모임은 2016년 
6월부터 7주간으로 진행되었으며, 향후 1개월과 3개월 인터뷰가 진행되었
다. 또한 이와 더불어, 실제 패션테라피 실행에 참석한 케이스가 5에 불과
하여 그 타당성을 높이고자 본 연구에 참여한 상담의뢰자와 유사하다고 판
단되는 렛미인의 3 케이스를 추가로 분석하였다. 인터뷰와 더불어 비디오분
석을 통한 방법으로(Pera & Viglia, 2016) 유사 원인에 따른 기제와 효과












본 연구에서는 패션테라피에 대한 선행 연구가 부족하여, 탐색적 
접근을 위한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패션테라피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특수한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테라피 즉 치유라는 개념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일반인보다는 적합할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 
측면에 대한 치유 효과를 우선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차후에 남겨두고 일반인이 아닌 특수 집단으로 연구 대상을 
설정하였다. 
특수 집단 대상을 모집하기 전 일반인이 아닌 집단의 특수성 때문에 
상담 전문가를 초빙하였다. 본 연구자는 상담적 기초가 부족한 상황이므로 
전문가 초빙이 타당하다는 판단하에 진행되었다. 초빙한 전문가는 현재 T 
대학에서 심리치료 박사수료자로 현재 임상을 700시간 가량 진행한 경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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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이어야 한다. 현재 상담 전문가로서 활동하고 
있는 지인의 추천으로 집단 상담 전문가 2명을 소개 받고, 그 중에 본 연구 
수행을 하고자 하시는 분과 함께 패션테라피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집단 상담 전문가의 조언으로 특수 대상의 기준을 설정하였다. 설정된 특수 
대상의 기준은 현재 우울감이나 특수 문제로 상담을 받고 싶어하는 여성이 
대상이었으며, 정신과에 방문 및 상담을 해보지 않아야 하는 기준이었다. 
그 이유는 정신과 상담을 받는 경우는 정신증 또는 약물치료가 병행되는 
심각한 수준의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상담의뢰자들은 집단상담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제한하였다.  
연구 대상 모집은 포스터를 활용하였으며, 집단 상담 전문가에게 
포스터에 기재되는 단어 선정과 연구 대상 모집 기준에 대한 최종적인 
확인을 받고 게시하였다(그림9). 연구대상은 A와 B 상담 센터에 양해를 
구하여 포스터를 붙이고 공개적으로 모집하였다. 연구 대상의 모집이 특수 
집단을 대상으로 모집하기 때문에 한 달 이상의 기간을 두었지만 적합한 
대상이 모집되지 않았다. 연구에 참여 의사를 밝힌 대상이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도 존재하였으며, 단순한 흥미로 참여 의사를 밝히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이 경우 집단 상담 전문가에게 다시 피드백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초기 모집 대상을 3~40대 여성만으로 한정하여 모집하고자 
하였으나, 그 수가 너무 적고, 20대 대학생이지만 본 연구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하여 참여하였다. 이 과정에서도 집단 상담 전문가에게 최종 확인을 
받고 선정하였다. 모집된 참여자들은 최종적으로 폭식증, 불안증, 우울증, 




<그림 9> 패션테라피 프로그램 모집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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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절차 
실제로 진행하게 될 패션테라피 처치는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한 패션 
연출 강습을 통해 진행되었다. Shin & Lee(2000)의 연구에서는 외모관리, 
화장, 의복 및 악세서리 착용, 매니큐어, 머리손질, 자세수정 및 걷기를 
수행하였으며, Yoh (2015)의  연구에서는 외모관리, 메이크업 & 헤어 관리, 
액세서리 착용, 코디네이션 & 향수 활용 강습으로 구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행하기 힘든 미용성형과 체중관리를 제외한 메이크업 강좌, 
네일 강좌, 코디 강좌, 헤어 강좌(이미지 메이킹), 액세서리 강좌(나만의 
칼라 찾기)의 다섯 강좌로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앞 절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비록 미용성형과 체중관리만 행동적 변화가 나타났지만 본 연구자의 
판단에 기타 다른 강좌도 모두 심리·사회·정서·행동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되어 선정하였다. 각각의 강좌 전문가가 다른 강좌의 
전문성을 지니기 어려운 특성상 각자 따로 모시기로 하였으며, 의복 코디의 
수업 양이 방대하여 액세서리 강좌로 나누고 액세서리 강좌에 컬러 매칭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패션테라피스트가 아직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집단상담전문가와 
패션전문가를 각각 모셔 패션테라피 강습을 진행하였다. 집단의 특성상 
심리적 문제의 돌발 상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상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패션 전문가만을 모실 경우, 상황에 대한 대처가 부족하여 집단이 
와해되거나 불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선정된 강습 프로그램을 모두 다 가능한 강사가 없기에 각각의 
강습내용에 따라 전문가를 각각 모시도록 하였다. 따라서, 모든 회기에 
집단 상담 전문가가 친밀 관계형성, 진단평가 및 기타 상담치료 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조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각각의 강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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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는 친밀 관계 형성 등 개입하지 않고 패션에 대한 활용 등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만 담당하였다. 본 연구자는 설문지 배포 외 관찰 및 분석을 
위한 내부인으로서 패션테라피에 참여하고 기타 조율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패션테라피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장소를 편안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소규모의 사진 촬용용 스튜디오를 섭외하였다. 패션테라피 
프로그램을 6주로 기획하였으나 프로그램을 실제로 진행하면서 최종적으로 
한 회기가 늘어서 7회기에 걸쳐서 진행되었다. 최종 7회기는 강습은 없고 
패션테라피 프로그램을 받고 난 이후 상담의뢰자의 변화나 소감에 대한 
내용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1주차는 상담 전문가의 진행 하에 본 프로그램의 취지와 상담 녹음 및 
중도 하차에 대한 것 등 윤리적인 문제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상담의뢰자에게 익명을 위해 원하는 별명을 짓도록 하였으며 참여 동기와 
자신이 지니고 있는 문제에 대해 원하는 정도로 그룹에게 공개하도록 
하였다. 2주차는 ‘나만의 칼라 찾기’로, 3주차는 ‘메이크업 강습 및 코칭’으로, 
4주차는 ‘네일 강습 및 코칭’으로 네일 케어 전문가를 초청하였다. 5주차는 
‘코디 강습 및 코칭’으로 6주차는 ‘이미지 메이킹 강습 및 코칭’으로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어가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모든 강의는 
대략 2시간 정도 진행되었으며, 강습 전과 후에 약 30분 가량씩 집단 상담 
전문가와 참여자와의 이야기를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회기가 끝날 
때 마다 집단 상담 케이스 노트 등 다양한 양식을 이용하여 상담의뢰자의 
태도나 변화 등을 기록하였다. 사용한 양식서는 부록에 제시하도록 한다. 
또한 각 회기마다 본 연구자는 현장에서 같이 프로그램을 수행하였으며 
집단 구성원과의 친해지기 위해 노력하였다. 프로그램이 끝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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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테라피가 과연 지속적으로 효과를 유지하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2회에 
걸쳐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한 달 뒤와 3달 뒤 
집단으로 초빙하여 인터뷰를 다시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상담의뢰자들의 
스케쥴이 조절이 안되어 각각 개별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한 
상담의뢰자는 지속적으로 스케쥴이 잡히지 않아 1개월 뒤 인터뷰는 
서면으로 대체 하였으며, 다른 상담의뢰자는 지방으로 이사를 하여 3개월 
뒤의 인터뷰는 전화로 진행하였다. 각각의 인터뷰는 녹음기를 이용하였고 
대략 한 시간 정도씩 소요되었다. 인터뷰의 내용은 되도록이면 연구자의 
참여를 자제하기 위하여 최근에 어떻게 지냈는지만을 묻고 자발적으로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로 녹음된 
인터뷰 내용은 연구 분석용으로만 사용될 것이라고 충분히 인지시켰으며, 
익명성과 비밀을 보장하고 참여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함을 
알리고 난 뒤 인터뷰를 시작하였다.  
 
 
<표 5> 패션테라피 실증 연구 참여자 특성 
 
 
참여자 연령 직업 참석이유 목적 
A 43 대학원생 불안감 분노치유 
B 37 주부 특수 자녀 양육 대인관계 자신감 
C 36 종교인 우울증 및 폭식증 무기력 벗어남 
D 34 대학원생 신체적 문제 자존감 향상 
E 23 학생 유아기적 문제 외모 콤플렉스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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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의뢰자들의 우울감과 자존감은 수행 전, 수행 직후, 수행 3개월 
후로 3회에 걸쳐 측정하였다. 첫 회기는 오리엔테이션 및 자기 소개로 
마지막 회기는 나눔의 시간을 가졌으며 2~6주는 패션테라피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패션테라피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 인적 사항과 지원동기와 
기대하는 목표 등 패션테라피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참여자들의 
지원동기를 작성하도록 하였는데 이것은 참여자들의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바라는 목표이다. A 참여자는 기혼 대학원생으로 분노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내면이 치유되고 분노가 줄어드는 것을 기대하였다. B 참여자는 기혼이며 
교회 사모님으로 패션을 통해 대인관계의 자신감을 갖고 싶어하였다. C 
참여자는 미혼이며 종교인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고 
싶어하며 무기력에서 벗어나고 싶어하였다. D 참여자는 미혼 대학원생으로 
자신감과 자존감을 높이고 싶어하였다. E참여자는 미혼 대학생으로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없고 자존감을 높이기를 기대하였다(표5). 
더불어, 상을 특수집단으로 한정한 케이스라 그 수가 적어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메이크오버쇼의 3 케이스를 추가로 분석하였다. 렛미인 
중에서 패션테라피 참여자의 스트레스 요인과 유사한 케이스를 선택하여 
분석을 실행하였다. 추가로 분석한 3명은 본 연구에 참석한 상담의뢰자와 
유사한 배경을 지니고 있어 적합하다고 판단한 박화성(산후신체변화), 
박동희 (외모컴플렉스), 손아름(가정폭력)이다. 이들은 본 연구와 달리 
성형을 통한 변화를 시도하였지만 성형 또한 패션의 일부로 연구된 경우가 
많아(Lee & Ku, 2006; Lee, Lee, Ha, & Lee., 2015; Song, 2009) 
패션테라피의 사례로 분석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인터뷰 내용이 
그리 많지 않고 특히 프로그램 이후의 심리적 변화에 대한 인터뷰 내용이 
많지 않아 분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일부 기사를 토대로 분석에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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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패션테라피 강습 과정 및 내용  
첫 회기 모임 후 2주차부터 6주까지 패션테라피 강습이 진행되었다. 
강습은 총 선행연구를 기반하여 5가지(나만의 칼라 찾기, 메이크업 강습, 
네일 강습, 코디 강습, 이미지 메이킹)로 구성되었으며, 진행된 강습 내용 
및 절차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표6). 
2주차는 즉 첫 패션테라피 강습은 ‘나만의 칼라 찾기’로 뷰티 컨설팅 
전문 업체에서 초빙한 뷰티 컨설턴트가 강습을 진행하였다. 강습내용은 
쿨톤과 웜톤에 대한 내용으로 자신의 칼라를 파악하고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내용이다. 초빙 컨설턴트가 가지고 온 강습 소품으로 
상담의뢰자들에게 기초적인 컬러에 지식을 전달하고 어떠한 칼라가 
상담의뢰자에게 적합한지 5명 모두에게 조언해주었다. 스카프나 액세서리 
등 소품으로 상담의뢰자들은 자신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스튜디오에 
마련된 거울로 실습하였으며, 각자 자신이 지니고 있는 것들 중에서 어떠한 
것을 활용해야 되는지 나눔의 시간을 지녔다.  
3주차는 ‘메이크업 강습 및 코칭’으로 국내 코스메틱 기업의 사회 
봉사팀에서 메이크업 전문가가 자원봉사로 방문하여 전문적인 메이크업 
기술과 각자에게 적합한 메이크업에 대해 강의를 하였다. 본사에서 파견된 
메이크업 전문가는 소속 브랜드에 관련된 제품(클린징, 메이크업, 
기타도구)을 가지고 기초부터 조언을 해주었다. 특히 각자의 특성에 맞게 
어떻게 하면 쉽고 정확하게 할 수 관리를 할 수 있는지 지도해주었다. 
얼굴형에 맞는 아이브로우 및 치크 표현 방법 등 얼굴색에 어울리는 
메이크업 색상에 대한 조언을 통해 상담의뢰자들은 자신의 이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자신감을 가지는 시간을 가졌다.  
4주차는 ‘네일 강습 및 코칭’으로 현재 네일아티스트로 활동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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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 소개로 네일아티스트를 초청하였다. 네일 손질의 기초부터 색상과 
다양한 네일 케어 기술에 대한 강습을 진행하였다. 네일 케어에 대한 기초 
지식이 모두 전무하여 손톱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함께 어떻게 관리를 
하고 건강한 네일을 위한 관리에 대한 강습이 진행되었다. 더불어 
후반부에는 네일 케어 방법과 컬러링 방법에 대한 강습과 실습이 진행되어 
상담의뢰자들은 자신의 네일이 변화하는 것을 즐겼다. 4주차 강습의 
나눔에서 상담의뢰자들은 네일 케어도 패션테라피의 한 부분이라는 인식을 
하게 되었고 다양한 컬러에 도전을 하고자 하였다.   
5주차는 ‘코디 강습 및 코칭’으로 현재 대학에서 이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전문가로 코디의 기본 내용과 활용할 수 있는 웹사이트 등을 
주제로 강의하였다. 기본적은 옷감과 실루엣에 대한 대한 내용을 화면을 
통해서 강습이 이뤄졌다. 또한 다양한 스타일에 대한 착장을 보여주면서 
자신에게 가장 하고 싶어하는 스타일을 선택하도록 하고 어울리는지에 대한 
조언을 받았다. 자신에 대한 바른 신체 이미지가 형성과 단점을 커버하는 
것과 장점을 살리는 방법에 대한 점검을 받았다.  
6주차는 ‘이미지 메이킹 강습 및 코칭’으로 2주차에 방문하였던 
전문가를 다시 초빙하여서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어가는지에 대한 내용과 
헤어스타일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전체적인 이미지 형성에 중요한 
것에 대한 강습과 함께 각자의 추구하는 이미지와 어울리는 이미지에 대한 
조언으로 진행되었다. 상담의뢰자들은 스튜디오에 마련된 거울을 통해서 
자신에게 어울리는 헤어 스타일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으며, 집단의 
상호 피드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마지막 
강습과 함께 나눔의 시간에는 이전까지의 모든 강습에 대한 소감과 변화된 
자신의 모습에 대한 대략적인 소감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 7주차에는 소감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1주차에서의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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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하게 된 이유를 다시 한번 알려주고, 현재 자신의 생각과 기타 변화에 
대한 나눔을 나눈 뒤 패션테라피를 실제 생활에서 실행하도록 서로 













<표 6> 패션테라피 강습 과정 및 내용 







 ·패션테라피 모임의 목표 
 ·패션테라피 실행 내용  
·명확한 목적을 설명 
·친밀 관계형성 
·격려 및 참여 독려  
2  





 ·강습 소품(스카프,  
액세서리, 칼라 칩)   
 ·강습을 듣고 전문가에 
대한 조언 수렴(쿨톤 vs 
웜톤)  
 ·거울보고 완수 및 점검 
·시범 보이기 
·격려 및 강화  
·긍정적 피드백 





·강습 소품(클린징, 기초 
및 메이크업 용품) 
·조언 수렴  
·거울보고 완수 및 점검 
·시범 보이기 
·격려 및 강화  
·긍정적 피드백 
효과 인지변화  
자존감 향상 
4 네일 강습 ·강습 소품(각종 네일 
케어 용품 및 인조 손톱) 
·강습 시행 및 점검 
·시범 보이기 
·격려 및 강화  
·긍정적 피드백 
효과 
자신감 개선  
카타르시스 경험  
5 코디 강습 ·강습 소품(코디프로그램 
소개, 코디 용품 등) 
·조언 수렴 
·거울보고 완수 및 점검 
·시범 보이기 
·격려 및 강화  
·긍정적 피드백 
효과 자존감 향상  시각 변화  
6 이미지 
메이킹 
·강습소품(헤어 용품 등) 
·조언 수렴 
·거울보고 완수 및 점검 
·시범 보이기 
·격려 및 강화  
·긍정적 피드백 






·수행에 대한 최종평가 
·긍정적 피드백 루프 형성 
·실습 칭찬과 집단 
피드백 제공 




본 연구의 프로그램 효과는 두 가지 측면으로 접근되었다. 검증된 측정 
척도를 이용하여 전·후 효과 비교를 실시하였으며, 패션테라피의 기제와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질적 접근을 통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1) 양적 접근  
상담치료학에서 사용되고 있는 우울감과 자존감 척도를 사용하여 
패션테라피 프로그램 수행 전, 수행 직후, 3개월 후 측정하여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사용된 자존감 척도는 Coopersmith(1967)의 척도를 강종구 
(1986)가 번역한 자아존중감척도(ISE)을 사용하였다. 자아존중감 
척도(ISE)는 자아존중감과 관련하여 상담의뢰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정도, 심각성, 또는 크기를 측정하기 위해 설계된 25문항의 척도이다. 매우 
쉬운 언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쉽게 시행하고 채점할 수 있다. 우울척도는 
성형모, 김정범, 박영남, 배대석, 이선희 & 안현의(2008)의 
한국판벡우울척도(K-BDI)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현재 정신과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척도 중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우울척도이다. 국내에서도 청소년, 여대생 등 다양한 측에서 신뢰성과 
타당성이 검증된 척도로 본 연구에서도 사용하였다. 사용된 척도는 부록에 
첨부하도록 한다. 
 
2) 질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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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패션테라피의 경험에 대한 의미를 기반으로 
기제 및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시행 전, 시행 후, 1개월 후, 3개월 후 
인터뷰를 실행, 질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인터뷰에 대한 내용을 전사한 후 
분석을 시도하였다. 전사한 내용은 총 71페이지이며, 이외 추가로 집단 
상담 전문가에 의한 각 회기에 따른 평가 및 보고서도 참고하였다. 또한 
렛미인 동영상을 반복 시청하면서 스크립을 전사하였다. 
질적 연구를 수행할 때 사용하는 철학적 가정 중 본 연구에서는 인식론
적 철학적 가정을 선택하였다. 인식론적 철학적 가정이란, 질적 연구를 수
행한다는 것은 연구자가 연구참여자와 가능한 한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한다
는 것을 뜻한다. 실제로, 질적 연구자들은 참여자가 살거나 일하는 ‘현장’에
서 연구를 수행한다. 이것은 참여자가 하는 말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맥락이
다. 연구자가 참여자를 알기 위해 더 오래 ‘현장’에서 머물수록, 직접적인 정
보로부터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을’ 더 많이 알 수 있다. 연구자들은 그 자신
과 참여자들 간의 ‘객관적인 분리’ 혹은 ‘거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
는 것이다(Creswell, 2007). 
인식론 철학적 가정을 기반으로 하여 본 연구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패션
테라피를 같이 참석하여 집단의 내부자가 되어 그룹에 몰입하여 장기간 참
여 관찰을 수행하였고 이에 따른 질적 분석 연구 방법으로 현상학적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질적 접근 방법의 절차는 Giorgi(2004)의 방법을 
따랐다. 1단계에서는 전체 진술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얻기 위해서 전체 
기술의 내용을 읽는 것으로 녹음파일을 반복적으로 듣고 녹취를 하였다. 2
단계에서는 연구되고 있는 현상에 중점을 둔 의미 단위의 구별하는 것으로 
녹취록에서 의미 있는 문장에 괄호치기하며 구분하였다. 3단계에서는 연구 
대상자의 일상 표현을 연구 중인 현상에 중점을 둔 심리학적 언어로 변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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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대상자의 일상적인 의미단위를 일반적인 용어로 전환한 뒤 연구
자의 언어로 변형하였다. 4단계에서는 변형된 의미 단위들을 학습 구조의 
일관성 있는 진술로 통합하는 것으로 이러한 재구성 과정을 거처 최종 주제
를 도출하였다(Giorgi, 2004). 연구자는 패션테라피 강습 현장에 같이 참여
하여 내부인으로써 자연적 관찰을 통한 상담의뢰자의 심리나 감정의 변화 
등 관찰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자연적 관찰법으로 내부인 및 관찰자의 
입장에서 상담의뢰자의 효과를 살펴, 이를 분석해 활용하였다. 또한, 연구자
의 질적 및 이론적 연구 자질을 높이기 위하여 본 연구자는 학내에서 진행
한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질적연구 방법 특강’과 12 강좌의 ‘상담학 들











제 4 장 패션테라피 실증적 고찰의 연구결과 
 
제 1 절 패션테라피 관련 스트레스 요인 및 증상  
 
본 절에서는 질적 분석 결과 중 참여자들이 힘들어 하는 스트레스 요인과 
그로 인한 증상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스트레스 요인 
스트레스 요인은 크게 개인적인 요인과 사회문화적인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연구자가 살펴본 문헌 고찰에서 나타난 세부 요인과는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크게 다르지 않다. 이론적 고찰에서 개인적 요인으로는 
신체적 변화와 자아관련 문제이었지만, 분석 결과 ‘유전적 요인과 신체적인 
변화 문제’와 ‘부모와 자녀 양육의 가족관계 문제’, ‘미에 대한 갈망’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론적 배경에서의 사회문화적 요인으로는 무시, 강박, 
비교이었지만, 분석 결과 ‘사회적 비교’와 ‘억압’이 등장하였다. 
 
1) 개인적 요인 
 
① 유전적 요인과 신체적 변화 
참여자 D는 유전적 요인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뇌 구조의 영향이나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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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스 취약성에 의한 것이 아닌 선천적 병약으로 약하게 태어나 과보호를 
많이 받았다. 그에 따라 가족들의 염려스러운 제약으로 무엇인가 시도를 제
대로 해보지도 못했으며, 시도나 도전을 하려고 하면 금방 자신의 육체적 
에너지가 고갈되고 병이 재발하여 할 수 없게 됨으로써 많은 좌절을 겪었다. 
이러한 경험이 반복되면서 자신에 대한 개념이 부정적으로 형성되고 자존감
이 낮아지는 등 많은 것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렛미인(let美人) 참여자 박동희도 유전적으로 거대한 키와 남성스러운 외모
때문에 외모 콤플렉스에 시달렸으며 이로 인한 대인관계 기피와 우울감과 
낮은 자존감을 나타냈다. 
 
저는 지난주에 아파서 왔잖아요 결국 제가 버티지 못해서 입원했다가 나
왔거든요 원래 집안에 …단명하셔서 가지고 한번 막 아프면 다들 비상사태
라 좀 그랬고 또 면역체계도 막 안좋아져서 못먹고 못자고 하니깐 사람이 
점점 미쳐가더라구요…. 체력이 기력이 쇠하니까 뭘 기운도 없고…건강해야 
뭘 해도…뭘 입어도 그냥 다 좋을 것 같아요…(D) 
 
거대한 몸집 때문에 세상의 기준에서 멀리 벗어난 나의 모습 뒤돌아서서 
너무 속상하더라구요… 집안 기대 부응하려고 운동을 시작했는데 안맞아서 
그만뒀어요… 지나갈 때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무서워요…박동희 
 
또한, 다른 참여자 B는 결혼 후 자녀 양육을 하면서 신체가 급격하게 살
이 찌고, 이로 인해서 자신감과 자존감이 낮아지고, 변화된 자신의 신체를 
의식하여 대인관계를 기피하였다. 렛미인(let美人)의 박화성도 산후 극심한 
신체 변화로 낮은 자존감과 우울감이 나타났다. 이것은 신체적 문제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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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문제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신체적 변화 요인은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중년기 이후 여성의 신체 변화나 암환자들의 육체적 장애가 심리상
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와 맥락을 같이한다(이정란 & 임은진, 
2010; Yoh, 2015). 하지만 참여자 B는 특수 자녀를 양육하는 상황적 특성
에 의한 스트레스로 살이 찐 것으로 신체적 문제 이전의 다른 문제 요인이 
존재함을 판단할 수 있다. 
 
 
② 가족 관계 문제  
 
자녀 양육 문제 
위에서 언급한 참여자 B의 문제로 참여자는 지속적으로 살이 찐 급격한 
변화와 증상에 대해서 주로 언급을 하였다. 하지만 그 내면에는 특수 자녀 
양육에 의한 스트레스가 내포되어 있다. 즉, 특수 자녀 양육이라는 갑자기 
변한 생활에 대한 적응을 요하는 일로 Won & Kwon(2000)의 주장처럼 스
트레스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참여자에게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쳐 살
이 찌는 신체변화도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어떤 스트레스 때문에…. 아줌마스럽게, 억척스럽게….다녔던거 같아요…. 
살이 많이 졌을 때 좀 위축감도 있고 배가 많이 나오고 막 챙피하고 대인관
계에서 사람을 만나면 이런 살찐 모습을 가리느냐고 사람과의 대화에 좀 지
장을 많이 받았던거 같아요… 
2014년도에 관악구정신보건센터에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장애아를 둔 




유아기 부모관계 문제 
참여자의 대부분이 유아기때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부모와의 관계 경험에
의해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이는 대상관계이론에 주장하는 내용과도 일치
한다. 대상관계이론에서 초기 대상 관계에서 너무도 깊이 실망한 나머지 
주변 세상과의 모든 논리적 연결고리를 정신적으로 공격하고 자신의 통합
적인 사고과정 조차도 파괴하는 양상을 말한다. 특히 참여자 D는 아버지
와의 부정적인 관계로 인해 낮은 자존감과 비논리적인 사고를 보였는데, 
이는 성인이 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이 파악되
었다. 이는 렛미인(let美人) 참여자 윤아름과도 맥락을 같이한다. 윤아름
은 아버지의 가정폭력으로 얼굴의 균형이 틀어졌으며 낮은 자존감과 우울
감을 나타냈다.  
 
난 집에서 이렇게 맞고 있는데 학교가서 100점 맞아야 하는데…이쁜 애
들은 인생이 편해…. 여성스러운 걸 거의 회피하고 살았어요…이쁜 것들이 
인생이 편하고 공부하려고 그러면 괜찮아 넌 원래 이쁘니깐 그냥 살아…너 
공부 못해도 돼…. (D) 
어렸을 때 엄마꺼 바르고 이런거 저는 아빠꺼 면도를 바르고 피가 다 났
거든요…. 약간 엄마의 여성성 이런 것 보다 아빠가 하는 것에 대해서 남자
가 사회적으로 인정 받고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아서 …. (D)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죽고 싶다는 생각도 해봤어요… 꿈이 뭐냐고 물
어봐주신 분이 없었어요 어렸을 때는 있었는데 지금은 지금 생각해 본 적이 





③  미에 대한 갈망  
 참여자 B는 지속적으로 여성스럽고 아름답고 싶음을 갈망하였다. 이는 앞
의 선행연구 탐색에서도 나타난 여성으로서 절대적인 미에 대한 갈망과 자
신을 고양시키고 아름답게 보이고 싶어함(Bloch & Richins, 1992; 김기범 
& 차영란, 2006)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내면에 그 의미를 탐색해 
본 결과,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도 내포되어 있어 자존감 문
제도 관련되어 있다. 미에 대한 갈망과 타인의 인정에 대한 갈망이 복합적
으로 존재함을 파악하였다. 더불어, 렛미인(let美人)의 박화성도 산후의 극
심한 신체 변화로 여성성에 대한 상실과 그로 인한 자존감과 사회적 문제까
지 직결되어 있어 여성으로의 삶에 대한 절망을 토로하였다.  
 
내가 많이 원하지 않았었나 아주 간절히 정말 그렇게 되고 싶은 그런 간
절함이 있었어요…여자가 60키로 넘어가면 기본적으로 아무리 꾸며도 이쁘
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굉장히 많았던거 같아요 아름다워 지고 싶은 마음이 
컸었던거 같아요…. 
내면적으로 자주 상처를 받아보니깐 …. 외모라도 좀 인정받고 싶은 그랬
던거 같아요…. (B) 
 
나 결혼하면서 모유수유룰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저한테 돌아온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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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가슴이었어요 아예 작아진게 아니라 사라져봤으니깐 절벽 가슴은 여
자로서의 저를 초라하게 만들었어요 아예 여성으로써는 끝이다… 저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근데 너무 없으니깐 그렇지 누구한테 보여준 적도 없
잖아 (눈물)… 박화성 
 
 
이상에서 언급한 개인적인 원인들의 관계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유전적 원인에 의한 병약은 다른 원인들과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단독으로 심리적 질병에 영향을 미침을 파악하였으나, 
렛미인(let美人)의 박동희처럼 유전적 외모 문제는 사회적 비교 등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급격한 신체 변화도 사회적 비교와 함께 복
합적으로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급격한 신체 변
화는 그 이전의 다른 스트레스 요인으로 인해 나타난 것이다. 심적 스트레
스 요인과 급격한 신체 변화와 이로 인한 사회적 비교가 종합적으로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다.  
다른 문제들도 여러 참여자들에게서 나타났지만 부모 관계 문제는 참여자
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참여자에게서 나타나 부정적 심리상태에 영향




2) 사회문화적 요인 
 
① 사회적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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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들의 대부분이 미디어로 인해 형성된 이상적인 미에 적합하지 못함
으로 고통 받고 있었으며, 또한 다른 타인과의 비교에서 오는 좌절감으로 
고통 받고 있었다. 이는 Festinger(1954)에 의한 사회적 비교 이론과 
Fredrickson & Roberts(1997)의 자기 대상화 이론에서도 나타났듯이 지
속적인 자기 감시와 그에 따른 신체 수치심 및 불안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
다. 이러한 사회적 비교 요인은 단순히 정서적인 우울과 불안만 야기할 뿐
만 아니라 자기 비하, 인지 왜곡과 대인관계 위축 등 파생적인 부정적 측면
까지 동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한테 왜 이렇게 안 어울려 막 나에 대해서 더 안 좋게 평가하고 그랬었
는데…정말 안 어울리게 하고 나갔을 때 조마조마 하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C) 
이쁜애들은 공주님이고 이게 굉장히 부러웠던거 같아요…(D) 
20대 여자들은 긴 생머리를 해야 하고 여대생처럼 샤랄라해야 한다는게 
여리여리 해야 하고 한국 여대생이 엄청 다 날씬한 그런게 좀 강했는데…(E) 
진짜 사람을 의식하는 부분들이 되게 컸자나요 그것도 외모에 직결되는 
부분이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두려워 하는 마음으로…(C) 
뚱뚱한 나를 이성들이 좋아할꺼 같지가 않아요…(C) 
 
 
② 억압  
참여자 B는 사회적 위치의 특수성 때문에 주변에서의 억압이 매우 큰 것
으로 파악되었다. 주변에서의 억압된 시선과 말투뿐만 아니라 자신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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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사회적 위치에 걸맞는 행동과 말투를 하기 위해 통제하고 억압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 다른 참여자 E도 집안에서의 기대와 강한 억압이 있었고 
거기에 부응하기 위하여, 또는 억압에서 벗어났을 때의 불안감과 공포를 차
단하고 안정하기 위하여 행동과 인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
만 이로 인한 다양한 문제점이 생기는 것을 확인되었다. 
 
자유롭고 싶은 열망이 있어서…마음대로 짧은 치마도 입고 싶고,머리도 하
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교회 사람들이 안좋게 이야기 하다 보니 못해요(B) 
어떤 분들은 꽃이 너무 크네요 막 이러구…제가 너무 피곤하게 살았어요…
교인들 앞에서 저는 강한 사람, 웃어야 하는 사람, 편안해 보여야 하는 사
람…교회 대인 관계 대해서 너무 상처가 크다 보니까…(B) 
가족들에게 많이 눌려서 내 주관을 가족들에게 못 펴는..막 어디 떠밀려 가
지고…진짜 순종도 아니고…우리 집안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스타일이거든요
…가족한테 맞추어서 너무 착한 아이 콤플레스가 심했는데…(E) 
 
 
억압은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사회적 지지의 결여가 아닌 과도한 사회적 
지지에 의한 것이다. 사회적 지지의 부족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
였으나, 이와 반대인 오히려 과도한 사회적 기대와 억압이 문제를 양상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상에서 언급한 여러 원인들은 한 가지만이 단독으로 심리에 부적 영향
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회
적 비교와 신체변화로 인한 부적 시너지로 우울감을 유발하거나, 부정적 부
모관계 형성의 문제와 사회적 비교, 억압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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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참여자들 모두 2개 이상의 원인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
악되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판단되는 것은 부모와의 부정
적인 관계로 인한 왜곡된 인지 형성 및 잘못된 신념, 가치 등으로 판단된다. 
잘못 형성된 부모 관계는 다양한 부정적인 증상을 유발하였는데 그 증상에 




 위에서 살펴본 원인에 따른 증상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연구분석 결과, 크게 낮은 자존감과 부정적인 정서, 그리고 경직된 사고로 
범주화되었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한가지 원인이 증상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 증상 또한 복합적으로 
다양한 증상을 유발하였다. 
 
① 낮은 자존감: 타인지향성, 자기 개념 불완전, 사회적 비교, 대인관계 
기피, 낮은 자기 탄력성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경중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자기 개념이 불완전하고 
자존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원인에서도 언급한대로 대상(부모)과 
자기와의 좋지 않은 경험에 의해 부정적인 자기 개념이 형성되었고 낮은 
자존감이 생성된 것이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낮은 자존감을 지니게 
되면 자기 개념이 불안정하거나 불확실해진다는 주장과 일치한다(최윤희, 
2003). 또한 타인지향성이란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１０５ 
타인을 중심으로 사고하고 반응하는 것을 말한다. 참여자들은 타인지향성이 
높으며 사회적 비교에 높은 민감성을 지니고 대인관계에서 기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참여자 A는 낮은 자기 탄력성을 보여 분노 감정을 
표현하였다. 이는 자아통제 능력이 낮아 불안해하고 과잉행동의 정서문제가 
동반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유사하다(김은주 & 이승희, 2013).  
나를 안 좋아하는 거 같은게…이런 거에 요동하는 거…너무 제 자신에 
대한 또 화살이 자꾸 나한테 오는 거 같아요…내가 부족하고…자존감이 또 
바닥으로 떨어지고…(C) 
지우개로 지워지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나를 지우는 것 같아요 (C) 
회사 동료가 나를 막대하는 거 같아요.. 지적으로 뛰어나지도 
않고…외적으로 초라한 모습이기 때문에 나를 무시하는 거 같아요 (A) 
이성들이 외모 때문에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성들과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해요.. (C)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괜찮다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E) 
그 여학생이 미워가지고, 일어날 때 가방 쳐서 얼굴 때려야지, 그게 




② 부정적 정서: 우울과 불안, 분노, 공허감 
   모든 참여자들이 우울과 불안한 증상을 보였다. 우울은 부정적 정서의 
대표적이라 할 만큼 대부분의 참여자에게 나타났다. 참가자 C는 극단적으로 
낮은 자기 효능감에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학습된 무기력(배정희, 
１０６ 
2008)을 동반하였으며, 많은 일을 미루는 상태까지 이르렀다. 참여자 A는 
우울과 함께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불안감은 위험
이 있고 그 위험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해야한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이지만 
과할 경우 병리적으로 발현되기도 한다. 이 참여자는 이러한 불안감의 위험
을 대처하는 방식으로 분노를 택하기도 하였다. 또한 참여자 D만 공허감으
로 힘들어 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이는 내가 없는 것 같은 자기와의 관계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다(Kim, 2016).  
 
마음에 막 휘몰아 쳐가지고 이렇게 막 어떻게 컨트롤이 안됐어요…(A) 
여전히 불안하고 소화가 안되고 막 불안해가지고 막 먹고 있고.. 불안해
가지고 하는 행동들 있잖아요…그게 악순환처럼 돌아가는게 …. 이게 반복 
되나보니 이제는 변화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게 되요…무기력해져 있어요
…(C) 
몸도 좀 힘들었지만 제 안에서 계속 화가나, 불안감에 대해서 좀 제가 위
기의식을 느꼈어요…(A) 
진짜 가방으로 얼굴을 면상으로 치고 싶은 분노가 그 꼴 보기 싫은 그게 
올라오는거에요….(A) 
이 안에 것이 이만큼 안 채워지면 그 empty를 계속 느껴요…충전이 안된 
상태에서 밖을 돌고 있다는 느낌이 있는데…(D) 
 
 
③ 경직된 사고: 높은 기준, 용납과 수용 불가  
일부 참여자들은 수용과 포용에 매우 경직된 모습을 보였다. 특히나 
１０７ 
타인에 대한 경직된 사고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도 매우 높은 기준으로 
용납을 하지 못하는 증상을 보였다. 특정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불안, 열등감, 자격지심, 낮은 만족, 무기력과 자책 등 많은 증상이 
나타났다. 타인 또한 마찬가지로 자신이 세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분노, 대인관계 차단, 과도한 경쟁 의식 나타났다. 이는 잘못된 학습 결과로 
관계 상실과 거절의 두려움이 생성되고, 대상관계 작동모형이 무의식적으로 
고착되고 상황이 바뀌었음에도 부적절하게 유지되어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 
것이다(Kim, 2016). 
 
잘 꾸미지 않을꺼면 멋을 내지 말아라 어설프게 내서 웃기느니 안 내는 
게 낫다 이런 마음….(A) 
나에게 가장 최선의 것을 선택해야지 한다는 것이 항상 나의 머리에 있었
던거 같아요…단순히 즐겁지가 않은 거에요…너무 잘할려고 하는거 아니야 
하는데 들리지가 않는거에요 너무 못한다는 생각만 있고 ….(A) 
제가 굉장히 불쾌한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거야, 나한테 가까이 오지마….
나는 너한테 예뻐 보이려고 화장 따윈 하지 않겠어…(D) 
그러니까 대학 못가는거야 내가 속으로 정제를 막하고…나중에 보니깐 그 
무리에 끼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거를 조금…(D) 
일부러 블랙만 입고 다녀 강해 보이려고 똑부러지고 쎄보이고 싶어서…(D) 
 
 
이상으로 파악된 증상을 살펴보면, 낮은 자존감에 의한 심리적 증상으로
는 타인 지향성과 자기 개념의 불완전성, 낮은 자기 통제력과 사회적 증상
으로는 대인관계 기피가 있다. 또한 감정적 증상으로는 우울, 불안과 분노
１０８ 
이다. 이와 더불어, 스트레스 요인과 마찬가지로 단편적으로 증상이 나타나
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타인지향성과 대인기피, 높은 사회적 비교 등 
나타나며, 낮은 자존감, 우울과 높은 기준에 의한 수용 불가 등 증상이 나
타났다(표7). 패션 관련된 부정적 심리 증상으로는 원인을 외모로 귀인하게 
하는 낮은 자존감이 파악되었다. 또한, 외모에 대한 높은 기준과 사회적 비
교, 의복을 통한 타인 수용 불가라는 대인 관계 기피가 나타났다.  
 





















자기 개념 불완전 
사회적 비교 
대인관계 기피 








용납과 수용의 불가 
１０９ 
제 2 절 패션테라피 기제 및 효과 
 
본 절에서는 패션테라피를 시행하면서 나타난 변화 즉 치유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때 어떠한 기제로 인하여 치유가 되었으며 그에 따른 즉각적인 반
응과 효과를 살펴본다. 특히 패션테라피의 효과가 장기적으로 유지됨을 살




1. 패션테라피의 기제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파악된 주요 기제로는 인지변화이다. 도출된 
기제는 세 가지로 장려(encouragement), 인지변화유도(induction of 
cognitive change), 자기표현(self-expression)이다. 이론적 배경에서 
도출된 기제의 능숙 대신 연구 분석을 통해서 인지변화유도가 등장하였다.  
 
① 장려 
전문가의 장려  
패션테라피 과정 중에 전문가의 인정으로 상담의뢰자는 자기 확인을 하게 
된다. 자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전문가의 인정과 장려로 인해 
심리적 안녕감을 얻게 되었다. 참여자 C는 비록 패션이라는 한 분야이지만 
심리적 안녕감을 얻음으로써 다른 영역으로의 관심과 자신감 성장 등의 
동기로 발전하도록 하는 중요한 기제임을 파악되었다. 이는 다른 연구에서 
나타난 전문가의 지식과 권위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태도와 유사하다.  
１１０ 
뭐랄까 조금 더 컨펌을 해주셨잖아요,,, 그렇게 어울리는 것을 이야기 
해주니까 좀 더 어울리는 것은 더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활용하게 
되고…(C) 
예전에는 이게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 고민했다고 하면 지금은 아니깐 더 
자신감있게 하고 나갈 수 있는 거죠…(C)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거 혼돈 때문에 참 많은 시도들을 여러 
가지를 한 거 같고 그런 혼돈이 많았는데 너는 이런 사람이야 이야기 
해주는 것만으로…이 기간이 큰 인사이트였던거 같아요…(C) 
그때 그런 레슨들을 통해서 굉장히 현재 자기 모습이 어떻게 거기에 
어울리는 것을 무엇인지 많이 배웠잖아요…내 모습에서…어울리는 작업들을 
그리고 편안하게 좀 나를 받아들이는데 큰 도움이 됐어요… 나 자신에 대한 




주변의 장려 및 긍정적 피드백 
패션테라피 프로그램을 하면서 그룹 역동에 의한 소속감 등 주변의 
장려를 기제로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프로그램 이후 일상생활의 
대인관계에서 긍정적인 피드백이 대다수의 참여자들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유발하고 관계를 유연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사회적 상호작용인 주변의 장려를 통한 긍정적인 인정, 지지와 관심을 받게 
됨으로 희망과 심리적 안녕감을 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Kong, 2009).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예뻐졌다고 무슨 일 있냐고 그래서 꾸미기 
시작했다고 하니깐 다들 칭찬해주니깐 기분이 되게 좋더라구요… 자신감도 
１１１ 
생기고..(B) 
나 혼자 예쁘게 보여야 된다고 노력할 때는 일방적인데 피드백을 
받으니깐 그 힘이 되게 컸던 거 같아요…(C) 
나가서 보신 분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말씀 하시더라구요 얼굴이 뭔가 
반짝 반짝 해 보인다고 지적여 보이기까지 한다…(B) 
너 오늘 왜 이렇게 이뻐 하시는데 …그리고 나서 계속 칭찬을 연달아서 
다른 사람이 다른 종류로…그때 내가 의식한거야(D) 
다른 사람들이 다른 종류의 피드백을 주는게 되게 저한테는 도움이 많이 
됐던 거 같아요.. 하나만 피드백을 받거나 한 사람한테만 받으면 자극이 
별로 없는데 정말 돌아가면서 종류별로….(D) 





참여자의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인 사고를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변화하도록 유도한 기제이다. 우선, 자기를 돌아보는 자기성찰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는 증상에서 언급되었던 심각한 타인 지향성의 시각이 자기 
성찰을 통해 자기 지향성으로 인지가 변화된 것이다. 변화된 지향성의 
시각은 이후 많은 긍정적인 영향력을 유발하였다. 그리고 높은 기준이 
낮아지는 인지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합리적이고 적절한 기준을 
세우고 기대를 만족하는 방식으로, 자기 효능감을 점차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대인관계의 유연함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또한 패션테라피 프로그램 
１１２ 
과정 중 참여자 서로가 서로의 변화를 보면서 사회 학습에 의한 긍정적인 
효과도 나타났다. 이는 Bandura(1977)의 사회 학습이론에 기초해 관찰을 
통한 새로운 행동의 학습과 그에 따른 인지 변화라 할 수 있다. 
 
 
타인지향성 시각 변화 
 
내가 나를 조금 사랑하는 길을 찾아가는 거 되게 긍정적이고 밝은 미래가 
보이는 느낌…계속 본인 성찰하고 인식을 가지고…(A) 
막상 현실에서는 내가 현재 할 수 있는 것도 하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내가 살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을 해봐야겠다고….(B)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내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나 이런 것들이 
뭔가…패션이랑 옷이랑 연관해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그건 되게 좋은 
변화인 것 같아요…. 제가 좀 많이 생각을 할 수 있게 화두를 던져줬던 거 
같아요….(E) 
남자든 여자든 자기가 뭐를 좋아하는지 인지를 한번쯤 하는게 되게 
중요한 거 같아요…나한테는 계기가 된거 같아요 배워서라도 꾸미는 
것을…(E) 
무조건 막 인기가 많아야겠다가 아니라 내 취향을 알아야겠다…아 각자 
취향에 맞는 사람을 만나서 서로 주고 받으면서 사는 거구나….(E) 
오늘 네일 하는 거 보면서…많이 자극이 돼서 일기 쓰고 혼자 리플렉션 




낮아진 기준  
 
선생님 머리 올린 거 보니 너무 좋아서 집에서 나도 거울보고 올려 
보았던 거야 그때 되게 이뻤고 오늘도 그렇고…(A) 
동생이 언니 남자 앞에서는 립스틱이라도 발라… 그래야 시집가… 비웃은 
건 아니겠지 고마워… 내가 처음으로 조언을 받아들일께 했어요…(D) 
머리 묶으니깐 되게 달라 보여요 하는데 저것도 칭찬이려니 그러니깐 





③ 자기 표현 
자기 표현 기제는 크게 두 가지 하위차원으로 분석되었는데 꾸밈 그 
자체와 본연의 자기 찾기이다.  
자신을 꾸밈으로 오는 그 자체에서의 만족과 더불어 억압된 사회 
상황에서의 일탈과 해방을 언급하여 패션테라피의 기제임이 확인되었다. 
이는 선행 연구에서 언급되었던 사회적 비교나 대상화가 아니며 누구에게 
보여주고자 함이 아닌 자신을 단지 아름답게 가꾸고 싶어하는 기본적인 
욕구에 의한 것이다. 이러한 미에 대한 갈망을 가꾸고 꾸밈으로써 해결한 
것으로 Bloch & Richins(1992)의 인간으로서 절대적인 미에 대한 갈망이 
존재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결과이다. 또한 남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닌 본연의 자기를 찾으면서 나 자신의 만족과 고양을 위해 꾸미는 것이다. 
페미니스트의 주장처럼 여성이 보이기 위하여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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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위하여 자아를 표출하기 위하여 옷을 입는다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패션테라피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성으로서 미에 대한 욕구를 
충족함과 동시에 자기를 찾아감으로써 다양한 긍정적 결과를 유도하는 
기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꾸밈 
나에게 맞는 컬러를 찾아서 바꿔보니… 해보면서 재미있었고 활력이 
생겼어요…(A)  
오늘도 화장 잘해서 기분 좋은…. 지금은 사도 흰색, 핑크색, 빨간색 
이렇게 밝게…기분도 밝아지는 것 같아요…(B) 
오늘 평상시에 바르지 못하던 레드 립스틱을 바르고 왔어요…자유롭고 
싶은 열망이 있거든요…미니 스커트도 입고 싶고.. 머리도 하고 싶고…(B) 
남편과 데이트할 때 내가 좋아하는 옷, 메이크업을 하고 … 원하지만 
하지 못하던 것을 해봐서 좋았어요…(B) 
저는 제가 되게 원래 이랬던 사람이었던 거 같아요… 원래 이렇게 이쁜 
거 좋아하고 여성스러운 거 좋아하고 분홍색을 좋아하고 흰색을 좋아했던 
사람인데…(B) 
예뻐 보일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불쾌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제가.. 느꼈던 거 같아요… 막 세상이 원하는 … 성형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가 기쁘게 남한테 보여줄 수는 
있는데…집에 혼자 있을 때는 엄청 이쁘게 입어요…(D) 
패션과 외모 가꾸기도 나를 사랑하는 하나의 방법인 것을 알게 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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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 콤플렉스에서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게…  내가 어떻게 꾸밀 때 내가 
나 자신을 가장 즐겁게 하고 가장 이뻐 보이겠다 이걸 좀 알게 된 거 
같아요…(E) 
네일도 약간 뭐라고… 손톱도 분홍색으로 한번 내가 발라보고… 내가 
샵에서 받았고… 내 몸에 내가 관심을 기울여 주는 느낌, 내가 나를 
사랑해주는 느낌…(E)  
 
자기 찾기 
요즘 핑크에 엄청 꽂혀 있긴 한데… 파스텔 톤도 시도해보고 핑크 핑크 
해도 되지만…요즘엔 너무 남의 신경을 안쓰는 거 같기도 하는데…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 자아를 찾고 있는 거 같아요…(E) 
나한테는 계기가 된 거 같아요 배워서라도 꾸미는 것을 배웠자나요 아 
내가 어떤 스타일이 어울리지 생각하면서.. 그 취향을 찾는게 되게 중요한 
거 같아요…자기의 고유한 미를 찾아가는 거 같아요(E) 
남에게 잘 보이게 하려 옷을 입기 보다는 나를 표현하기 위해서 나 
스스로 만족하기 위해서 옷을 입게 되고… (E) 
저도 외출할 때 꾸민 적이 별로 없어요 화장도 별로 안하고, 그러고 
살다가…외모를 꾸미는 것도 그 사람의 인격에 포함이 되는구나… 때와 
장소에 맞게 어울리게 꾸밀 필요가 있겠다… 오늘도 이렇게 분홍색 옷도 





<표 8> 패션테라피의 기제 분석 결과 
 
 
나타난 기제 중 장려는 주변의 장려뿐만 아니라 특이하게 전문가에 의한 
장려도 매우 큰 변화의 기제로 나타났다. 또한 패션테라피 이전에는 타인의 
시각에 의지한 타인지향성이 컸다면, 패션테라피 이후 자기지향성으로 
변화한 것이 가장 큰 변화라 할 수 있다. 또한 꾸밈을 통한 자기 표현이 
정서적 변화와 심리적 변화를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8).  
특히나, 패션테라피 기제는 다른 예술 테라피와 달리 자신을 꾸미는 자기 
표현의 기제가 나타났다. 이는 패션테라피만의 고유 기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패션테라피로 외모가 변화되고, 변화된 외모는 주변에서 더욱 쉽게 
인지된다. 즉, 인지가 쉽게 되므로 칭찬과 장려 등의 선순환적 피드백이 
더욱더 활성화되어 참여자의 변화를 더욱더 촉진 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패션테라피만이 지닌 훌륭한 치유 기제라 할 수 있다.  
 
 대주제 소주제 내용요약 
기제 
장려  전문가 확인 및 장려 
긍정적 피드백 
자기 확인 및 확신  
주변의 칭찬  
 
인지변화유도 낮아진 기준 
타인지향성 시각변화 
 
낮은 기준의 만족감과 기쁨 
자기 지향성으로 시선 변화 
부담에서 동력으로 
자기 표현 자기 찾기  
꾸밈 
억압에서 해방 
다른 참여자의 꾸밈 모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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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패션테라피에 대한 반응 
패션테라피를 실행하면서 기제에 의해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난다. 
패션테라피 시스템 상에서 효과로 절차가 진행되기 전, 기제에 의해 나타난 
참여자들의 반응이다. 여기서는 단기 반응과 장기 반응을 살펴보고 
단기에서 진행되면서 유지되는 것과 변화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한다. 
 
1) 단기 반응 
 단기 반응은 패션테라피를 실행하는 2주에서 7주 사이에 나타난 
참여자들의 반응을 말하는 것으로, 분석 결과 동기 부여(stimulate 
orientation), 시각 변화(change value), 카타르시스 경험(experience 
catharsis), 환경 지배(dominate environment)로 범주화되었다. 
 
① 동기 부여  
참여자 E는 패션테라피 프로그램에서 배운 메이크업 등 소소한 한가지를 
활용하고 그것을 통해 자신을 꾸미며 성취감을 느꼈다. 꾸밈뿐만 아니라 프
로그램 중에서 받은 전문가의 장려 및 인지 변화를 통해서 자신을 성찰하고
자 하는 동기와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동기가 부여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패션 영역 외 다른 영역으로 조금씩 도전하고자 하는 동기가 생기고 
성취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기력 극복과 대인관계 개선 등 패션테
라피를 진행하는 동안 하고자 하는 열정이나 의지를 보였으며 아주 낮은 자
기 효능감을 서서히 회복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발전되는 양상을 보였
다. 이것은 이는 인본주의적 입장에서 주장하는 인간의 성장 의지를 보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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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아까 그 사람 성격 특성을 알아야지 스타일링이 나온다는 것처럼 …. 크게 
생각 못했던 부분들을 내가 먼저 생각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이미지를 원하나 이런 것 좀 한 번 생각해보면 좋겠고(B) 
내가 어떻게 꾸미고 내가 좋아 하는 게 뭔지 알아가고 하니깐 좋은 거 
같아요… 제가 뭘 좋아하는가 찾는 과정인 것 같아요…(E)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씩 하다 보니깐 하나씩 하다 보면은.. 작은 성
취들 작은 기분 좋음들… 조금씩 그렇게 하고 싶어지는 거 같아요 (C) 
할 수 있는 일에 정말 한 발짝이라도 조금씩 움직여 보는 것에 대해서도 
배운게 있구나 생각해요… ‘해야 된다’가 굉장히 많았는데… ‘하고 싶다’가 조




② 시각 변화 
패션테라피를 진행하면서 가장 큰 인지 변화는 타인과 자신에 대한 시각의 
변화이다.  이전에는 모든 관점이 타인을 향하여 시선이 고정되어서 타인이 
어떻게 생각할지, 타인의 반응은 어떠할지 이러한 신념 기반에 따른 인지와 
행동이 수반되었다. 하지만 패션테라피를 통해서 이러한 시각을 자신에게 
돌려야겠다는 인지 변화가 나타났으며 향후 정서, 사회, 행동 등 많은 
긍정적인 효과도 나타났다.  
 
내가 원하는 것이 뭐가 있는지 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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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신을 다른 사람한테 포커스를 맞춰서 나를 꾸미는게 아니라 나 
스스로에게 흥미를 갖고 그것을 잘 보살피고 돌보는 것을 목적으로…(C) 
요즘엔 너무 남을 신경 안쓰는 거 같기도 하는데 저는 이론 과정을 통해서 
제 자아를 찾고 있는 거 같아요(E) 
예전에는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꾸밈이나 화장이었다면 
지금은 저를 위해서 아침에는 꼭 화장을 하고  …(C) 
 
 
③ 카타르시스 경험 
카타르시스 경험 또한 위의 시각변화에 대한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 
가능하다. 카타르시스는 자신의 생각보다 타인의 생각과 기대에 대한 
압박과 다양한 문제 상태에서 벗어난 심적 상태를 말한다. 진정한 자기 
탐색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바를 표현하고 타인의 기대와 시선에서 벗어난 
해방을 통해 기쁨과 행복감의 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되었으며, 자신 개념을 
확립하게 되었다.  
 
레드 립스틱으로 남편하고 데이트하고….내가 원하는 옷과 메이크업을 하
면서…원하지만 하지 못하던 것을 해봐서 좋았어요…(B) 
내 주장을 가족들한테 하는 거 같아요…그렇게 안 살아도 된다는 걸 많이..
가족의 시선을 벗어나서 내가 좋아하는 …(E) 
충전 안된 상태에서 밖을 돌고 있는 느낌이 있는데… 제가 느낀 거 
reflection 하고 하면서.. 조금 더 내적으로 많이 채워지는 느낌…(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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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환경 지배 
패션테라피를 경험하면서 나타난 환경 지배는 본 연구를 시작할 때 
생각했던 것보다 참여자 E를 통해 훨씬 큰 영역으로 확장된 반응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패션테라피를 통해 인지가 변화하고 주변의 장려를 통해 
사고에 대한 편협함을 벗어나게 되고, 주변 환경을 점차 자신이 주도하는 
지배하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고의 편협함을 벗어나는 것을 
응용하여 다른 영역에까지 적용하는 시야 확장적 환경지배인 것이다. 
이러한 환경지배는 자신의 개념뿐만 아니라 자존감을 향상시키는데 좋은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금 많이 보는 폭이 조금 더 넓어졌달까 예전에는 요것만 봤다면 (E) 
그렇게 안 살아도 된다는 걸 많이…패션이랑 대인관계 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그런 걸 느껴 가지고…(E) 
진짜 해야 되는 일을 못했던 거 같은데…거기에서 오는 에너지가 또 있고 




2)  장기 반응 
 장기 반응은 패션테라피 프로그램이 끝난 후 1개월 뒤와 3개월 뒤의 
인터뷰에서 나타난 참여자들의 반응으로 분석 결과, ‘동기 부여’, ‘시각 변화’, 
‘포용 발생’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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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동기 부여 
프로그램이 끝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동기부여 반응은 단기에서의 
동기부여와 거의 유사하다. 차이점은 단기적 동기부여는 자기 효능감을 
서서히 회복하려 하는 동기이며, 부정적인 즉 무기력이나 불편한 
대인관계에서의 개선에 대한 의지와 열정의 동기이다. 반면에 장기적 
동기부여는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선 자기 효능감을 좀더 공고히 하는 
동기이며 조금 더 긍정적인 재미, 설레임 등의 동기이다. 장기적인 
동기부여에서는 좀더 많고 다양한 행동을 시도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시각 변화의 반응까지 동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가 안 어울리는데 집착하고 있었던 것들..  그런 것 많이 버리고.. 그냥 
주고 이런데 많이 힘을 얻었던 거 같고….(D)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메이크업을 배우고 나니 생각보다 어렵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B) 
내가 어떻게 꾸밀 때 내가 나 자신을 가장 즐겁게 하고 가장 이뻐 
보이겠다는 이걸 좀 알게 된거…(E) 
격려 받고 이렇게 하니까 좋다 그러면 좀 괜찮아지면 천연화장품이나 이
런 거 찾아서 해봐야 겠다…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거 같고…(D) 
내 정서적인 것이 채워지니깐 자기의 고유미를 찾아가는 거 같아요….(E) 
제가 패션에 좀 관심을 갖고 이런 거 해보면 재밌겠다 이런거 하면 괜찮
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게 해준거….(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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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부응하고자 하는 동기부여는 단기적인 반응에서 나타나지 않은 
새로운 등장한 반응이다. 이러한 동기부여는 장기적인 시간이 지난 뒤 
대인관계의 선순환적인 구조에서 나타난 것이다. 초기 변화에 대한 칭찬이 
있었고 그에 따른 주변의 기대와 칭찬에 부응하기 위한 동기가 생겼다. 
부응에 따른 노력을 지속적으로 투입됨으로써 긍정적인 효과도 나타났다..  
 
바뀌면 계속 피드백을 줘가지고 제가 거기에 부응할려고 계속 하나씩 
더하는 더하는 거 같아요 (D) 
계속 칭찬을 해주니깐 거기에 맞추서 뭘 자꾸 찾게 되고…막 피드백을 
해주니깐 더 부응할려고 입게 되고…(D) 
 
 
② 포용 발생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시각변화와 해방 등 억눌림과 자신을 찾고자 함에 
대한 반응이 주를 이루었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를 넘어선 주변의 
긍정적 피드백에 대한 수용 및 포용의 반응이 나타났다. 자신에 대한 
기준을 낮추어 포용을 하기도 하고 타인에 대한 방어기제를 낮추어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내가 너무 나를 다그치고 해야 되는거 should가 되게 많았어요…내가 
많이 풀어져서 되게 편했던 거에요…풀어지니까 색깔도 되게 다양하게 입고 
싶고 뭔가 내가 스스로 다양성을 찾아가는 느낌…(D) 
칭찬인지 욕인지 순간적으로 헷갈리는가 했는데 뭔가 달라져서 교수님도 
놀라셨구나 하는 느낌은 있었어요…(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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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각 변화 
시각변화는 단기적인 반응의 관점과 유사하다. 패션테라피를 통해서 
자기를 성찰하는 등의 인지변화와 긍정적 피드백을 통한 장려를 기반으로 
타인보다 점차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각의 변화가 나타났다. 이로 인하여 
대인관계가 개선되었고 자아 개념 강화되는 등 정적인 효과들이 나타났다.  
 
오늘보다는 내일을 위해 오늘을 포기하는 삶이었다면 …상담 후 나의 
성향을 바뀌기 위해 오늘을 누리려는 심리적 변화가 생겼어요….(A) 
예전처럼 막 엄청 이해가 완전 안되고 그러지는 않고 그냥…대인관계에서.. 
담을 치고 있었던거 자나요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깐 이제는 이해 
폭이 넓어져서….(E) 
허례허식이나 그런 좀 불필요한 그런 시선에 대한 의식들이 사라졌다고 
해야할까…(C) 
사람들과의 관계나 피드백 받고 이런게 좋고.. 관계 속에 들어가고 싶고 
들어가려고 하고.. 이쪽으로 가는게 놀라운 변화인거 같아요…(D) 
 
 
3) 유지 및 변화 
단기 반응과 장기 반응의 유지와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단기에서 장기로 유지되는 반응으로는 동기유도와 시각 변화이며, 변화된 
반응으로는 단기에서 나타났던 카타르시스 경험과 환경 지배 대신 포용 
발생이 등장하였다. 이는 패션테라피 강습을 받은 직후에는 타인만을 
생각하던 시각에서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다면, 강습을 받고 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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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른 뒤 자신을 성찰 한 후 타인도 포용하는 한 단계 발전한 반응이라고 
판단된다(표9). 
 
<표 9> 반응 분석 결과 
 
 
따라서, 패션테라피 시스템 모델 정립을 위해 단기 반응과 장기 반응을 
통합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통합된 반응으로 동기유도, 시각변화, 환경지배, 
카타르시스 경험이다. 장기 반응에서 나타난 포용발생은 시각변화 측면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 결과이다. 
 
 








자기 지향성 생성 
억압에서의 해방 







만족, 활력, 에너지 
의지, 열정, 부응 
낮아진 기준과 수용 
자기지향성의 강화 
선순환적 피드백 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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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패션테라피 효과의 질적 분석 
본 절에서 효과를 3가지 측면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상담의뢰자의 입장에서 문제해결의 목표 달성에 대한 분석과 둘째, 강습에 
따른 효과와 마지막으로 패션테라피 시스템 모델을 기반으로 한 효과를 
분석하도록 한다.  
 
1) 패션테라피 목적 달성 확인  
 상담의뢰자들이 패션테라피에 참여한 목적이 달성되었는지 우선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목적이 달성됨으로 패션 테파리가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목적이 달성되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상담 
전문가의 소견과 참가자의 의견 및 연구자의 관찰을 통해 판단하였다. 최종 
만남에서는 첫 회기에서 자신의 참여한 목적에 대해 다시 한번 알려주고 
목적 달성이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상담 전문가와 
본 연구자와 의견을 취합하여 그 목적 달성여부 결과를 도출하였다(표10).  
 상기에서 언급된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참여자 A의 목적은 
분노치유이며, 참여자 B는 대인관계의 자신감, 참여자 C는 무기력 벗어남, 
참여자 D는 자존감 향상, 참여자 E는 외모 콤플렉스 극복이 목적이었다.  
 
상담의뢰자 A는 패션테라피에 참석하였을 때 분노를 치유하고 싶다는 
목적을 밝혔다. A는 최종적인 인터뷰에서 분노가 줄어들어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이는 패션테라피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임신에 의한 것인지 
명확하지가 않아 그 효과가 패션테라피에 의한 것이라 명백히 밝히기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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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신을 가꿔 나가면서 흥미를 느끼고 나의 불안정한 정서를 이해하게 
되었고… 임신에만 신경쓰면 되는 그런 심플한 생활패턴이 마음의 많은 
여유를 가져다 주었어요 … (A) 
 
상담의뢰자 B는 패션테라피 참석시 대인관계의 자신감을 회복하고 
싶다는 목적을 밝혔다. B는 참여자 중에서 가장 목표 달성을 이뤘다고 할 
수 있다. 본 패션테라피에 참석하면서 대인관계의 자신감을 지니게 
되었으며 장기적 인터뷰에서도 그 효과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외모적으로 변한게 도움을 ….마음이 편해지고 사람들 만나는 거에 대해서
도 두려움이 적다 보니까….(B) 
대인관계에서 만나면 그 사람의 이야기에 집중하게 되고 자신감이 북돋아
지니깐 상대방에 대해서 좀 마음이 열린다고 해야되나…공감이 생기게 되더
라구요... 전 되게 큰 변화이거든요…대화가 이렇게 진지할 수도 있구나 그
런 생각이 들었어요…(B) 
상담의뢰자 C는 패션테라피 참석시 무기력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하였다. 
C는 무기력에서 벗어나 무엇인가 도전하고자 하는 인지변화가 나타나 
목적이 달성되었다.  
하고 싶다고 조금씩 더 많아지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느껴지고… (C) 
작은 성취들 작은 기분 좋음들이 아예 없는게 아니었어요(C) 
단지 외면적인 거 때문에 기분이 좋은게 아니라 거기서 얻은 조금의 




상담의뢰자 D는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싶다고 하였다. D는 주변의 긍정적 
피드백으로 자존감이 많이 향상되었고, 자기 개념을 강화시켜나가 목적이 
달성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룹안에서 받은 피드백이나 관심.. 칭찬 이런게 기분이 좋았던거 같아요.. 
직접 말로 들으니깐….(D) 
내가 너무 나를 다그치고 해야 되는거 should가 되게 많았어요…내가 
많이 풀어져서 되게 편했던 거에요…풀어지니까 색깔도 되게 다양하게 입고 
싶고 뭔가 내가 스스로 다양성을 찾아가는 느낌…(D) 
 
상담의뢰자 E는 외모콤플렉스를 극복하고자 하는 목적을 밝혔다. 다른 
상담의뢰자들보다 패션테라피를 통해서 생각 이상으로 목적이 달성되었음을 
밝혔다.  
내가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지… 발견했죠…. 내가 어떻게 꾸밀 때 내가 
나 자신을 가장 즐겁게 하고 가장 이뻐보이겠다 이걸 좀 알게 된거 같아
요...(E) 
내가 내 자신을 사랑 할 수 있는 방법,, 내 몸에 관심을 기울여 주는 느







<표 10> 상담의뢰자별 패션테라피 효과 달성 여부  
 
 
본 분석을 통해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초기 패션테라피에 참석하였을 
때의 목적을 달성하였다. 하지만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상담의뢰자들이 본 
연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응답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인터뷰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면에서 최종 평가를 해야 한다. 패션테라피의 
최종 평가서로 인터뷰 외에 상담자의 관찰에 의한 평가 기록도 사용하였다.  
상담의뢰자 E의 경우, 패션테라피의 목표가 인간관계와 낮은 자존감 개선, 
외모콤플렉스 극복이었다. 연구자의 관찰 결과에 따르면 상담의뢰자의 
표정이 밝아졌고 대화에서 자신감이 넘쳤고 착용 의복 색상이 두드러지게 
밝아졌다(표11). 또한, 상담의뢰자와의 인터뷰에서도 적극적인 패션 탐색을 
시도하며 대인관계가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상담 전문가의 
조언에서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총체적으로 상담의뢰자 E는 
패션테라피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치료 목표가 달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상담의뢰자 연령 직업 목적 효과 
A 43 대학원생 분노치유 분노 감소(△) 
B 37 주부 대인관계 자신감 
대인관계 회복(○) 
C 36 종교인 무기력 벗어남 무기력에서 벗어남(○) 
D 34 대학원생 자존감 향상 자존감 향상됨(○) 
E 23 학생 외모콤플렉스 극복 외모 자신감 향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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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테라피 최종 평가서(상담의뢰자 E) 
상담의뢰자 E는 대학생으로 현재 참여자중 유일한 20대임 
환경 스튜디오에서 매주 화요일 10시~1시까지 만남 
7주 동안 계속 프로그램 진행 
치료목표 1. 인간 관계 어려움의 극복 
2. 낮은 자존감 개선 
3. 외모 콤플렉스 극복  
절차 1. 나만의 컬러 찾기 
2. 메이크업  
3. 코디네이션 
4. 헤어케어 
5. 이미지 메이킹  
최종평가  질문지 기술  
 상담의뢰자 변화에 대한 집단의 생각은 어떠한지  
 상담의뢰자의 주변 반응은 어떠한지 





결론  치료초기보다 치료 종료시 표정이 밝아짐 
대인관계의 긴장감이 감소하였으며 관계가 개선됨 
외모 콤플렉스를 극복하고 적극적으로 패션 탐색을 함  
의상 색상이 전체적으로 매우 밝아짐  
대화에서 자신감이 느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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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패션 테라피 하위 영역에 따른 효과  
본 장에서는 패션 테라피 하위 영역에 따른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패션 강습에 따른 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서 각각의 강습에 따른 
효과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강습에 따른 효과 분석은 크게 4 부분으로 
의복 & 액세서리, 메이크업, 네일 & 헤어스타일, 컬러 찾기로 나누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 실제로 진행하였던 강좌의 분류와는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분석의 어려움으로 다음과 같이 살펴보도록 한다.  
 
 (1) 의복 & 액세서리: 자신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이나 액세서리 강습을 통
해서 활력 등 긍정적 정서가 생기고, 자신감과 자존감 및 자아탄력성이 
향상되었다. 또한, 주변의 긍정적 피드백과 기준이 낮아지면서 수용을 하
게 되었으며, 자기 지향으로의 시선이 변화되었다. 또한 주변에 부응하기 
위한 행동변화도 나타나게 되었다.  
핑크색 옷을 사고 …. 막 혼자서 쇼핑하러 다니고… 하고 싶은 거 하니깐 
갈등도 그냥 되게 쉽게 .. 넘어 갈 수 있고 일단 좀 그러니깐 에너지가 생
기더라구요…(E)  
주일날 파란색 장미 브로치를 크게 하고 갔거든요… 많이 칭찬해주시고.. 
되게 예쁘다고 다들.. 굉장히 기분이 좋고… (B)  
속에다 원피스 입었거든요… 금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옷이었거든요…. 다
른 사람들이 다른 종류의 피드백…. 내가 좀 활발해지고 더 생동감 있어지게 
… (D)  
계속 인터넷 쇼핑하고… 내가 많이 풀어져서 되게 편했던거에요… 내가 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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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니까 색깔도 되게 다양하게 입고 싶고 뭔가 내가 스스로 다양성을 찾아
가는 느낌…(D)  
만원 주고 이런 옷들은 자꾸 칭찬하니깐 자꾸 더 막 사게되고… 이상한 
색깔을 입게 되고 우아 사람이 이렇게 되는구나 신기한 경험이었어요…(D)  
 
 
(2) 메이크업 : 얼굴형과 얼굴색 등 자신의 이미지에 맞는 메이크업을 통해, 
이미지가 개선되고 자신감과 자존감이 높아지며 자기 개념이 강화되었다. 
또한 하고자 하는 ‘동력’이라는 인지 변화와 그에 따른 행동 변화도 나타났
다.  
나에게 맞는 메이크업을 해보면서 크게 돈 들이지 않고, 나를 위해 4~5만
원 정도 투자하며 나를 꾸미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았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현재의 나를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될 것 같아
요…(E)  
배웠던 화장을 하고 갔는데 당연히 피드백은 … 다들 왜 이렇게 예뻐졌냐
고… 그날 화장을 좀 열심히 하고… 정성을 들인 만큼 효과가 있었어요… 배
운거 눈썹 열심히 갈색으로 하고 있고 핑크 계열로 하고 …(A)  
눈썹 색깔 바꾸는 거 ..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데..  
기본만 하고 썬크림이랑 눈썹만 해도 기분이 달라지니깐 기분이 훨씬 나
아지고 자신감도 생기고 더불어서 저는 저 자신한테 더 집중할 수 있는 시
간이 되었어요…(상)  
아침에는 꼭 화장을 하고 그런 기술도 살짝 살짝 쓰는데 기분이 나쁘지 
않고 볼터치도 하고… 기분이 확 업되고 그런건 아니지만 잔잔하게 내가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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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네일 & 헤어스타일:  네일케어를 통해서는 기분 전환이 두드러졌으며, 
자존감이 향상되었고, 자기 표현을 위한 행동 변화인 다양한 네일 컬러를 
시도하였다. 또한, 헤어스타일이 변함으로써 주변으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
을 받고 점차 대인관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 점차 사회 학습을 통한 
타인을 수용하는 인지변화도 나타났다.  
사람들이 다 너무 예쁘다고 하는 거에요… 되게 신경쓰이는 거 있죠… 안
하다가 이걸(네일케어) 하니깐… (A)  
제가 빨간색으로 발랐어요… 엄마가 너 요즘 너무 빨갛고 파랗다 그러는데
….매니큐어도 조금씩 색감이 들어간 것들이 저는 변화라고 보여지거든요… 
(D)  
네일도 막 약간 손톱도 분홍색으로 한번 내가 발라보고… 내가 좀 스트레
스 풀리고 그러더라구요… 내가 나를 사랑해주는 느낌…(E)  
나도 선생님 머리 올린거 보니 너무 좋아서 집에서 나도 거울보고 올려보
았던거야 그대 되게 이뻤구 오늘도 그렇고…(A)  
머리 잘 안 묶는데 과 애가 언니 머리 묶으니깐 되게 여성 여성하고 좋아
보여요… 제가 저것도 칭찬이려니 … 달라보인다는게 저게 칭찬으로 안받으




(4) 컬러 찾기: 나만의 컬러 찾기 강습을 통해서 각자에게 적합한 컬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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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게 되고 활용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적합한 이미지 및 자기 개념을 생성하
도록 하였으며 자신감을 향상시키도록 하였다. 또한, 활력과 기쁨의 긍정적 
정서가 나타났으며, 자신감과 자존감이 향상되었다. 또한, 자기성찰과 도전
을 위한 동력이라는 인지변화와 행동변화도 나타났다. 
자신에게 맞는 컬러를 찾아 바꾸어 보니 내가 현재 할 수 있는 것도 하지 
않고 있었구나 생각이 들었고, 현실에 맞게 내가 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을 해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해보면서 재미있었고 활력이 생겼어요
…(A)  
아침에 잠깐 5~10분정도 하면서 아 나는 이런 색깔이 잘 어울리고 예쁘
네 좋네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훨씬 활력도 생기고 기분도 좋아지고 자신감
도 생기고….(상)  
오늘도 이렇게 분홍색으로 .. 과감히 많이 치우고 밝은 계열로 다 바꿨어
요… 제가 만족스럽지만 보는 사람들마다 지금이 훨씬 더 아름답다고.. 만족
도가 좀 높은거 같아요…(B)  
검은색 옷은 많이 버리구요 그러면서 더 사람이 자신감이 있어진거 같아
요 환해졌죠 아무래도 밝은 색을 입다보니깐…(B)  
 
패션의 하위 영역에 따른 패션테라피의 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복 & 액세서리, 메이크업, 네일 & 헤어스타일, 컬러 찾기의 모든 
하위 영역에서 정서·심리·행동적 효과가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는 
미용성형과 체중관리에서만 나타난 행동적 효과가 모든 하위 영역에서 
나타나 패션의 모든 하위 영역도 정서·심리·사회·행동적 효과가 
존재함을 확인한 결과이다.  
 
１３４ 
3) 패션테라피 시스템 모형 기반 효과  
 패션테라피를 시행하면서 나타난 효과는 이론적 배경에서 추출된 내용과 
유사하게 범주화되었다. 단기·장기 효과 모두 심리·정서·사회·행동적 
효과로 범주화되었다. 하지만 각각의 효과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았는데 
사회적 효과이면서 정서적 효과이기도 하고 행동적 효과이기도 하며, 
심리적 효과이면서 정서적인 효과이기도 하였다(표12).  
 
(1) 단기 효과 
① 정서적 변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가장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이 참여자들의 표정과 
억양 변화이다. 점차로 얼굴 표정과 억양이 밝아졌으며 인터뷰 분석 결과, 
긍정 정서인 활기, 기쁨, 즐거움, 행복, 여유, 설렘이 드러났다. 또한 성취의 
자신감과 만족감도 나타났다. 렛미인의 세 케이스에서도 유사한 양상을 
나타내었다. 이는 외모를 가꿈으로 인해서 행복감이 증진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한다(Kong & Kim, 2010; 김현순 & 김병석, 2007). 특히나 
행복과 성취에 의한 성장이라는 쾌락주의적 안녕감(주관적 안녕감)과 





막상 해보면서 재미있고 활력이 생기고…(A) 
원하지만 하지 못하던 것을 해봐서 좋았어요….(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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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칭찬해주니깐 기분 되게 좋더라구요…. 굉장히 기분이 좋고…… 기분도 
밝아지는 것 같아요…(B) 
이렇게 같이 뭘 하면 그게 그렇게 재밌어요… 이렇게 와서 재밌는거 하고 
사람들이랑 있을 때 더 기분이 좋은 거 같아요…(D)  




하고 싶다고 조금씩 더 많아지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느껴지고… (C) 
전 배우면서 꾸미는거에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 지금은 더 자신감 
있게 하고 나갈 수 있는 거죠 ….(B) 
작은 성취들 작은 기분 좋음들이 아예 없는게 아니었어요(C) 
그냥 같이 있는 시간이 되게 이 자체로 선물을 하나 받은 것 같아요 ….(D) 
 
 
② 심리적 변화  
심리적 변화는 모든 참여자에게서 나타난 효과이며 하위차원으로는 자
기 개념 정립과 자존감 향상과 시야확대가 나타났다. 자기개념의 정립은 자
기 확신과 관련된 심리적 자기와 사회적 자기 개념의 정립을 말한다. 또한, 
자신을 존중하고 기대치를 현실에 맞게 낮추는 등 자존감도 향상되었는데 
외모 만족도를 통해 자존감 향상된다는 선행연구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Goldenberg, McCoy, Pyszczynski, Greenberg, & Solomon, 2000).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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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한 영역에서 타영역으로 시야가 확대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한 참여자는 이전에는 무시하던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면서, 자신에
게 어울리는 것을 인지하고 탐색하는 노력을 하였다.  
 
자기 개념 정립 
나를 위해 4~5만원 정도 투자하여 나를 꾸미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였구나를 알게 되었고…그렇게 하는 것이 현재의 나를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될 수 있을 거 같아요…(E) 
자아를 찾는 과정에서 저는 자아를 생각하지 않다가 내가 뭐하고 싶지?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제가 뭘 좋아하는가 찾는 과정인거 같아요…(B) 
 
자존감 향상 
나는 고급스러운 사람이다 라는 걸 인식하고 예전과 달리….나를 소중히 
여기고…(B)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한발짝이라도 조금씩 움직여 보는 것에 대해서도 
배운게 있구나 … 너는 이런 사람이야 얘기 해주는 것 만으로도 다른 쪽에 
힘쓰지 않아도 되자나요 (C) 
단지 외면적인 거 때문에 기분이 좋은게 아니라 거기서 얻은 조금의 
에너지로 .. 이게 더 크게 같이 역동이 일어나서… 다른 변화까지도 같이 
쭉…(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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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바뀌었죠 외적으로도 예뻐졌지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서 좋구요…(박동희) 
 
 
③ 사회적 변화 
모든 참여자에게서 나타난 사회적 변화는 매우 의미 있는 결과이다. 
참여자들은 본 패션테라피 강습 전에는 집단을 의도적으로 피하였지만, 
강습 후 집단을 피하지 않고 어울리려고 하였으며, 집단에 대한 경직된 
사고도 유연하게 바뀌었다. 이는 타인에 대해 차단과 회피에서 타인들의 
지지와 동질성을 느끼는 사회적 통합 단계에 들어선 것이다. 외모 만족도와 
사회성 계발의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Feragen, 
Kvalem, Rumsey & Borge, 2010; Kim, 2012).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내가 이것까지 관심을 가져가면서 사회 
생활에서 남들이 하는 것 같이 해 가는… 비슷해져 가고 있는 기분…(D) 
제가 원래 평생 살면서 한번도… 여자애들이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이거에 
동의하지 않았어요….이런거 전혀 관심 없다가.. 이렇게 같이 뭘 하면 그게 
그렇게 재밌어요… 공유한다는거…(D) 





④ 행동적 변화  
 참여자들에게서 극단적 행동 장애가 존재했던 것은 아니지만, 섭식행동의 
개선 등 행동이 변화되고 이에 따라 만족감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패션테라피 프로그램을 수행하면서 옷장을 정리하고 밝은 옷을 
입는 등 다양한 행동 변화 효과도 있었다. 또한 참여자 B는 행동이 
고급스러워지기 시작하였다는 표현으로 형동 변화에 대한 효과를 
피력하였다.  
 
나도 옷장을 여니 이것도 있네.. 내가 가진 것…. 다시 돌아보고 좋아하게 
되는 게.. 내 옷장을 열고 쇼핑하는 느낌 좀 신선함이 있었던거 같고…(D) 
안입은 옷들이 그래 여름이 지나기 전에 한번만 입자…. 그래서 빨간 진 
자주색 무늬가 들어가 있는 원피스…. (D) 
짐에 검은 옷이 많았어요 예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사도 흰색, 핑크색… 
이렇게 밝게…. 장미 브로치를 크게 하고 갔거든요…(B) 
눈썹은 꼭 갈색으로 볼터치는 요기에서 요기로 하는거… 주말에 돌잔치 
있어서 은색으로 한번 하고 갔던거….(A) 
제 행동에도 집에서도… 예전과 달리 행동이 뭐랄까 고급스러워졌다고 
할까… 지금은 한숨 돌리고 천천히 여유롭게…(B) 
 
당당하게 속옷가게 가는 것도 즐거웠거든요 자신감 있는 제 모습을 찾게 
해 준 것 감사합니다… (박화성) 
 
１３９ 
(2) 장기 효과 
① 정서적 변화 
단기적인 효과와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진행 후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참여
자 대부분 얼굴 표정이 매우 밝아졌으며 억양에서 즐거움이 느껴졌다. 장기
적인 효과에서도 편안함, 활력, 생동감, 기쁨, 즐거움 등 정서 측면에서 많
은 변화가 있었으며 특히 가시적으로 확연히 인지가 될 정도로 표정 변화가 
크게 나타났다. 단기적 효과에서는 행복과 성취에 의한 성장 두 가지 측면
에서 정서적인 효과가 확인할 수 있었다면, 장기적 효과에서는 행복이라는 
주관적 안녕감만이 나타났다. 장기적으로 패션테라피의 정서적 효과가 유지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정이 변했다는 소리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친척들도 아 제가 연애를 
하나 이런 말씀을 하시고….(E) 
내가 좀 활발해지고 더 생동감 있어지게 느끼는 건지… 제가 에너지도 많
이 생긴거 같아요(D) 
그룹안에서 받은 피드백이나 관심.. 칭찬 이런게 기분이 좋았던거 같아요.. 
직접 말로 들으니깐….(D) 
외모적으로 변한게 도움을 ….마음이 편해지고 사람들 만나는 거에 대해서
도 두려움이 적다 보니까….(B) 
  
 
② 심리적 변화  
단기적인 심리적 변화 마찬가지로 모든 참여자들에게 가장 많은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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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 있는 범주이다. 단기에서 형성된 자기 개념이 장기로 넘어가면서 
자기 사랑하기와 집중하기로 자기 개념이 활성화되었으며, 자존감이 많이 
향상되었다. 또한 지향성의 변화가 안정감을 보였다. 타인 지향성은 낮아지
고 자기 지향성은 높아진 것이 단기에서도 나타났는데 계속적으로 유지가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자신감도 고취되며 자아탄력성까지 높
아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가장 두드러진 효과는 타영역으로의 자신감이 확
대된 것이다. 패션테라피를 통해서 새로운 시도와 극복에 대한 노하우를 알
게 되고 이를 적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 가장 주목할 만한 효과이다. 따
라서 한번 변화된 심리는 그 지속력이 강하고 효과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장
기적으로 봤을 때 더욱더 효과를 발휘 할 것으로 판단된다.  
 
자기 개념 강화 
내가 안가지고 있는 거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좀더 찾아보게 되고 (C) 
내가 필요해서 사는거 말고 원해서 사는 걸 살 수 있게 된거 같아요…(D) 
내일을 위해 살기보다 오늘에 최선을 다하려는 심적 변화가 생겨서 좋았어
요…(A) 
입지 않은 옷에 대해서는 나누거나 기증을 하는 등 입지 못하는 옷에 해대
서 입겠다는 미련을 두는 것에서 자유해졌어요…(A) 
 
자존감 향상 
내가 내 자신을 사랑 할 수 있는 방법,, 내 몸에 관심을 기울여 주는 느
낌… 내가 나를 사랑해주는 느낌…(E) 
칭찬을 받으면서 내 자존감이 높아진다고 해야하나 아 나는 사랑 받을 많
１４１ 
안 존재지 자존감이 높아진거 같아요…(E) 
 
지향성 변화 
스트레스가 좀 두려움이 덜 한 것 같아요.. 난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지금은 가서 일부러 막 웃거나… 그러지 않아요… (B) 
내가 이태까지 했던 방식들?... 내가 가지고 있던 신념이나 내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나 이런 것들이 뭔가…. 많이 생각했던 거 같아요… 되게 좋은 
변화인거 같아요…(B) 




내가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지… 발견했죠…. 내가 어떻게 꾸밀 때 내가 
나 자신을 가장 즐겁게 하고 가장 이뻐보이겠다 이걸 좀 알게 된거 같아
요...(E) 
자신감이 북돋아 지면서 더 외모에.. 관심이… 자신감도 생기고 꾸미게 되
고 …여러가지 사게 되고 …(B) 
 
자아탄력성 
예전보다 강해진거 같아요 휘둘리지 않는거자나요…(C) 
내 자신에 대한 스스로애 대한 믿음… 실패해도 내가 자신을 용납해주면서..  
 
타영역으로 자신감 확대 
내가 이때까지 해보지 않은 것을 시도해봄으로써 시야가 넓어진 느낌…(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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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자신을 발견하니깐 자기 내면 정서적인 것을 발견하게 되니깐 …대
인관계도 변화하면서…약간 진로라든지 직업적인 것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 같아요…나는 정서적인 것을 좋으니깐 이런 것이 있는 정서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직업을 했으면 좋겠다고라고…(E) 
아 내가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는구나 그러면서 옷뿐만 아니라 다른 이런 
취미도 해볼까 이러면서 다른 것도 해보고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 소품도 사
서 집을 정리하면 아 내가 이런 것도 좋아했구나 이렇게 취향을 깨닫는 그




③ 사회적 변화 
단기적 효과에서는 많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장기적 효과에서는 
사회성이나 대인 관계의 향상과 전반적인 사회생활의 기술이 개선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나 단기적 효과에서는 사회적 통합의 사회적 안녕감 
차원만 발견되었다면 장기적 효과에서는 다른 사람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는 사회적 수용(social acceptance)도 나타났다. 패션테라피 경험을 
통해서 대인관계에서의 편안함을 느끼게 되고 대인관계의 기술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인관계의 편안함  
진짜 사람들을 의식하는 부분들이 되게 컸자나요 그것도 외모에 직결되는 
부분들이 …두려워 하는 마음으로…. 나한테 관심 안가져도 진짜 상관이 없
다 그런 편안한 마음 아예 그냥 놓여지는 마음이 들어서…(C) 
대인관계에서 만나면 그 사람의 이야기에 집중하게 되고 자신감이 북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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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깐 상대방에 대해서 좀 마음이 열린다고 해야되나…공감이 생기게 되더
라구요... 전 되게 큰 변화이거든요…대화가 이렇게 진지할 수도 있구나 그
런 생각이 들었어요…(B) 
 
대인관계 기술 향상 
또래가 칭찬해 주는게 그게 좋더라구요…서로 칭찬을 하면서 내가 칭찬을 
받으면 너무 좋고 나도 그 친구를 칭찬해주고 약간 교우 관계가 더 
편해진…내가 이걸 주께 그러면 내가 아 고마워 넌 뭘 좋아하니 내가 묻게 




④ 행동적 변화 
단기 행동차원의 효과도 많은 다양성을 나타냈지만 장기적 행동 효과는 
그 범위가 넓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화려한 네일 컬러를 바르거나 밝
은 의복을 착용하는 등 다양한 패션 아이템에 도전을 하였다. 또한 쇼핑 자
체를 즐기게 되고 타인에게 의복을 기증하는 등 다양한 행동적 효과도 나타
났다. 더 나아가 렛미인의 박화성 경우에는 폭 넓은 행동적 변화로 주부모
델로 활동하기까지 하였다.  
 
패션 아이템의 도전 
요즘 옷장에서 이것저것 꺼내서 입어보는게 프로젝트에요(D) 
생전 해보지도 않았던 뷰러를 하다가 눈썹 찝고 빨게가지고 아파서 그래
서 그런데 조금씩 변화인거 같아요…(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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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 주고 이런 옷들을 자꾸 칭찬하니깐 자꾸 더 막 사게되고 …이상한 
색깔을 입게 되고…우아 사람이 이렇게 되는구나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D) 




 제가 여러군데를 가지는 않았지만…. 홍대도 가봤고…사람들과 만나면서 교
류도 하고 약간 교류의 장이 되는 거 같아요…(E) 
스스로 바쁘다고 생각했어요…혼자서 쇼핑하면 뻘쭘도하고 생각했고…요새 
저는 혼자서도 잘 가요…. 시간을 혼자서 가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깐 
그게 좋더라구요(E) 
내가 좋아서 하는거 할려고 하는거 계속 노력해서 눈아픈데 계속 인터넷 쇼
핑하고 그것도 나쁘니 않는거 같아요(D) 
 
예전에는 수영장이나 목욕탕 가는 것이 싫었는데 요즘은 딱 붙는 옷이 아
니면 입지 않는다…. 지상파에서 홈쇼핑까지 종횡무진 활약하는 인기주부모




(3) 유지 및 변화 
 
이상의 결과를 통해서 나타난 것은 단기적인 효과가 장기적인 효과로 유
지된다는 점이다. 특히 대부분의 범주에서 그 효과가 향상되고 발전됨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단기나 장기에서의 큰 차이는 없었지만 차이점은 심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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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도를 하는 타영역 노하우의 획득과 온·오프라인 모두로 확장된 
쇼핑 행동이다. 
 
 <표 12> 패션테라피 시스템 모델 기반 효과 분석 결과 
 
 










자기 개념 정립 
 
자존감 향상  
의지 
여성으로서의 정체성 회복,  
자기 확신 
나 소중히 사랑하기 
사회 대인관계 변화 집단에 피하지 않고 어울리기 
행동 행동변화 옷장 정리, 밝은 옷 입기 
장기 
정서 긍정적 정서 활기, 기쁨, 여유, 생동감 
심리 








여성으로서의 정체성 회복,     
나 집중하기 
나 사랑하기 
새로운 시도를 하며 극복하는 
방법을 타영역에 적용 
스트레스 대처 능력 강화 
더 꾸미게 됨. 표정변화 




타인 접근 수용 




확장된 행동 변화 
타영역의 다양한 시도,  
쇼핑도 즐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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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패션테라피 효과의 양적 분석  
 
다음은 패션테라피의 효과에 양적 분석을 하고자 한다. 5명이라는 참여
자로 그 수가 적어서 일반화를 하기에는 무리지만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통
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수치로 확인하기 위해 측정하였다(표13,14,15).  
 
프로그램 시작하기 전 참여자들은 자존감은 보통에서 높은 수준이었으
며 우울감은 정상에서 온건한 우울증이었다. 
프로그램 시작 전, 상담의뢰자 A는 자존감이 높은 수준이고, 우울감은 
가벼운 기분 혼란 수준이었다. 상담의뢰자 B는 높은 자존감 수준이고, 우울
감은 없는 정상이었다. 상담의뢰자 C는 보통의 자존감을 가지지만 우울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담의뢰자 D는 자존감이 높은 수준이었으며 우울
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의뢰자 E는 자존감이 보통 수준이었으며 
우울감은 가벼운 기분 혼란 수준이었다.  
이후 패션테라피를 시행한 7주 뒤와 3개월 뒤의 변화를 살펴보면, 전체
적으로 자존감은 한 참여자만 빼놓고 진단이 전후 동일하게 나타났다. 한 
참여자는 보통에서 높은 자존감의 진단 값으로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우울감은 참여자 B를 제외하고는 향상됨을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우
울감은 향후 기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우울감이 다시 높아질 가능성이 보이
므로, 지속적인 패션테라피를 수행하여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상담의뢰자 A는 자존감은 거의 변화가 없었으나, 우울감이 경계선 수준
까지 높아졌다. 하지만 상담의뢰자 A는 프로그램 중간에 임신이 된 상황이
라 이것은 임신에 의한 일시적 우울감이라고 판단된다. 3개월 후의 값을 살
펴보면 우울감이 낮아진 것으로 일시적 임신성 우울이 사라진 것을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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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상담의뢰자 B는 자존감이 진단 단계에는 변화가 없지만, 수치적으로 11
이나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울감도 정상에서 가벼운 기분 혼란 수준
으로 오히려 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3개월 후에 자존감에서 약간 상승
하였지만 우울감은 여전히 나쁜 상태로 나타났다. 그룹원들의 피드백과 연
구자와 상담 전문가의 가시적 결과로는 개선된 것으로 보이지만 3개월의 
기간 동안 다른 요인에 의한 영향이라 생각된다.  
상담의뢰자 C는 자존감이 거의 변화가 없는 중간 수준이었지만 우울감이 
26에서 13으로 매우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3개월 뒤에 우울
감이 약간 상승하였지만 그래도 프로그램 전의 값 보다는 한 단계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상담의뢰자 D는 프로그램 시행 후 바로 직후에는 자존감이 상승한 것으
로 나타났고 우울감 또한 매우 많이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비록 3개
월 뒤 재측정한 값은 자존감도 약간 낮아지고 우울감도 약간 상승하였지만, 
상담의뢰자 C와 비슷하게 프로그램 시행전보다 좋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상담의뢰자 E는 다른 참여자들보다 가장 많은 변화를 보이는 상담의뢰자
다. 프로그램 시행 직후 자존감 값이 매우 많이 상승하였으며, 3개월 뒤에는 
더욱더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우울감도 프로그램 시행 직후 매
우 낮은 값을 나타냈으며, 3개월 뒤에는 약간 상승하였지만 모두 정상치의 





<표 13> 자존감 판단 점수 
 
<표 14> 우울증 판단 점수 
 
 
이상의 양적인 변화를 살펴보면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3개월의 장기 과정 동안 패션테라피 효과가 존재하긴 
하지만 이외의 다른 요인들이 작용하여서 위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을 것이
라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앞에서 분석된 질적 변화 내용과 상담 전문가
의 코멘트와 그룹 내의 효과에 대한 상호 피드백을 통해서 패션테라피에 의
한 변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점수 진단 
80점이상 자아 존중감이 매우 높다. 
60~80 자아 존중감이 높다. 
40~60 보통 
20~40 자아 존중감이 낮다. 
20이하 자아 존중감이 매우 낮다. 
점수 진단 
1~10점 정상 
11~16 가벼운 기분 혼란 
17~20 임상적 우울증의 경계선 
20~30 온건한 우울증 
30~40 심한 우울증 
40이상 극도의 우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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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패션테라피 프로그램 시행 전·후 자존감 및 우울감 변화 










 항목 프로그램 전 프로그램 후 3개월후 
A 자존감 68 70 71 
우울감 16 21 14 
B 자존감 72 61 65 
우울감 9 12 13 
C 자존감 54 53 55 
우울감 26 13 17 
D 자존감 68 77 65 
우울감 20 6 14 
E 자존감 54 65 71 
우울감 11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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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수정된 패션테라피 시스템 모델 제안  
 
앞에서 살펴본 세 개의 효과 분석을 통해 패션테라피의 효과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상담의뢰자들의 패션테라피 참여 목적이 대부분 달성되어 
패션테라피의 효과가 입증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수행된 패션 강좌인 
의복 & 액세서리, 네일 & 헤어, 메이크업, 컬러 찾기를 통해 
심리·정서·사회·행동에서 변화가 나타남을 확인한 결과이다. 
패션테라피를 시행하면서 꾸미고 쇼핑하는 등의 패션 행동이 변화하게 되고 
자존감 향상, 자기지향성 생성 등의 인지가 변화되었다. 또한, 패션테라피를 
실행하면서 긍정적인 정서로 변화되고, 사회관계에 대해서 유연해졌다. 
이는 패션테라피를 경험하면서 집단 상담 참여자 및 주변에서의 장려를 
통해 나타난 변화이다. 이러한 긍정적인 피드백은 선순환이 되어 
상담의뢰자를 고무시켰으며 고무된 상담의뢰자들은 패션테라피에서 배운 
강습을 실생활에서 응용하면서 더욱더 자기 자신을 찾아가며 자기를 
표현하기 시작하였다. 주변에서의 장려와 자기 표현 및 인지변화에 의해서 
상담의뢰자들은 무기력을 극복하고자 하는 등의 다양한 동기가 나타났다. 
또한, 다양한 것을 탐색하고자 하는 시각 변화가 나타났고, 자신감에 의해 
주변 환경을 점차로 통제와 지배하기 시작하였다. 궁극적으로 변화된 
자신을 통해 카타르시스를 경험하였다. 이러한 반응은 상담의뢰자들의 
자존감과 자신감 향상과 즐거움, 열망, 성취감을 느끼도록 하였으며, 자기 
개념이 정립되도록 하였고, 대인관계에서도 유연하도록 변화를 이끌어 냈다. 
더욱이 사회적 접촉을 기피하고 외부 활동을 잘 하지 않았던 
상담의뢰자들이 패션테라피를 경험하고 나서 다양한 쇼핑 환경을 
탐색하거나 더 넓은 대인관계를 탐색하는 행동도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추구하였던 패션테라피를 활용한 재사회화가 나타난 결과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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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한 앞 절에서 살펴본 패션의 테라피로써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연구 결과이다. 특히 패션의 다양한 기능 중 자기 정체감 형성, 
메시지 전달, 인정의 획득, 문화적 동질감 향상이 본 연구를 통해서 
상담의뢰자의 심리를 치유하는데 사용됨이 확인하였다. 즉, 패션의 자기 
정체감 형성 기능은 패션테라피를 시행하면서 상담의뢰자의 자존감과 자기 
개념 형성하도록 하였다는 결과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또한, 패션의 메시지 
전달 기능은 패션테라피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패션을 찾아감으로써 변화된 
자신에 대한 감정과 정서를 전달하였다는 경험을 통해서 확인 할 수 있다. 
패션의 인정획득 기능은 모든 상담의뢰자에서 나타난 대인관계의 개선을 
통해서 확인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패션을 통한 문화적 동질감 향상의 
기능은 단지 아웃라이어이며 집단에 소속되지 못한 상담의뢰자들이 그룹에 
반응하고 그룹 활동에 참여하게 됨으로 파악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패션이 테라피로써의 가능성을 지니며 그 효과
가 존재함을 파악할 수 있었고, 연구 결과를 통해 이론적 배경에서 제시된 
패션테라피 시스템 모델을 패션테라피의 실증을 통해 일부 수정하여 다시 
제시하고자 한다.  
스트레스 요인으로는 크게 개인적인 요인과 사회문화적인 요인으로 나
뉘며, 개인적 스트레스 요인은 유전적 요인과 신체 변화 요인을 합하여 신
체적 문제(physical problem)로, 자녀 양육의 문제와 부모와의 관계 문제
를 가족 관계 문제(problem of family relations)로, 미에 대한 갈망(eager 
for beauty)이 범주화되었다. 사회문화적인 요인으로는 사회적 비교(social 
comparison)와 억압(suppression)으로 범주화 되었다. 이로 인해 나타난 
증상으로는 낮은 자존감, 부정적 정서, 경직된 사고가 있었으며, 패션테라피 
기제로는 장려(encouragement), 인지 변화 유도(induction of cog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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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 자기 표현(self-expression)으로 범주화되었다. 이에 따른 반응
으로는 시각변화(value change), 동기부여(stimulate orientation), 환경지
배(dominate environment), 카타르시스 경험(experience catharsis)로 그
림에 제시하였다.  
결과로는 정서적 변화, 심리적 변화, 사회적 변화와 행동적 변화로 범주
화 가능하다. 단기와 장기적 측면에서 약간씩 차이가 존재하지만 유사하다
고 판단되는 것은 통합하였으며 이에 따른 수정된 시스템 모델은 다음과 같
다. 기존의 이론적 배경에서 제시한 패션테라피 시스템 모델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기제에서는 능숙 대신에 인지변화 유도로 변경되었으며, 반응이 





제 3 절 패션테라피 프로토콜  
 
1. 패션테라피 프로토콜 실행  
본 절에서는 연구에서 실행되었던 패션테라피 프로토콜을 살펴본다.  
연구를 수행하면서 나타난 패션테라피 절차는 7단계로 나타났다. 앞의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단계에서 6단계가 생략되었다(표16).  
 
1단계는 의뢰의 단계이다. 상담의뢰자의 모집 공고 과정을 거치고 사전 
인터뷰를 통해 상담 참여를 결정하였다. 상담의뢰자의 참여 결정 이후 첫 
만남에서 치료의뢰서를 작성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사용된 치료의뢰서는 
부록으로 참조하도록 한다. 상담의뢰자들은 치료의뢰서에 각각 현재의 
문제와 행동 등을 기술하였으며, 집단상담에서 해결하고 싶은 이슈 등 
자신들이 원하는 치료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외 인적 사항과 상담이력, 
동의서 등을 기술하도록 하였다.  
2단계에서는 친밀관계(rapport) 형성 단계이다. 본 연구에서는 집단 
상담가가 집단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고 본 연구자 한 명의 참관자로 
상담의뢰자들과 유대감을 형성하도록 노력하였다. 자연스러운 분위기로 
상담의뢰자가 자신의 문제를 오픈 할 수 있도록 강권하지 않고 거부 
가능성을 낮추도록 하였으며 집단 참여자 모두 공감을 가지고 귀를 
기울였다. 표면적인 대화 내용뿐만 아니라 상담의뢰자의 내면의 감정과 
얼굴 표정, 음성 등 행동에 더욱더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지속적인 
패션테라피의 효과를 위해서 친밀 관계형성과 함께 실생활에서의 적용도 
함께 하도록 독려하였다.  
3단계는 진단 평가 단계이다. 상담의뢰자의 주요 호소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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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전문가의 관찰과 양적 척도를 기반하여서 진단을 내렸다. 상담전문가는 
상담가의 입장에서 상담의뢰자의 자존감과 자기 개념 등을 진단하였으며, 
본 연구자는 외모 및 패션과 관련된 점을 진단하였다. 상담의뢰자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분석 및 보완점을 결정하도록 노력하였으나, 패션 
진단에 대한 기준이 없는 상태로 본 연구자의 주관적인 관점으로 진단이 
내려져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상담의뢰자의 눈맞춤과 음성 등 
행동으로 우울감과 자신감 등을 진단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양적 척도로 
진단을 내렸다. 또한 의복과 화장, 헤어스타일 등을 통해서 패션에 관련된 
문제점도 같이 관찰과 인터뷰를 통해서 진단하였다.  
4단계로 치료의 목적을 설정하였다. 상담의뢰자가 집단에서 해결하고 
싶은 주요 호소(외모 컴플레스 등)를 기반으로 목적(외모 콤플렉스 극복 
등)을 세웠고 이를 기반으로 치료 계획을 수립하였다. 상담의뢰자와의 첫 
나눔에서 자신의 치료 목표를 세우고 이를 기준으로 치료 결과와 그에 대한 
기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설립된 목표를 기준으로 
패션테라피를 시행하면서 관찰과 목표 달성을 확인하는데 참고하였다.  
5단계에서는 정보를 수집하였다. 이는 치료 전과 치료 후의 변화에 대한 
비교를 위함이었다. 정보 수집 방법은 대부분 인터뷰와 관찰이었으며, 일부 
사진 및 카페 글 올리기 등을 활용하였다. 변화에 대한 관찰기록지와 
상담의뢰자의 주관적 변화 작성지도 매주 작성되었다. 작성된 내용은 
행동적 측면에서의 변화로 옷차림이나 화장의 변화, 얼굴표정과 목소리 
톤의 변화, 집단 상담 참여의 적극성 등 작성되었으며, 이외 심리적인 
변화도 분석 및 작성되었다. 사용한 패션테라피가 적절한 방법이었는지 등 




<표 16> 실행된 패션테라피 프로토콜 
 
 
  6단계는 치료를 실행하는 단계이다. 상담의뢰자들은 메이크업, 코디, 네일 
케어 등 전문가로부터 다양한 측면을 학습하였고 구체적으로 시범을 통해 
실전 적용을 실행하였다. 이때 강사들과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 
하였으며, 노하우 지식이 쌓여 강습이 끝난 뒤에도 패션테라피 효과가 
지속할 수 있도록 독려하였다. 지속적으로 일상으로 돌아가서도 강습한 
단계 회기 회기내용 활동 예 
1 0~1 의뢰  치료의뢰서작성 인적사항, 지원동기 
2 1 친밀관계형성 질문 및 대화  자기 소개, 시행 방법 소개 
3 1 진단평가 진단지 완성 강점, 단점, 우울감  
4 1 목표 설정 주요 호소 파악
과 치료 목표 
결정 
낮은 자존감 회복하기  
불안감 해소하기 
5 1 자료수집 면담 및 관찰 관찰기록지 작성 
6 2~6 패션테라피 
실행 
패션 테라피  
프로그램 실행 
나만의 컬러 찾기, 네일 케
어 강습, 이미지 메이킹 강
습, 코디 강습, 메이크업 강
습  
7 7 평가 및 종결 질문지완성 및 
피드백 
우울감, 행복감, 주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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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수행하고 그에 대한 내용을 피드백으로 받는 등 효과를 경험하도록 
하였다.  
마지막 평가(evaluation)단계로 성과의 최종 평가를 받고 실행되었던 패
션테라피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향후 더욱 발전된 패션테라피 프로토콜을 
설립하는데 기초가 되었다. 평가 단계에서는 양적 측정을 다시 하였으며, 
상담의뢰자들과의 나눔 인터뷰를 통해서 어떠한 패션테라피 경험을 하였는
지, 주변의 평가는 어떠하였는지 등을 살펴보았다. 마지막 단계에서 수집된 
결과 자료를 분석하여 목표가 달성되었는지와 패션테라피의 효과와 조언을 
수집하며 본 연구를 종결하였다. 
 
 
2. 패션테라피 프로토콜 제안  
 
실행된 패션테라피를 기반으로 새로운 패션테라피 프로토콜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자가 연구 현장을 같이 수행하면서 느끼고 
살펴보면 문제점과 실제 상담의뢰자들의 제안사항을 참고하여 프로토콜을 
제안한다. 각 단계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예시 양식들은 뒤의 부록에서 
참조 가능하다.  
1단계에서는 패션테라피의 의뢰를 받는다. 의뢰를 하는 단계는 
상담과정의 첫 회기이다. 첫 만남이 매우 중요한데 이 결과에 따라 
지속적인 상담을 하느냐 마지막으로 더 이상 지속하지 못하느냐 결정된다. 
따라서 의뢰를 하는 첫 만남에서 상담에 대한 기대와 관계형성과 이해를 
위한 분위기 조성, 상담에 대한 계획과 이루어져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도록 해야 한다(배주연, 2013). 특히 패션테라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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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상 여성 상담의뢰자가 많을 것이므로, 패션을 이용한 치유가 어떤 
점에서 더욱 효과가 있으며 향후 어떤 점에서 개선될 수 있는지 기대를 할 
수 있도록 알려준다. 이후 상담의뢰자가 의뢰를 결정하고 치료 의뢰서가 
작성되면, 현재의 문제 행동을 기술하고 포괄적인 치료목표를 
설정한다(Hanser, 1999/2003). 상담의뢰자와의 의뢰서를 통해서 기대하는 
것이 낮은 자존감 회복, 대인관계 개선, 충동성 개선 등 포괄적 치료 
목표를 설정하도록 한다. 부록에 실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집단 심리치료 
의뢰서로 패션테라피 의뢰를 위한 신청서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여 예시로 
제시하였다.  
2단계에서는 치료 대상자와 패션테라피스트와의 친밀관계를 형성하는 
단계이다. 패션테라피는 특성상 패션테라피스트가 지시적인 역할을 하므로 
지시적인 역할과 협력하는 사이의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Nezu, 
Nezu, & D'Zurilla, 2016). 패션테라피스트는 치료 대상자들이 편안하게 
느끼도록 해주면서, 자신은 누구인지, 어떠한 방법으로 패션테라피가 
시행되는지 등 미리 알려주어도 된다. 따뜻함을 전달하도록 하여 거부 
가능성을 낮춰주도록 노력하며, 상담의뢰자의 문제와 걱정에 대해서 공감을 
표현하여 희망을 가지도록 해준다. 패션테라피스트는 상담의뢰자와 유대감 
형성을 위하여 기존의 패션 활동이 어떠한 것이 있었는지, 좋아하는 
색상이나 액세서리, 스타일 등에 대한 대화로 유대감을 형성한다. 대화 
내용뿐만 아니라 내면의 감정과 행동에 더욱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또한 
패션테라피스트로 지시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행연습을 하고 
숙제를 하도록 하여 참여를 격려해야 한다. 실생활에서 시행하고 연습하는 
것이 오래도록 기억하고 이해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담의뢰자들과의 초기 만남에서 친밀 관계 형성을 하면서 숙제에 대한 
적절한 대화를 유도하여 지속적으로 실생활에서 참여 하도록 북돋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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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는 진단평가 및 정보 수집 단계이다. 치료 대상자의 주요 호소를 
중심으로 문제를 정리하고 정보를 수집하도록 한다. 패션테라피스트는 치료 
대상자의 현재 상태에서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보완되어야 할 
것을 결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 수준에 대한 파악하고, 차후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변화에 대한 비교도 가능하게 한다. 진단평가 및 정보는 
인터뷰와 관찰로 수집한다. 치료 대상자가 의사소통이나 사회적 능력이 
있는가, 우울감이나 분노 조절 등에 대한 정서적 능력은 있는가(Kim, 
2008), 패션에 대한 선호와 코디네이션과 스킨 케어, 메이크업 기술 등 
패션 능력이 있는가 등 진단 평가 및 정보를 수집한다. 진단 평가는 양적 
진단평가와 질적 진단평가로 시행된다. 양적 진단 평가는 분명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관찰의 의미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며, 질적 진단평가는 
상담사의 개인적인 경험에 의존하므로 신뢰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Kim, 2008). 따라서 양적·질적 진단평가를 상호보완적으로 사용 
한다. 현재 패션 진단평가에 대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아 부록에 패션 
진단평가 예시를 제시하니 참고하도록 한다. 또한, 정보 수집시 치료 
대상자의 변화를 관찰기록지 등에 지속적으로 작성한다. 하지만 행동에 
대한 관찰은 전적으로 관찰자에 의한 것으로 신뢰도와 타당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기준과 측정방법을 선택하여 관찰기록지를 작성해야 할 
것이다. 예로, 우울증 여성일 경우 행동적 측면에서 경직된 자세, 시선회피 
등 횟수와 지속 기간에 초점을 두어서 관찰을 기록하도록 한다. 인터뷰와 
관찰 결과, 사용한 패션테라피가 적절한 방법이었는지 등 치료 전·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한다.  
4단계로 치료의 자세한 목표와 전략을 설정한다. 치료목표를 수립하는 
단계로 문제의 양적인 경감과 심리적 상태의 질적인 변화로 설정한다(Ju, 
2010; Kim & Park, 2012). 상담의뢰자가 일상생활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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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한지, 불안이나 우울감 등 어떠한 기분이 문제인지, 의욕 저하나 
활동성 저하 등을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세부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는데 
이때, 상담의뢰자가 목표를 결정해야 한다(Yuji, 2005). 예로 상담의뢰자의 
목적이 인간 관계 어려움의 극복이나, 낮은 자존감 개선 등으로 구체적인 
목적이 세워졌으면, 이를 위하여 행동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한다. 특히, 
패션테라피를 통해 주변과 전문가의 장려, 인지변화유도, 자기 표현에 의해 
변화가 이뤄지므로 이에 적합한 목표와 전략을 세우도록 한다. 즉, 패션 
아이템을 통한 나 자신을 찾기, 자신을 사랑하며 꾸밈으로써 나에 대한 
존중과 부정적인 생각하기 않고 긍정적인 측면을 바라보기,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꾸밈을 통한 준거집단에의 소속으로 생활하는데 필요한 능력 
개발하기 등이다. 목표 수립 후 치료 적용 계획서를 세운다. 이 계획서는 
치료지도의 역할과 행동 지표로써의 역할을 담당한다. 도출된 목표에 따라 
개별이나 집단 패션테라피 시행을 결정하도록 하며, 성공적인 패션테라피의 
치료효과를 위하여 구체적인 기법을 선택한다. 패션테라피 관련 
선행연구에서 Shin & Lee(2000)의 경우 입원환자에게는 패션쇼를, 낮병원 
환자에게는 윈도우 쇼핑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치료 기법을 각각 
선택하였으며, Choi & Lee (2014)는 우울감 여대생을 대상으로 콜라주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을 선택하였다. 예로,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할 때, 개입방향 전략은 ‘집단 안에서 상호간의 긍정적 피드백을 위한 집단 
패션테라피를 시행’이 가능하다. 또한 낮은 자존감 개선시, ‘개별 
패션테라피를 시행하며 이와 동시에 매장으로 행동적 측면의 쇼핑 시행’과 
‘과감함을 이용한 패션쇼 시행’등이 가능한 전략이다. 
 5단계는 패션테라피스트에게 많은 준비가 요구 되는 실제로 치료를 
실행하는 단계이다. 이때 치료 대상자의 발전 정도를 기록하며, 꾸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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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관계를 되새겨 보는 것이 필요하다(Hanser, 1999/2003; Jung, 2013; 
Kim & Park, 2012). 본 단계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패션 테라피 방법을 
참조하기 바란다. 패션테라피를 실행할 때,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로 패션테라피스트와 상담의뢰자와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효과가 
지속되도록 해야 한다. 실행단계에서는 치료자가 상담의뢰자의 상황에 
따라서 회기 수와 실행 전략 내용을 결정하며 대략 4~11회기 정도이다. 
이때, 한 회기가 끝난 후 패션테라피스트는 그날의 내용을 정리하도록 한다. 
마지막 6단계는 패션테라피 프로그램의 성과를 평가하는 단계이다. 
성과에 대한 평가는 초기에 세웠던 치료 목표를 달성하였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에 답변을 제시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성과의 최종 평가를 
통해서 건설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평가에는 작업 후 치료 
대상자와 대화하기가 있지만 대화에 의한 평가는 주관성이 많아 증거 
제시가 문제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치료 프로그램을 평가하기 위해서 진단 
평가 자료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상담의뢰자와 그 주변의 의미있는 
주변인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조사하는 것(Hanser, 2003)과 객관적인 
스케일 측정도 평가에 포함된다. 또한 장기적인 패션테라피의 지속력을 
위한 다이어리 사용도 가능하다. 광범위하게 수집된 결과 자료를 분석하여 
결론 및 향후 패션테라피를 위한 지침 등 조언을 덧붙여서 최종 평가와 
치료를 종결한다. 이때, 치료 대상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서 치료 
종결시점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종결된 패션테라피는 
결과 보고를 하도록 하는데, 잘 정리된 패션테라피 결과 보고는 다음의 




제 5 장 논의 및 제언 
 
제 1 절 연구 결과의 요약  
 
1. 연구의 배경과 설계 
 
현대 사회는 많은 우울과 강박과 같은 정신적인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대한 치료요법으로 약물적 치료가 매우 효과적이지만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약물치료의 대체 요법으로 비언어적인 도구인 음악, 미술, 
무용 등 예술 및 놀이 테라피에 대한 효과가 입증되고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항상 공존하는 현실이며, 생활인 동시에 예술인 패션을 테라피로 
활용하는 접근은 매우 미흡하므로, 패션을 테라피의 도구로 접근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외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뿐만 아니라 
약물적 치료를 기피하는 많은 이들을 대상으로 패션 아이템인 의복이나 
메이크업, 헤어, 액세서리로 그들의 일그러진 자아상을 바로 잡아주고 
우울증을 극복해 나가도록 하여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삶의 만족도와 
심리적 안정감을 고취시키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패션테라피의 학문적 기반이 될 수 있는 관련 지지 
이론들을 살펴보았다. 사회학에서는 연극학적 이론, 상징적 상호작용, 상호
결정론 이론을, 심리치료학에서는 인지행동치료, 인간중심치료, 대상관계이
론와 치료 등 패션테라피 기저 이론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패션테
라피 시스템 모델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실증적으로 구현된 패션테라피 프로그램은 7주 과정으로 실행하였으며, 
각 단계마다 패션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그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
１６４ 
하였다. 또한 집단상담치료 전문가와 같이 패션테라피를 수행하였고 이를 
통해 나타난 다양한 원인과 증상, 기제, 반응과 효과들을 확인하였다. 확인
된 내용들을 기반으로 새로운 패션테라피 시스템 패션 모형을 제안하였다. 




2. 연구결과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스트레스 요인은 크게 개인적인 요인과 사회문화적인 요인으로 범주화되
었다. 개인적인 스트레스 요인은 유전적인 요인과 신체변화가 있으며, 양육
문제, 부모관계문제, 미에 대한 갈망으로 나타났다. 이중 부모관계 문제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났으며, 미에 대한 갈망은 여성으로서 잠재되어 있
는 문제점으로 간과해서는 안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사회문화적인 
스트레스 요인으로는 사회적 비교와 억압이 나타났는데 많은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사회적 비교 외에 억압이라는 새로운 문제점이 파악되었다. 이것 또
한 일반인과 달리 우울감이 존재하기 때문에 볼 수 있는 독특한 문제점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스트레스 요인에 의해 나타난 증상으로는 낮은 자존감과 부정적인 
정서, 경직된 사고로 범주화되었다. 특히 낮은 자존감은 높은 타인지향성, 
자기 개념의 불완정, 높은 사회적 비교, 대인관계의 기피, 낮은 자기 탄력성 
등 많은 하위 증상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존감을 높이는 것이 많
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점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우울감과 분
노, 불안과 공허감은 또한 동반된 부정적인 정서인데 우울감과 분노,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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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선행연구를 통해 예측하였으나 공허감은 선행연구에서 나타나지 않고 본 
연구의 분석을 통해서만 나타난 부정적인 정서이다. 그리고 자신과 타인에 
대한 높은 기준과 용납과 수용을 하지 않는 경직된 사고도 분석을 통해서 
나타난 증상이다. 경직된 사고로 인한 증상에서 심한 경우 무기력과 자책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 분석에서 나타난 스트레스요인은 개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
니라 다양한 배경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다양한 증상을 유발하도록 하였다. 
억압과 신체적 변화, 자녀 양육의 문제 등이 부정적인 감정과 낮은 자존감
을 유발하였으며, 부모관계 문제와 사회적 비교, 유전적인 요인 등도 연계
되어 낮은 자존감과 경직된 사고, 부정적인 감정이 나타나도록 하였다.  
파악된 증상이 패션테라피 프로그램을 시행하면서 어떠한 기제를 통해 개
선이 되었는지 확인한 결과, 꾸밈과 자기 확인의 자기 표현, 인지변화유도, 
장려로 세 가지로 범주화되었다. 패션테라피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들은 
꾸밈과 자기 확인을 위한 자기 표현을 하기 시작하였으며, 치유가 되었다. 
이 기제는 다른 예술 테라피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기제로 패션테라피만의 
고유 기제라 할 수 있다. 또한, 장려는 사회적 피드백에 의한 기제이다. 특
히 외모 변화에 대한 피드백 장려는 다른 테라피 참여자의 변화보다 주변에
서 쉽게 인지가 가능하다. 따라서 더욱더 참여자의 변화를 유도 및 활성화
할 수 있는 패션테라피의 기제이다. 또한 인지변화유도는 낮아진 기준이 자
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서도 낮아져 유연해졌으며 방어기제도 완화되었다.  
패션테라피를 통해 나타난 반응으로는 동기유도, 시각변화, 카타르시스 
경험, 환경지배의 단기적인 반응과 동기유도, 시각변화, 포용발생의 장기적
인 반응으로 범주화되었다. 장기적으로 유지되는 반응으로는 동기유도와 시
각변화이지만 포용발생이라는 새로운 반응이 등장하였다. 단기적인 측면에
서는 자신에게 좀더 집중하여서 나타난 반응이라면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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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는 자신을 극복하고 그 시선이 외부 즉 타인으로 옮겨져 나타난 반응이다.  
이와 더불어 패션테라피 효과로는 정서, 심리, 사회, 행동의 효과가 있다. 
정서, 심리, 사회, 행동의 효과는 단기와 장기에서 모두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각각의 하위 차원이 약간씩 차이가 존재한다. 단기적 
정서효과에서는 성취에 대한 분석이 등장하였지만 장기에서는 이미 그 단계
를 넘어서서 나타나지 않았다. 장기적 사회 효과도 점차 타인을 수용하는 
대인관계 기술이 향상되었으며, 장기적 행동 효과에서도 쇼핑행동까지 등장
할 정도로 적극적인 행동 양상이 나타났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차이는 심
리적 효과인데 장기적 효과에서 자아탄력성과 자신감과 새로운 시도의 노하
우 등 새로이 등장하였다. 이는 긍정적 바디이미지를 지니면 삶의 다양한 
부분에서도 만족감이 증진된다는 Kates (2007)의 연구 결과와 그 맥락을 
같이한다.  
본 연구에서 파악한 반응과 효과는 개별적인 것이 아니다. 카타르시스 경
험과 동기유도를 통해서 정적인 정서가 고양되고, 동기유도와 시각변화로 
심리가 긍정적으로 변화되며, 포용과 시각변화로 대인관계가 개선되었으며, 
동기유도와 시각변화로 긍정적인 행동의 변화가 나타났다. 따라서 어느 한 
개가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호혜적으로 영향을 미쳐 패션테라피의 긍정







제 2 절 연구의 시사점  
 
1. 학계를 위한 시사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학문적 의의를 지닌다.  
첫째, 심리치료, 예술치료와 의류학의 학제간 연구로 의류학 연구의 
시야를 좀 더 넓힐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접목하여 
연구의 시야를 넓히는 것이 의류학의 존속이 위협받고 있는 현 시점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패션을 활용한 테라피라는 치유 개념을 
부각시킴으로써 의류학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전환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학제간 연구를 
바탕으로 의류학에만 집중하는 연구에서 벗어나 의류학의 활용을 다양한 
방면으로 시도해 봄으로써 의류학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패션테라피의 지지 이론 제안으로 패션테라피 연구의 기초를 
마련한 것이다. 이는 기존의 패션테라피 연구가 몇몇 존재하였지만 
대부분의 연구가 지지 이론에 대한 연구는 없고 패션테라피의 효과성에 
집중한 측면이 존재 한다. 따라서 치료 도구로써의 패션테라피를 기초를 
돈독히 하는데 미약한 측면이 없지 않다. 비록 본 연구가 인지행동치료나 
대상관계이론 등 심리치료인 타학문으로부터 그 지지 이론을 차용하였지만 
이러한 학제간 접목에 대한 탐색으로 패션테라피가 단순 발생이 아니라 그 
기반에 철학적 전제가 있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패션테라피의 이론적 지지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음과 더불어, 이를 
기반으로 패션테라피 후속 연구시 참고가 될 차용 이론으로 그 기초를 
마련한 것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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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패션테라피의 시스템 모형 제안으로 후속연구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전에 수행되었던 패션테라피의 연구는 대부분 원인과 
효과에만 집중하였다.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병리적 대상의 다양성과 
패션테라피 방법의 다양성에 치중한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원인과 
효과에 대한 탐색과 검증뿐만 아니라, 상담의뢰자의 변화에 대하여 
현상학적 경험 기반의 접근을 통해 패션테라피 시행에 따른 그 내부 기제와 
반응을 살펴봄으로써 좀 더 세밀화된 모델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차후 
패션테라피의 연구 및 기타 유사 후속 연구를 수행할 경우, 중요 요인 
탐색뿐만 아니라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기제와 반응 등 참조할 수 있도록 
패션테라피 시스템 모형의 기초를 다진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테라피 검증 효과와 대상과 방식에 있어서 타당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우울감이 있는 여성 5명만을 대상으로 
시행하였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대상을 모집하여 패션테라피 프로그램을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했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패션테라피 프로그램 및 절차의 제안을 후속연구로 제안한다. 
긍정심리학적 측면에서 일상에서 접하게 되는 적은 행복의 누적이 
긍정심리학을 이끈다고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분명 이러한 측면에서의 
패션테라피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특히 인간이 지닌 
다양한 영역 중에서 만족을 얻기 위한 필요한 이해력과 기술을 찾아 행복을 
증진시키도록 Frisch (2006)의 CASIO 모델을 기본으로 하여 
패션테라피의 절차를 제안하면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모집하기 쉬운 일반인을 대상으로 훨씬 많은 참여자를 
모집하여 긍정 심리학적 패션테라피를 수행한다면 패션테라피의 효과에 
대한 타당성 확보와 의류학의 긍정성에 대한 학문적 지지를 공고히 하는 
학문적 가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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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본 연구에서는 그 수가 적어서 현상학적 질적 접근을 시도하였지만, 
객관성 확보가 좀더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패션테라피에 대한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후속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방법을 제안한다. 
설문지를 통한 양적인 연구방법이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좀더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접근을 위해 최근 다양한 방법이 연구되고 있다. 예를 들어 
근전도검사(EMG), 뇌파검사(EGG), 기능적자기공명영상(fMRI)등 
신경생리학적 접근이나 반응시간 검사(reaction time test) 등 
인지심리학적 접근 등 다양한 방법론이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패션테라피에 대한 신체의 긍정적인 반응에 대한 신경생리학적 접근이나, 
무의식의 긍정적인 반응에 대한 인지심리학적 접근 연구를 차후에 
수행한다면 패션테라피의 효용성에 대한 객관적 지지가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패션테라피를 한번 더 검증하여 패션테라피 절차 및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한번 더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이유는 실행연구(action 
research)의 연구 방법에 따른 것이다.  실행연구는 실행 연구자에 의해 
수립된 계획, 행위, 관찰, 반성의 연속적인 개선 과정을  통해서 원인을 
찾아 대안을 모색하고, 해결을 하며, 대안의 개발과 일반화를 시도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닌다(김영찬, 이용숙, & 유창조, 2013).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반성을 기반으로 대안 모색 및 개발을 통한 검증을 시도한다면 좀더 







2. 기업을 위한 시사점  
 
본 연구를 통한 실무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패션테라피스트라는 직무 가능성을 제안하였다. 우울감과 분노 
조절 장애 등 각박한 현대 사회로 인해 다양한 심리 치료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향기치료, 푸드치료, 놀이치료 등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치료 방식이 점차 등장하고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의류학 
분야에서도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음악치료사, 미술치료사처럼 패션 
아이템을 활용한 패션테라피스라는 새로운 직무 가능성을 제안할 수 있다.  
둘째, 패션테라피스트가 실전에서 사용 가능한 프로토콜과 양식을 
제안했다는 점이다. 현재 패션테라피라는 분야가 존재하지 않는 관계로 
사용 가능한 프로토콜과 양식이 없다. 본 연구에서는 프로토콜을 따라 
패션테라피를 진행하고, 진행하면서 기록되어야 할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향후 패션테라피스트가 패션테라피를 시행하는 실무 
현장에서 치료를 위한 패션테라피를 실행할 때 단계별 참조 및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나 이미 검증된 심리치료나 음악치료 등을 기반으로 
패션테라피와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절차와 필요한 양식을 제안함으로써 
더욱더 유용성을 높였음에 그 의의가 있다.  
셋째, 패션 기업이 패션테라피를 마케팅 전략으로 사용한다면 브랜드 
진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마케팅 이슈는 브랜드 
진정성이다. 패션 기업은 다양한 정신적 문제로 고통 받는 고객을 대상으로 
패션테라피 전략을 시행한다. 이를 통해 패션 기업의 진정성은 높아지게 될 
것이며 패션 기업의 자산 또한 높아질 것이다. 또한, 패션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하여 사회 환원적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지속가능성 등 기업의 사회적 비즈니스에 대한 화두가 매우 큰 이 시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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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나 화장품 등 패션 관련 기업에서 패션테라피에 대한 프로그램을 
시행함으로써 긍정적인 기업 이미지를 고취시킬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패션산업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과시소비, 환경오염 주범 등 패션 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팽배한 현 시점에 패션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감소시고 긍정적인 이미지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패션테라피를 기업에서 활용할 경우 다양한 측면에서 기업 자산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며, 의류학도들에게 새로운 길을 모색할 

















제 3 절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 제언  
 
본 연구의 제한점은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패션테라피를 수행하면서 대상자 모집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이다. 대상자의 특성이 비병리적이면서도 심리적으로 고통 받는 사람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모집을 위하여 한 달이라는 시간을 가 
졌지만 최종적으로 5 명이라는 적은 수의 참여자만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따라서 제안된 패션테라피 메커니즘과 프로토콜은 단지 
케이스분석에 기반한 것으로 일반화하기에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와 동질한 비병리적이면서 심리적 문제로 고통 받는 
상담의뢰자를 2~3달 이상의 시간을 할애하여 모집할 필요성이 있다. 
모집하는데 시간을 충분히 할애한 후에 상담의뢰자를 모집하여 
패션테라피를 실행한다면 좀더 타당성 높고 일반화 가능한 패션테라피 
시스템 모형을 제안 및 검증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둘째, 패션테라피 수행에 대한 숙제를 의무로 하지 않은 것이다. 
패션테라피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수업에서 들은 내용을 집에 돌아가서 
의무적으로 숙제로 하고 확인하는 단계를 거쳤어야 하는데 집단의 특성상 
부담감을 주지 않기 위해 자유롭게 하도록 한 것이다. 물론 다들 실생활에 
적용을 하려고 하였지만 좀더 의무감을 주는 것이 그 효과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패션테라피를 수행하는 
연구를 진행한다면, 강습에 대한 숙제를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할 것이다. 
강습을 받고 의무적으로 숙제를 부여한다면 패션테라피 효과가 더욱더 
발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패션테라피 영역별로 나눠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패션테라피를 영역별로 나눠서 살펴보지 않고 전체적으로 패션테라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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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살펴보았다. 영역별로 나눠서 살펴본다면 상담의뢰자에게 정확하게 
적합한 진단과 패션테라피 중재를 정교하게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 패션 하위 영역별로 나눠서 어떠한 효과성이 
나타나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넷째, 패션테라피스트의 부재로 패션테라피 실행의 어려움에 대한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도 언급했듯이 실제적으로 패션테라피스트가 
존재하지 않아 향후 패션테라피스로써 자격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현재의 패션 전문가들은 심리치료의 지식이 부족하고, 심리치료 전문가는 
패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현실이다. 심리치료와 패션의 학제간 지식을 
두루 갖춘 전문가가 양성되어야 하지만 현재로써는 매우 어렵다. 본 
연구자도 패션테라피 연구를 수행하면서 심리치료 지식이 부족하여 
실전에서 많이 어려움을 겪은 관계로 패션테라피를 수행하기 전 심리치료 
지식을 많이 쌓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패션 전문가로써 
패션테라피스가 되기 위하여 심리치료에 대한 지식과 실전 임상을 많이 
쌓아야 할 것이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인 측면의 개선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패션테라피의 연구가 수행하지 않았다. 
이인자(1997)의 연구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패션테라피 연구도 수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여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개선 외에 긍정적인 측면의 강화에 대한 연구를 향후 
시행해야 할 것이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긍정적 측면 강화에 대한 
패션테라피 연구를 시행한다면 패션테라피 적용의 다변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외, 본 연구에서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일부 연구를 분석하면서 나타난 
패션테라피에 리테일 경험에 대한 시각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만일 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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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테일 경험이 추가된다면 패션테라피의 사회적 치료 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선행연구에서도 살펴보았던 패션테라피의 
진단평가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 및 분석 연구 등 앞으로 수많은 연구를 
수행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패션테라피에 대한 연구가 축적된다면 
예술테라피학회, 미술테라피학회, 놀이치료학회처럼 패션테라피학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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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아주     
그렇다.  
1R 나는 가끔 내가 다른 사람이었으면 하고 바란다.         
2R 나는 여러 사람 앞에서 이야기 하기가 힘들다.         
3R 나에게는 고쳐야 할 점이 많다.         
4 나는 큰 어려움 없이 마음을 결정할 수 있다.         
5 나는 다른 사람들과 재미있게 지낸다.         
6R 가족 중엔 나에게 관심을 보여주는 사람이 없다         
7R 
나는 새로운 것에 익숙해지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  
        
8 나는 친구들에게 인기가 있다.         
9R 우리 가족은 나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한다.         
10 
우리 가족은 대체로 내 기분을 이해해 주는 
편이다. 
        
11R 나는 매사를 쉽게 포기하는 편이다.         
12R 나는 비교적 남보다 행복한 편이다.         
13R 나의 생활은 뒤죽박죽이다.          
14 
대체로 다른 사람들이 내 생각을 따라주는 
편이다.  
        
15R 나 자신에 대해 별로 내세울 것이 없다.         
16R 나는 집을 나가 버리고 싶은 생각이 자주 든다.         
17R 종종 내가 하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         
18R 나는 외모가 그리 멋진 편이 못된다.         











20 우리 가족은 나를 잘 이해하고 있다.         
21R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별로 사랑받지 
못한다. 
        
22R 어떤 때는 가족들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다.         
23R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실망을 느낄 때가 
많다. 
        
24 
나는 모든 것이 그다지 어렵게 생각되지는 
않는다. 
        
25R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의지해도 될 만큼 
강하지 못하다.  
        
하위영역 문항번호 그렇다 아니다 
자기비하 1, 3, 11, 15, 16    1, 3, 11, 15, 16 
타인과의 관계 6, 7, 9, 10, 20, 21, 22 10, 20  6, 7, 9,  21, 22 
지도력과 인기 2, 5, 8, 14, 18, 25 5, 8, 14  2, 18, 25 
자기주장과 불안 4, 12, 13, 17, 19, 23, 24 4, 12, 19, 24  13, 17, 23 
１９６ 
한국판 벡 우울척도(K-BDI)   
1. 슬픔 
① 나는 슬픔을 느끼지 않는다. 
② 나는 슬픔을 느낀다. 
③ 나는 항상 슬프고 그것을 떨쳐버릴 수 없다. 
④ 나는 너무나도 슬프고 불행해서 도저히 견딜 수 없다. 
2. 미래에 
대한 생각 
① 나는 앞날에 대해 특별히 낙담하지 않는다. 
② 나는 앞날에 대해서 별로 기대할 것이 없다고 느낀다.  
③ 나는 앞날에 대해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낀다. 
④ 나는 앞날은 암담하여 전혀 희망이 없다. 
3. 실패에 
대한 생각 
① 나는 실패감 같은 것을 느끼지 않는다. 
②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실패의 경험이 더 많다고 느낀다. 
③ 나의 살아온 과거를 되돌아보면 나는 항상 많은 일에 실패를 했다. 
④ 나는 한 인간으로서 완전히 실패했다고 느낀다. 
4. 현재의 
일상 
① 나는 전과 다름없이 일상생활에 만족하고 있다. 
② 나의 일상생활은 즐겁지가 않다.  
③ 나는 더 이상 어떤 것에서도 실제적 만족을 얻지 못한다. 
④ 나는 모든 것이 다 불만스럽고 지겹다 
5. 죄의식 
① 나는 특별히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다. 
② 나는 많은 시간 동안 죄의식을 느낀다. 
③ 나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죄의식을 느낀다. 
④ 나는 항상 죄의식을 느낀다. 
6. 죄와 벌 
① 나는 내가 벌을 받고 있다고 느끼지 않는다. 
② 나는 내가 벌을 받을지도 모른다고 느낀다. 
③ 나는 벌을 받아야 한다고 느낀다. 
④ 나는 현재 내가 벌을 받고 있다고 느낀다. 
7. 자신에 
대한 생각 
① 나는 내 자신에 대해 실망하지 않는다. 
② 나는 내 자신에 대해 실망하고 있다. 
③ 나는 내 자신을 역겨워하고 있다. 
④ 나는 내 자신을 증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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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의에  
대한 시선 
① 나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② 나는 나의 약점이나 실수에 대해 내 자신을 비관하는 편이다. 
③ 나는 나의 잘못에 대해 항상 내 자신을 비난한다. 
④ 나는 주의에서 일어나는 모든 잘못된 일에 대해 내 자신을 비난한다. 
9. 자살 
① 나는 자살할 생각 같은 것은 하지 않는다. 
② 나는 자살할 생각은 하고 있으나 실제 실행하지는 않을 것이다. 
③ 나는 자살하고 싶다. 
④ 나는 기회만 있으면 자살하겠다. 
10. 울음 
① 나는 전보다 더 울지는 않는다. 
② 나는 전보다 더 많이 운다. 
③ 나는 요즈음 항상 운다. 
④ 나는 전에는 자주 울었지만 요즘은 울래야 울 기력조차 없다. 
11. 화 
① 나는 전보다 화를 더 내지는 않는다. 
② 나는 전보다 쉽게 화가 나고 짜증이 난다.  
③ 나는 항상 화가 치민다. 
④ 전에는 화를 내게 했던 일인데도 요즈음은 화조차 나지 않는다. 
12. 관심 
①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고 있다. 
②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흥미를 덜 느낀다. 
③ 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거의 흥미를 잃었다. 
④ 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완전히 흥미를 잃었다. 
13. 결정 
① 나는 전과 같이 결정하는 일을 잘 해낸다. 
② 나는 어떤 일에 대해 결정을 못내리고 머뭇거린다. 
③ 나는 어떤 결정을 할 때 전보다 더 큰 어려움을 느낀다. 
④ 나는 이제 아무 결정도 내릴 수가 없다. 
14. 나의 
모습 
① 나는 전보다 내 모습이 나빠졌다고 느끼지 않는다. 
② 나는 내 용모에 대해 걱정한다. 
③ 나는 남들에게 매력을 느끼게 할 용모를 지니고 있지 않다. 
④ 나는 내가 추하고 불쾌하게 보인다고 생각한다. 
15. 일 
① 나는 전과 다름없이 일을 잘 할 수 있다. 
② 어떤 일을 시작하려면 전보다 더 힘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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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어떤 일을 시작하려면 굉장히 힘들이지 않으면 안된다. 
④ 나는 너무 지쳐서 아무런 일도 할 수가 없다. 
16. 잠 
① 나는 전과 다름없이 잠을 잘 잔다. 
② 나는 전처럼 잠을 자지 못한다. 
③ 나는 전보다 한두 시간 빨리 잠이 깨며, 다시 잠들기가 어렵다. 
④ 나는 전보다 훨씬 빨리 잠이 깨며, 다시 잠들수가 없다. 
17. 피곤 
① 나는 전보다 더 피곤하지 않다. 
② 나는 전보다 더 쉽게 피곤해진다. 
③ 나는 무슨 일을 하든지 곧 피곤해진다.  
④ 나는 너무나 피곤해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 
18. 식욕 
① 내 식욕은 전보다 나빠지지 않았다. 
② 내 식욕이 전처럼 좋지 않다. 
③ 내 식욕은 요즘 매우 나빠졌다. 
④ 요즘에는 전혀 식욕이 없다. 
19. 몸무게 
① 요즘 나는 몸무게가 줄지 않았다. 
② 나는 전보다 몸무게가 줄은 편이다. 
③ 나는 전보다 몸무게가 많이 줄었다. 
④ 




① 나는 전보다 건강에 대해 더 염려하지는 않는다. 
② 나는 두통, 소화불량 또는 변비 등의 현상이 잦다. 
③ 
나는 내 건강에 대해여 매우 염려하기 때문에 제대로 일을 하기가 
어렵다. 
④ 




① 나는 요즘도 이성에 대한 관심에 변화가 없다고 생각한다. 
② 나는 이전보다 이성에 대한 흥미가 적다. 
③ 나는 요즘 이성에 대한 흥미를 상당히 잃었다. 
④ 나는 이성에 대한 흥미를 완전히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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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일:           년 월 일  
 
 
이름              (남, 여) 생년월일    년 월일(만 세) 
소속  HP  
주소  email  
직업  종교  취미  
최종학력 무학(  ),초졸(  ),중졸(  ),고졸(  ),대졸(  ),대학원졸(  ),기타(  )  
가족사
항 
이름 관계 연령 학력 직업 동거여부 친밀도 
       
       
       
*다음 사항에 대하여 가능하면 자세하게 써주십시오. 
1. 패션테라피에 참가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2. 패션테라피에 대하여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3. 패션테라피에 참가하면서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4. 이전에 개인상담이나 집단 상담을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까?(있다면 
언제 어디서 어떤 이유로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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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프로토콜 3단계 <패션테라피 관찰평가 지침서> 예시 
관찰평가지침서 
 
 사회적 상호작용수준: 패션테라피 전 및 후에 측정함 
타인과의 의사소통 중 얼굴 찡그림이나 타인을 외면함 
타인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동조함 
미소짓거나 타인에 대한 시선 접촉함 
 정서수준: 패션테라피 전 및 후에 측정함  
우울한 표정과 경직된 태도 
관심과 친근함,행복감을 드러내는 긍정적인 단어의 사용 
좌절이나 분노 등 부정적인 단어의 사용 
 패션능력수준: 패션테라피 전 및 후에 측정함 
패션에 대한 관심 상태 
패션에 대한 지식 상태  
착용한 의복의 코디 수준 정도  
 행동수준 
패션의 변화 수준(화장, 코디, 헤어스타일 등 다방면) 
자세의 변화 수준(유연하고 편안한 상태) 
 
진단 평가 내용(전, 후 측정) 
 
1. 사회적 상호작용수준    -2      -1       0       1       2  
2. 정서수준               -2      -1       0       1       2 
3. 패션능력수준           -2      -1       0       1       2 
4. 행동수준               -2      -1       0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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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평가 접근 




2. 상담의뢰자의 감정 영역(예:희망,감사,용기,높은 지능,건강한 성격 
등, 패션 코디 능력,패션 지식) 
 
 






















꾸밈을 통한 준거집단에의 
소속으로 생활하는데 
필요한 능력 개발하기 
집단 안에서 상호간의 긍정적 





꾸밈으로써 나에 대한 
존중과 부정적인 생각하기 
않고 긍정적인 측면을 
바라보기 
개별 패션테라피를 시행하며 
이와 동시에 매장으로 행동적 
측면의 리테일 테라피 시행 
패션 아이템을 통한 나 
자신을 찾기 
개별 패션테라피를 시행하며 
파격적 패션 아이템을 활용한 
패션쇼 전략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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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테라피 프로토콜 5단계 <패션테라피 실행 케이스 노트> 예시 
 
패션테라피 집단 상담 case note 
상담사 : 
회기 session # : 장소 place: 
날짜 date:시간 time:  
집단원 members of the group:  
 
1. 집단 상담의 목표 goal of group counseling 
- 예:나에게 맞는 컬러를 찾는다. 
2. 프로그램 program 
- 예:나만의 컬러 찾기 
- 자신에게 맞는 컬러를 찾고 실제로 매칭하면서 경험하면서 느껴졌던 
마음과 생각을 이야기 하기 
3. 평가 assessment  
- 예:나만의 색깔 찾기를 통해 자신에게 어울리는 컬러를 찾고,그에 맞
게 메이크업을 어떻게 하는지 배우며,실제로 해보고,자신과 타인의 변
화를 보면서 의욕과 활력이 그룹원과 그룹에 생겨나게 되었고,그러한 
경험 속에서 무기력했던 자신의 모습을 인식하게 되었다. 
4. 결과 results 
- A는 집안 사정으로 …… 
- B는 …..  
5. 다음 회기 계획 next plan 
- 예: 스타일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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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테라피 프로토콜 6단계 <패션테라피 최종 평가서> 예시 
 
패션테라피 최종 평가서 
상담의뢰자 A는 학생으로…. 
 
환경 △△공간에서 매주 화요일 ○시~○시까지 만남 
XX동안 계속 진행 
치료목표 1. 인간 관계 어려움의 극복 
2. 낮은 자존감 개선 
3. 
절차 1. 나만의 컬러 찾기 
2. 메이크업  
3. 코디네이션 
4. 헤어케어 
최종평가  질문지 기술  
 상담의뢰자의 변화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지  
 주변에서의 반응은 어떠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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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ookism that pursues external beauty has become prevalent in 
modern society, and social comparison causes victims to view 
themselves negatively. As a result, their self-esteem may become 
impaired, and in severe cases, depression and social phobia can occur. 
Because fashion is a social behavior that utilizes fashions and it always 
coexists with the second skin, fashion can be used as therapy tools. 
Recently, TV programs such as Extreme Makeover (United States), 
What Not to Wear (UK), and Let Beauty (Korea) have presented the 
use of fashion as a therapy to improve one’s self-esteem, social 
acceptance, and subjective well-being. Treatments (e.g., music 
therapy, art therapy, and play therapy) have also emerged as ways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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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tore mental health, leading to the demand for fashion as therapy.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iveness of fashion as therapy; it 
suggests and highlights opportunities to create new jobs by boosting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the fashion industry and developing the 
professional field of fashion therapy. The lack of previous studies on 
fashion therapy suggests the need for the creation of a fashion therapy 
system model through exploring similar studies to build a theoretical 
base. In particular, I adapted fashion therapy mechanisms from 
sociological theory, including dramaturgical theory, symbolic 
interaction, and reciprocal determinism. I also derived the fashion 
therapy mechanism from psychotherapy theory including cognitive 
behavior therapy, person-centeredness therapy, and object relations 
theory. Five women who suffered from psychological conditions, such 
as depression and anxiety, were given a fashion therapy program to 
analyze the proposed fashion therapy system model created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 I conducted seven weeks of fashion therapy 
programs followed by quantitative measurement and qualitative 
interviews before, during, one month after, and three months following 
the programs. I conducted a phenomenological qualitative analysis on 
the interview responses,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Stress factors 
that can be treated by fashion therapy have significant personal and 
social factors. The personal factors comprised of physical problems, 
family relation problems, and a desire for beauty, whereas the social 
factors comprised social comparison and suppression. Symptoms of 
stress included reduced self-esteem, other focused orien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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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personal avoidance, low self-control, negative emotions, 
depression, anxiety, and rigidity of mind, including high standards and 
unacceptance. The mechanism of fashion therapy is encouragement, 
induction of cognition change and self-expression. The encouragement 
included encouragement from experts and positive feedback. The 
induction of cognition change included changing one’s view of the other 
focused orientations, self-reflection and changing of standards. The 
self-expression included self-discovery and grooming.  
The subjects’ immediate response to these mechanisms also 
revealed changes in valuation of life, environmental dominance, 
stimulation of orientation, and experience of catharsis. The effects of 
fashion therapy were identified as emotional, cognitive, social, and 
behavioral changes. The outcomes of fashion therapy were determined 
by the subjects’ emotional changes (e.g., positive emotions and 
achievements), cognitive changes (e.g., self-concept development, 
self-esteem improvement, expansion of vision, and improved 
confidence in other areas), social changes (e.g., comfort of 
interpersonal relations and improvement of social skill), and behavioral 
changes (e.g., challenge of fashion items and shopping).  
Through this study, I empirically verified the positive impact of 
fashion therapy, which was previously neglected in the literature; I 
confirmed that fashion is a therapy tool that can be integrated into 
counseling. Interdisciplinary research in art therapy, psychological 
counseling, and clothing studies have made it possible to broaden the 
field of clothing research. In addition, the proposal of a fashion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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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model has the academic significance of being the basis of 
potential follow-up studies. The practical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the creation of fashion therapist jobs and the proposal of a protocol and 
style that can be used in practice. If fashion companies use fashion 
therapy as a marketing strategy, it could be improve brand authenticity 
and allow the brand to escape the negative image of the fashion 
industry. Limitations and suggestions for follow-up studies are as 
follows. Only five people participated in the study due to difficulties in 
recruiting subjects. Therefore, further studies need to be conducted to 
recruit a larger sample size for a longer time. In addition, the effect of 
each subsection of fashion therapy requires further study because they 
have not yet been examined. In fact, because fashion therapy does not 
yet exist, there are many difficulties to proceeding. Fashion therapy 
should be established carefully through accumulation of knowledge of 
counseling therapy. Finally, this study focused on improvement of the 
negative aspects of fashion. Introducing fashion therapy to the general 
public through positive psychology may help diversify its applications.  
Keywords : fashion therapy, dramaturgical theory, symbolic interaction, 
and reciprocal determinism, cognitive behavior therapy, person-
centeredness therapy, object relations theory, fashion therapy protocol 
Student Number : 2009-3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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